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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월드컵공원 사면지구의 현존식생과 식물군집구조 조사를 통해 매립지 사면지역의 식생구조 특성 및 변화 

경향을 밝혀 쓰레기매립지의 식생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현존식생 변화 분석은 1999

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12년, 2016년, 2021년 현장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주요 식생의 변화양상을 

파악하였다. 식물군집구조 조사는 자연발생림 내 1999년에 설정한 고정조사구 총 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

시하였다. 현존식생 변화상을 종합해보면 2010년 태풍 곤파스(Kompasu)의 영향으로 사면지구의 아까시나무는 강

풍으로 인해 도복되면서 분포면적과 세력 변화가 발생하였고, 특히 건조하고 불량한 식재기반 위에서 군락을 형성

하던 습지성 목본인 버드나무는 세력이 감소하게 되었다. 식물군집구조 변화상을 종합해보면 아까시나무군락은 

2010년 이후 목본 종수와 개체수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향후 아까시나무림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가죽나무-아까시나무-참오동나무군락은 종수 및 개체수가 아까시나무군락과 유사한 변화를 보였으며, 

교목층의 참오동나무와 가죽나무는 도태된 상태로 아까시나무림으로 변화가 예측되었다. 능수버들군락은 아까시나

무림으로 천이된 상태였으며, 일부 조사구에서만 교목층에 아까시나무와 함께 능수버들이 생육하고 있으나 대부분 

능수버들이 쇠퇴된 상태이었다. 이들 식생군락은 월드컵공원 사면지구의 대표식생으로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군락별 생태계 변화를 파악해야 하며, 생태계 복원 차원의 매립지 내 조경수식재지 조성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

로 활용할 수 있다.

주제어: 매립지, 현존식생, 식생구조, 모니터링, 식생복원

ABSTRACT

This research intended to reveal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vegetation structure and the tendency of 

change of -landfill slope districts, which are reclaimed land, through an investigationsinto the presently 

existent vegetation and plant community structure of the World Cup Park landfill slope district. For the 

analysis of changes in vegetation, this study compared the results of field surveys in 1999, 2003, 2005, 2007, 

2008, 2012, 2016, and 2021. For the investigation into the plant community structure, a field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in 2021 with six fixed investigation districts designated in 1999 as subjects. To analyze the 

change in the plant community structure, the past data on the population, the number of the species, and the 

species diversity by the layer in 2021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the landfill slope district, which is 

reclaimed land. The changes of the vegetation distribution and the power had been affected by typhoons 

(Kompasu). Above the plantation foundation, which had been dry and poor, Salix koreensis, marsh woody 

plants that had formed the community, decreased greatly. The Robinia pseudoacacia community, after the 

typhoon in 2010, decreased in the number of species and population. Afterward, it showed a tendency to 

rebound. Regarding the Ailanthus altissima-Robinia pseudoacacia-Paulownia tomentosa community, the 

number of the species and the population had shown a change similar to the Robinia pseudoacacia 

community. The Paulownia tomentosa and the Ailanthus altissima have been culled. The slope was predicted 

as a Future Robinia pseudoacacia forest. The Salix pseudolasiogyne community has been transitioning t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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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inia pseudoacacia forest. Only some enumeration districts, the Robinia pseudoacacia forests and the Salix 

pseudolasiogyne, had been growing. However, most had been in been declining. It was predicted that this 

community will be maintained as a Robinia pseudoacacia forest in the future. As these vegetation communities 

are the representative vegetation of the landfill slope districts, which is reclaimed land, there is a need to 

understand the ecosystem changes of the community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utilized as a basic material for the vegetation restoration of reclaimed land.

Keywords: Reclaimed Land, Presently Existing Vegetation, Vegetation Structure, Monitoring, Vegetation 

Restoration

1. 서론

쓰레기 매립은 쓰레기의 소각이나 퇴비처리에 대한 대안으로 사용되는 처리방법이다. 쓰레기매립지는 침출수에 

의한 수질오염, 매립가스, 토양침하 등으로 인해 생태적 교란이 발생하는 곳이며, 토양 특성에 따라 식생 변화가 생

길 수 있다(Kang et al., 2015). 서울시 청소사업본부는 대규모 쓰레기매립지를 물색 중 서울시 외곽지이면서 교통

이 편리하고 제방축조 공사 중인 난지도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난지도 매립지는 1978년 3월부터 1993년까지 15

년 동안의 쓰레기 매립이 이루어졌다. 제1매립지는 5,640만m3, 제2매립지는 3,480m3, 슬러지 매립지는 80만m3 등 

총 9,200만m3의 쓰레기가 매립되었다. 이후 이 지역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매립지 안정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03).

쓰레기매립지 식생은 쓰레기 출처에 따라서 기원이 다른 식물이 침입하여 분포하게 되고, 3년이 지난 매립지에

서는 도심지에서 나타나는 식물의 피도가 커지며, 7-8년이 지나면 식생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인근 임야나 초지에

서 나타나는 자연식생이 발달하게 된다(Maurice, 1998). 쓰레기 매립 후 출현하는 목본식물로 자작나무과의 Betula 

pubescens, 버드나무과의 Salix carprea(Ettala, 1988), 콩과의 Acacia confusa(Chan et al., 1997) 등이 있으며, 매

립지에서 가장 많이 생육하는 식물은 콩과식물이다(Chan et al., 1998). 북미 애팔래치아 산맥에 분포 중심지를 가

지고 있는 아까시나무는 북반구 온대 지역에 널리 식재된 자원 식물이다(Flint, 1997). 쓰레기매립지에서 아까시나

무가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건조에 강하고, 질소고정능력이 있으며, 초기의 빠른 정착과 생육, 

교란지역에서도 맹아 발달이 왕성하기 때문이다. 귀화식물 이외에도 환삼덩굴 등과 같은 덩굴성 식물들은 쓰레기매

립지에서 피도가 크고 매립지 내 많은 지역에서 잘 자란다. 이들은 오염된 지역 근처에서 뿌리를 내리고, 오염된 

지역은 접근하지 않으면서 위로 자라 다른 식물을 감아 올라가면서 빛 등의 환경요인에 대해 우위를 차지하기 때

문이다(Wong and Yu, 1989).

우리나라 쓰레기매립지에 분포하는 식생군락의 분포 특성 및 변화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Lee et al.(1997)은 

난지도 쓰레기 매립이 완료된 1993년 이후 3년이 지난 1996년에 매립지 사면 191ha 중 31ha가 목본식물로 천이

가 진행하였다고 하였다. Kim(2008)은 난지도 쓰레기매립지 사면의 목본식생구조 분석 결과 아까시나무군락, 가죽

나무-아까시나무-참오동군락, 능수버들군락으로 분류되었으며, 잠재자연식생이 전혀 출현하지 않아 생태적 천이 예

측은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아까시나무와 능수버들은 선구식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최근 연구로 

노을공원 쓰레기매립지에 이입된 아까시나무군락은 일반 도시림과 달리 참나무림으로 천이가 진행되지 못하고 조류 

산포종인 뽕나무 등과 경쟁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Wei and Oh, 2021). 쓰레기에 의한 침출수, 매립가스, 복토

층, 자연 침하 등 쓰레기매립지만의 독특한 식생기반은 자연상태와는 다른 난지도 쓰레기매립지만의 독특한 식생구

조를 가지게 된다. 매립지 토양은 토양 내 산소공급, 양이온교환능력, 영양물질상태, 수분보유능력 등이 낮고, 높은 

토양온도, 과다한 다짐 등으로 토양환경 또한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01; Choi et al., 2002). 본 

연구는 난지도 쓰레기매립지만의 독특한 식생구조를 밝히고자 23년간(1999-2021년) 현존식생과 식물군집구조의 현황 

및 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도시지역 쓰레기매립지 식생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지

연구대상지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78-1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Figure 1 참조). 1978년 3월부터 199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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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쓰레기매립지였던 난지도는 2002년 월드컵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평화의공원

으로 나누어진다. 연구대상지는 월드컵공원 매립지 상부 노을공원과 하늘공원을 제외한 사면지구 1,126,029m2를 대

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노을공원 사면과 하늘공원 사면은 탐방객의 출입을 통제하는 지역으로 인위적 간섭 

없이 쓰레기 매립이 완료된 이후로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매립지 사면지역은 쓰레기매립지만의 독특한 

식생구조가 발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이사항으로 노을공원 시민모임은 최근 10년 동안 사면부에 소나무, 스트

로브잣나무, 상수리나무, 꾸지나무 등을 식재하였다(Introduction to Friends of Noeul Park, 2020).

2.2 연구방법

2.2.1 현존식생

현존식생 조사는 사면지역의 식생상관(vegetational physiognomy)을 기본으로 현존하는 식물군락 유형별 분포현

황을 1/1,000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도면화하였다. 실내에서는 Auto CAD 2023과 Arc-map 10.8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현존식생도 작성과 현존식생 유형별 면적 및 비율을 산출하였다. 현존식생 변화 분석은 1999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12년, 2016년, 2021년 현장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파악하였다. 현존식생 유형은 크게 

식재종과 자연발생종으로 구분하였으며, 식재종은 매립이 완료된 1993년 이후로 매립지 사면지역에 인위적으로 식

재한 종이고, 자연발생종은 매립이 완료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자연발생적으로 정착하여 분포하는 종을 말한다. 식

재종과 자연발생종은 매립지 사면의 독특한 생육기반조건에 따라 초본생육지역과 목본생육지역으로 분류하여 분석

하였다. 그리고 자생 여부에 따라 자생종과 외래종으로 구분하였다. 자생식물은 외부에서 자연적으로 이입된 자생

종뿐만 아니라 식재한 자생종도 포함하였으며, 외래식물은 귀화식물을 비롯하여 원예종과 재배종을 포함하였다.

2.2.2 식물군집구조

식물군집구조 조사는 Monk et al.(1969)의 방법을 참고로 하여 흉고직경(DBH) 2cm 이상의 수목군을 교목층, 

2cm 이하를 관목층으로 하였다. 현장조사는 수종명, 흉고직경(cm), 수고(m), 지하고(m), 수관폭(m × m)을 측정하

여 기록하였다. 식물군집구조 조사는 자연발생림 내 1999년에 설정한 고정조사구 총 6개소를 현장조사하였다. 고정

조사구는 대상지 내 넓게 분포하고 있는 아까시나무군락, 소규모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능수버들, 참오동나무-가죽

나무를 대상으로 밀도와 경급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고정조사구는 아까시나무군락 2개소, 가죽나무-아까시나무-

참오동나무군락은 1개소, 능수버들군락은 3개소이다(Table 1 참조). 1999-2008년까지는 교목층 수고를 고려하여 

Figure 1. Study area in World Cup Park landfill slope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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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사구 면적을 100m2로 설정하였으나 2012년 이후 자연발생림에 설정된 고정조사구는 20m × 20m(400m2)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연도별 변화상의 분석은 과거 조사구와의 면적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20m × 

20m 조사구 중 과거 조사구에 해당하는 10m × 10m 조사구만을 분리하여 식물군집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각 수종의 상대적 우세를 비교하기 위해 Curtis and McIntosh(1951)의 중요치(importance value; I.V.)를 통합

하여 백분율로 나타낸 상대우점치(Brower and Zar, 1977)를 수관층위별로 분석하였다. 상대우점치(importance 

percentage; I.P.)는 (상대밀도 + 상대피도) / 2로 계산하였으며, 개체 간 크기를 고려해 수관층위별로 가중치를 부

여한 (교목층 I.P. × 3+아교목층 I.P. × 2 + 관목층 I.P. × 1) / 6으로 평균상대우점치(mean importance 

percentage; M.I.P.)를 산정하였다(Park, 1985).

식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구별 종수 및 개체수를 비교․분석하였다. 종다양도지수는 종풍부도와 종균등도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Shannon의 종다양도(H')는 Shannon and Weaver(1949)가 제시한 것으로 군집 연구

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희소종의 중요성을 인정해주는 지수로 아래와 같은 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이 외

에도 최대종다양도(H'max), 균제도(J'), 우점도(D)를 구하였다. 아래 수식의 ni는 전체 종의 총 개체수에 대한 어떤 

종의 개체수 비이고, S는 구성종수를 나타낸다.

▪ H' =  -∑ (ni / N) log ni/N ▪ H'max = log S ▪ J' = H' / H'max ▪D = 1 - J'

3. 결과 및 고찰

3.1 현존식생 특성 및 변화 경향

3.1.1 현존식생(2021년)

월드컵 사면지구 현존식생을 분석한 결과 자생목본식재지 22.1%, 외래목본발생지 51.4%, 외래목본식재지 3.4%, 

자생목본발생지 4.4%, 자생초본발생지 2.0%, 외래초본발생지 1.6%, 기타 15.3%로 분포하였다(Table 2, Figure 2 

참조). 자생목본식재지는 상수리나무 3.3%, 꾸지나무 2.8%, 모감주나무 2.8%, 조경수식재지 7.6% 등이 주요 식재

종이었고, 개나리, 찔레꽃, 왕벚나무, 산수유, 조팝나무 등이 함께 식재되어 있었다. 식재종은 대부분 주요 동선 주

변, 접근성이 양호한 사면 하단부 등에 식재되어 있었다. 외래목본식재지는 구기자나무 0.9%, 이태리포플러 0.7%, 

스트로브잣나무 0.4% 순이었고, 은행나무, 잣나무, 메타세콰이아 등이 식재되어 있었다. 외래목본발생지는 아까시나

무가 51.4%로 대부분이었고, 가죽나무는 소규모 면적으로 분포하였다. 자생초본 발생지는 환삼덩굴 1.3%, 쑥 0.3%

이었고, 잔디, 억새, 갈퀴덩굴 등이 함께 생육하고 있었다. 외래초본 발생지로 단풍잎돼지풀은 전체 면적의 1.6% 분

포하였다.

3.1.2 현존식생 변화(1999-2021년)

월드컵공원 사면지구의 1999년부터 2021년까지 23년간 현존식생 변화를 살펴보면 목본식재지는 지속적으로 증

가하였는데, 특히 자생목본식재지는 1999년 0.8%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8년 18.2%이었으나 2012

년 10.7%로 감소 후 최근 노을공원 100개숲 만들기 사업을 통해 상수리나무, 꾸지나무, 왕벚나무, 모감주나무 등 

식재면적이 증가하여 2021년 22.1%로 확인되었다. 외래목본식재지는 2003년 1.4%로 시작하여 2007년 4.0%로 증

가하였으나 2012년 1.8%로 감소하였고, 2021년 꽃말발도리, 영산홍 등이 추가 식재되어 3.4%로 증가하였으나 전

체 면적 변화는 미미하였다. 자연발생숲은 대부분 외래목본의 아까시나무림이었으며, 1999년 17.3%로 조사된 이후 

2008년 35.4%로 1999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2012년 33.9%, 2016년 33.3%로 감소하다 2021년에는 가

죽나무 관리 및 아까시나무 재발생에 따라 51.4%로 크게 증가하였다. 자생목본의 경우 1999년에는 외래목본과 비

슷한 수준인 12.0%의 면적으로 군락을 형성하였는데 2008년 18.0%까지 다소 증가한 이후 2012년 6.3%로 크게 

Table 1. Overview of the plant community structure of World Cup Park landfill slope district

Classify Vegetation type Plot

Natural 

forest

Robinia pseudoacacia Plot 1(20m  20m), Plot 2(20m  20m)

Ailanthus altissima-Robinia pseudoacacia-Paulownia tomentosa Plot 3(10m  10m)

Salix pseudolasiogyne Plot 4(20m  20m), Plot 5(20m  20m), Plot 6(20m 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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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isting vegetation of the World Cup Park landfill slope district (2021)

Legend
Area(m2) Ratio(%)

Legend
Area(m2) Ratio(%)

Vegetation Detail type Vegetation Detail type

Native tree 

planting site

A01. Quercus acutissima  37,474  3.3 

Native tree 

vegetation area

E01. Salix pierotii  18,824  1.4 

E02. Salix pseudolasiogyne  12,903  1.7 A02. Zelkova serrata  2,505  0.2 

E03. Pueraria lobata  17,578  1.1 A03. Broussonetia papyrifera  31,438  2.8 

Sub total  49,304  4.4A04. Prunus × yedoensis  3,746  0.3 

A05. Styphnolobium japonicum  1,153  0.1 

Exotic tree 

vegetation area

F01. Robinia pseudoacacia  578,305  51.4 

F02. Ailanthus altissima  289  0.0 
A06. Koelreuteria paniculata  31,939  2.8 

Sub total  578,594  51.4 
A07. Cornus kousa  888  0.1 

Native herb 

vegetation

G01. Equisetum arvense  326  0.0 
A08. Cornus officinalis  3,693  0.3 

G02. Phragmites australis  194  0.0 
A09. Spiraea prunifolia  2,919  0.3 

G03. Zoysia japonica  1,487  0.1 
A10. Rosa multiflora  18,048  1.6 

G04. Humulus scandens  15,154  1.3 
A11. Forsythia koreana  20,545  1.8 

G05. Galium spurium  774  0.1 
A12. Euonymus fortunei  2,382  0.2 

G06. Artemisia indica  3,738  0.3 
A13. Phyllostachys nigra  547  0.0 

G07. Miscanthus sinensis Andersson var. 

purpurascens
 900  0.1 A14. Landscape Plantation  85,096  7.6 

A15. Shrubbery  6,916  0.6 
Sub total  22,574  2.0 

Sub total  249,289  22.1 
Exotic herb 

vegetation

H01. Ambrosia trifida  15,985  1.6 

Foreign tree 

planting site

B01. Ginkgo biloba  3,206  0.3 Sub total  15,985  1.6 

B02. Pinus koraiensis  3,496  0.3 

Etc.

I01. Road  72,721  6.5 

B03. Pinus strobus  4,214  0.4 
I02. Walking trails  2,139  0.2 

B04. Metasequoia lyptostroboides  2,889  0.3 

I03. Wood deck  2,621  0.2 
B05. Populus × canadensis  7,704  0.7 

I04. Urbanized area  85,589  7.6 
B06. Platanus occidentalis  2,733  0.2 

I05. Waterways  6,329  0.6 
B07. Prunus persica  686  0.1 

I06. Wetlands  725  0.1 B08. Acer buergerianum  276  0.0 

I07. Field  570  0.1 B09. Rhododendron indicum  76  0.0 

I08. Yard  142  0.0 B10. Lycium chinense  10,052  0.9 

B11. Deutzia paniculata  2,312  0.2 I09. Bare land  1,289 0.1 

B12. Amorpha fruticosa  515  0.0 Sub total  172,124  15.3 

Sub total  38,160  3.4 Total 1,126,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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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xisting vegetation map of the World Cup Park landfill slope district (2021)

감소하였으며, 2016년에는 10.9%로 증가하다 2021년 버드나무, 능수버들의 세력 감소에 따라 4.4%로 조사되었다. 

자연발생초본의 경우 1999년에는 외래초본 1.6%, 자생초본 32.0%로 자생초본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자생초본의 지속적 감소와 외래초본의 증가, 상층 교목 세력 증가로 인해 외래초본은 2012년 8.3%, 2016년 7.4%, 

2021년 1.4%로 분포하였고, 자생초본은 2005년 16.4%, 2016년 5.7%, 2021년 2.0%로 분포면적이 감소하였다

(Table 3, Figure 3 참조).

생육특성별 현존식생 면적을 분석한 결과, 초본식생에서 목본식생으로 천이가 진행 중에 있었으며 자연발생한 

자생종은 감소하고 아까시나무를 비롯한 귀화식물의 면적이 증가하였다. 주요 변화상으로 2008-2012년을 기점으로 

면적의 증감이 크게 발생하였는데, 이는 2010년 강풍을 동반하며 한반도를 통과한 태풍 곤파스(Kompasu)의 영향

으로 판단되었다. 제7호 태풍 곤파스는 2010년 8월 29일 21시에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880km 부근 해상에서 강

도는 약, 크기는 소형인 태풍으로 발생, 이후 해수면 온도가 28-29℃ 이상인 해역을 북서진하면서 8월 31일 10시에

는 강도는 강, 크기는 중형인 태풍으로 발달하였다(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Press Release, 2010). 

Table 3. Changes in area ratio by characteristics of existing vegetation and growth in World Cup Park landfill slope district (1999-2021)

Division Layers Species
1999 2003 2005 2007 2008 2012 2016 2021

Year, (%)

Planting

Wood

Alien - 1.4 1.1 4.0 3.8 1.8 3.0 3.4

Native 0.8 10.7 19.7 18.0 18.2 10.7 21.4 22.1

Etc. - 0.9 10.7 0.9 1.2 - - -

Herbal
Alien - - - 0.0 0.0 - - -

Native 0.1 0.1 - 0.0 0.0 0.1 0.0 -

Naturally 

occurring

Wood
Alien 17.3 29.7 32.8 33.9 35.4 33.9 33.3 51.4

Native 12.0 13.5 14.8 17.2 18.0 6.3 10.9 4.4

Herbal
Alien 1.6 1.9 2.1 2.8 3.8 8.3 7.4 1.4

Native 32.0 28.8 16.4 14.4 10.9 14.4 5.7 2.0

Etc. 36.2 15.2 14.1 13.7 13.7 22.5 18.3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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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rends in existing vegetation changes in the World Cup Park slope district (1999-2021)

Legend:  

이 태풍은 비보다는 강한 바람으로 위력을 떨친 ‘마른 태풍’으로 9월 2일 6시 35분 강화도에 상륙하여 약 5시간여

만에 우리나라 중부지역을 관통하여 서울, 경기도, 인천, 충청남도 및 전라남도의 총 89개소에서 20,107본의 가로

수를 쓰러트렸으며, 총 37억 3,656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Youn et al., 2011). 이 과정에서 노을공원 매립지 

사면 내에서도 많은 풍도목이 발생하였다. 풍도목(風倒木) 또는 풍도(風倒)는 기후, 지형, 임분, 입목 및 토양 인자 

등의 상호 작용에 기인하여 바람에 의해 뿌리가 뽑히거나 수간이 파괴된 입목을 뜻하며(Mitchell, 2001), 태풍 또는 

강풍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현상이다. 특히 사면지역은 건설폐자재의 매립과 다짐으로 형성된 단단한 지반 위에 복

토를 통해 식재기반이 형성된 지역으로 토심이 얕고 토질이 불량한 지역이다. 사면지구의 수목은 강풍으로 인해 도

복되면서 분포면적과 세력 변화가 발생하였고, 특히 건조하고 불량한 식재기반 위에서 군락을 형성하던 습지성 목

본인 버드나무는 세력이 감소하게 되었다. 초본의 변화는 이러한 목본의 도복 및 쇠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수목에 의해 울폐되어있던 지역이 개방되면서 단풍잎돼지풀이 급격하게 분포면적을 확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

생초본 중 환삼덩굴은 단풍잎돼지풀과 최근 유입된 가시박 등이 확산되면서 분포면적이 감소하였다.

3.2 식물군집구조 특성 및 변화

3.2.1 아까시나무군락

아까시나무는 건조에 강하고 생장이 빠르며 질소를 고정하는 능력이 있어(Converse and Betters, 1995) 생태적 

지위가 넓은 종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공중질소고정으로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토양이 극도로 건조하

고 영양분이 적은 곳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 교란된 지역에서 뿌리가 상당한 맹아를 만들어 내어 맹아력이 강하며

(Boring and Swank, 1984; Hong and Song, 1990) 인접 임분의 종류에 관계없이 수평근의 맹아를 이용하여 전 

방위로 이입하고 있어(Yun et al., 2001) 서울시 도시공원 내 산림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Lee et 

al., 1993).

아까시나무군락 고정조사구 1의 층위별 상대우점치 분석결과 아까시나무가 교목층에서 100.0%, 아교목층에서 89.9%

로 우점하였고, 아교목층에 아까시나무 이외 수종으로 벚나무가 10.2%로 출현하였다. 관목층에서는 찔레꽃의 우점도가 

88.9%로 높았으며 아까시나무 7.7%, 산수유 3.4%로 함께 출현하였다. 출현 종수 및 개체수는 4종 94개체로 종수가 매

우 적었으며, 우점종인 아까시나무의 우점도가 높아 샤논의 종다양도지수는 0.381로 매우 낮았다(Table 4 참조). 군집구

조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교목층, 아교목층에서 아까시나무가 우점하고 일부 자연발생된 벚나무가 아교목층에서 출

현하였으나 우점도가 매우 낮았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아까시나무림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었다.아까시나무군락 고

정조사구 2의 층위별 상대우점치 분석결과 상수리나무가 교목층에서 100.0%로 우점하였고, 아교목층에 밤나무 

42.2%, 팽나무 31.0%, 붉나무 26.8% 순으로 출현하였다. 관목층에서는 찔레꽃이 37.2%, 칡이 28.0%로 높은 우점

도를 보인 가운데 뽕나무, 팽나무, 참느릅나무 등이 함께 출현하였다. 출현 종수 및 개체수는 13종 137개체로 샤논

의 종다양도지수도 0.9684로 아까시나무군락에 설정된 다른 조사구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Table 5 참조).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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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lant cluster structure in Plot 1 (Robinia pseudoacacia) in the World Cup Park slope district (Area: 400m2)

Division Scientific name
Importance percentag

Canopy layer Understory layer Shrub layer Mean 

Relative ratio (%)

Rosa multiflora (찔레꽃) - - 88.9 14.8

Prunus jamasakura (벚나무) - 10.2 - 3.4

Robinia pseudoacacia (아까시나무) 100.0 89.9 7.7 81.2

Cornus officinalis (산수유) - - 3.4 0.6

Amount of species 4

The number of population 94

Shannon’s species diversity index (H') 0.381

Table 5. Plant cluster structure in Plot 2 (Robinia pseudoacacia) in the World Cup Park slope district (Area: 400m2)

Division Scientific name
Importance percentag

Canopy layer Understory layer Shrub layer Mean 

Relative ratio (%)

Castanea crenata (밤나무) - 42.2 - 14.1

Quercus acutissima (상수리나무) 100.0 - - 50.0

Ulmus parvifolia (참느릅나무) - - 4.5 0.8

Celtis sinensis (팽나무) - 31.0 8.0 11.7

Morus alba (뽕나무) - - 8.6 1.4

Rosa multiflora (찔레꽃) - - 37.2 6.2

Prunus persica (복사나무) - - 3.6 0.6

Pueraria lobata (칡) - - 28.0 4.7

Rhus chinensis (붉나무) - 26.8 - 9.0

Koelreuteria paniculata (모감주나무) - - 2.1 0.4

Parthenocissus tricuspidata (담쟁이덩굴) - - 2.2 0.4

Paulownia tomentosa (참오동나무) - - 2.2 0.4

Weigela subsessilis (병꽃나무) - - 3.6 0.6

Amount of species 13

The number of population 137

Shannon’s species diversity index (H') 0.9684

집구조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교목층에서 상수리나무가 우점하고 아교목층에서 밤나무, 팽나무, 붉나무가 출현하였

으며, 관목층에 다양한 종이 출현하였다. 아교목층과 관목층에 교목성상의 수종이 발생하여 추후 식생구조 변화가 

예측되었다. 아까시나무군락 고정조사구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식생 변화 경향을 분석한 결과 목본 종수는 2008년까

지 5-7종을 유지하였으나 2012년 2종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2016년에는 4종, 2021년 11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2010년 태풍에 의한 풍도목 발생, 아까시나무 세력 확장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유입종

들에 의해 종수는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교목층과 아교목층 개체수의 경우 2008년까지 교목

층 7.5-10.0개체, 아교목층 7.6-12.9개체가 유지되었으나 2012년 교목층 3.9개체, 아교목층 4.9개체, 2021년 교목

층 4.5개체, 아교목층 6.0개체로 2008-2012년 사이 교목층과 아교목층의 개체수가 크게 감소한 이후 2021년까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참조). 샤논의 종다양도지수는 2012년까지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6년 

0.3703, 2021년 0.9546으로 크게 증가하였다(Table 7 참조). 교목층과 아교목층 밀도 감소로 인해 상층이 개방되면

서 다양한 유입종의 발생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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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nges in the number of trees in the Robinia pseudoacacia community of the World Cup Park slope district

Division

Individual(tree/100m2)

Canopy layer Understory laye Shurb layer

’99 ’03 ’05 ’08 ’12 ’16 ’21 ’99 ’03 ’05 ’08 ’12 ’16 ’21 ’99 ’03 ’05 ’08 ’12 ’16 ’21

Robinia pseudoacacia

community
9.0 10.0 9.1 7.5 3.9 3.0 4.5 12.5 12.9 9.7 7.6 4.9 6.5 6.0 54.1 12.3 14.5 23.7 28.6 12.0 20.0

Table 7. Changes in the biodiversity index in the Robinia pseudoacacia community of the World Cup Park slope district

Community name Survey year Species number H'(Shannon) J'(evenness) D(dominance) H'max

Robinia pseudoacacia

community

1999 6 0.0838 0.1077 0.8923 0.7782

2003 7 0.1204 0.1425 0.8575 0.8451

2005 6 0.0928 0.1193 0.8807 0.7782

2008 5 0.1954 0.2795 0.7205 0.6990

2012 2 0.1182 0.4416 0.5584 0.2653

2016 4 0.3703 0.6151 0.3849 0.6021

2021 11 0.9546 0.9166 0.0834 1.0414

아까시나무군락의 천이 예측 관련 선행연구로 Yun et al.(1999)은 아까시나무 조림지에서 천이 예측과 조림학적 

제어에 관한 연구에서 크게 5가지 군락으로 구분하면서, 아까시나무 조림지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벚나무류 등이 

혼재하는 산림으로 천이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하지만 본 군집은 매립지 식재기반의 특수성과 함께 대기

오염 물질의 지속적인 공급 영향 등으로 인해 Cho and Kim(2005)의 연구 결과처럼 아까시나무의 짧은 수명과 질

소고정 박테리아와의 공생에 따른 천근성으로 노령 개체의 도복 현상, 태풍에 의한 도복, 그에 따른 숲 틈이 발생

하지만, 선구성의 아까시나무 유목과 기존 개체의 게릴라번식, 그리고 매몰 종자에 의한 발아 등으로 아까시나무림

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유지되어 갈 것으로 예측되었다.

3.2.2 가죽나무-아까시나무-참오동나무군락

가죽나무는 소태나무과의 하록성 다년생 목본식물로 중국이 분포 중심지인 식물로 알려져 있다. 가죽나무는 생

장이 매우 빠르고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이 가능하다. 또한, 바람이나 물에 의해 모체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까지 

산포가 가능하다(Kowarik and Saumel, 2008). 본 식물은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환경과 대기오염도가 높은 지역 

등 식물체가 번성하기 힘든 가혹한 환경조건에 대한 뛰어난 내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다른 식물의 발아, 생장, 생

식을 억제하는 광합성 이차 대사산물을 만들며, 외래곤충인 꽃매미의 주요 기주식물로 여러 가지 생태적인 문제점

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et al., 2009).

가죽나무-아까시나무-참오동나무군락 고정조사구 3의 층위별 상대우점치 분석결과 교목층을 형성하였던 가죽나

무, 참오동나무는 모두 도태된 상태였다. 교목층에서는 아까시나무가 상대우점치 100.0%로 우점하였으며 아교목층

에는 출현종이 없었다. 관목층에서는 구기자나무가 일부 생육하고 있었다. 종수 및 개체수 분석결과 2종 38개체로 

매우 적었으며 이에 따라 샤논의 종다양도지수 또한 0.1894로 매우 낮았다(Table 8 참조). 식물군집구조 분석결과

를 종합해보면 교목층은 아까시나무로 우점하고 있으며 아교목층, 관목층 모두 미발달된 상태로 장기간 아까시나무

림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가죽나무-아까시 나무-참오동나무군락의 식생 변화 경향을 분석한 결과 목본 종수는 2008년까지 7-11종을 유

지하였으나 2012년 5.5종, 2016년 6종에서 2021년 2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교목층 세력 도태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유입종들에 의해 종수는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교목층과 아교목층 개

체수의 경우 2008년까지 교목층 7.5-10.0개체, 아교목층 7.3-12.5개체가 유지되었으나 2012년 교목층 5.0개체, 아

교목층 2.5개체, 2021년 교목층 3.0개체, 아교목층 3.0개체로 감소하였다(Table 9 참조). 샤논의 종다양도지수는 

2008년까지 0.5477-0.7829로 유지되었으나 2012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1년 0.1894로 크게 감소하였다

(Table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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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Plant cluster structure in Plot 3 (Ailanthus altissima-Robinia pseudoacacia-Paulownia tomentosa) in the World Cup Park slope district 

(Area: 100m2)

Division Scientific name
Importance percentag

Canopy layer Understory layer Shrub layer Mean 

Relative ratio (%)
Robinia pseudoacacia (아까시나무) 100.0 - - 83.3

Lycium chinense (구기자나무) - - - 16.7

Amount of species 2

The number of population 38

Shannon’s species diversity index (H') 0.1894

Table 9. Changes in the number of trees in the Ailanthus altissima-Robinia pseudoacacia-Paulownia tomentosa community of the World Cup 

Park slope district

Division

Individual(tree/100m2)

Canopy layer Understory layer Shurb layer

’99 ’03 ’05 ’08 ’12 ’16 ’21 ’99 ’03 ’05 ’08 ’12 ’16 ’21 ’99 ’03 ’05 ’08 ’12 ’16 ’21

Ailanthus altissima-Robinia 

pseudoacacia-Paulownia 

tomentosa community

10.0 9.3 8.0 7.5 5.0 2.5 3.0 8.8 12.5 10.8 7.3 2.5 10.0 3.0 44.0 38 47.0 41.5 76.0 8.5 32.0

Table 10. Changes in the biodiversity index in the Ailanthus altissima-Robinia pseudoacacia-Paulownia tomentosa community of the World Cup 

Park slope district

Community name Survey year Species number H'(Shannon) J'(evenness) D(dominance) H'max

Ailanthus altissima-Robinia 

pseudoacacia-Paulownia tomentosa

community 

1999 7 0.5477 0.6481 0.3519 0.8451

2003 12 0.7407 0.6864 0.3136 1.0792

2005 10 0.6671 0.6671 0.3329 1.0000

2008 11 0.7829 0.7518 0.2482 1.0414

2012 5.5 0.5284 0.7257 0.2744 0.7236

2016 6 0.3961 0.5091 0.4909 0.7782

2021 2 0.1894 0.6292 0.3708 0.301

3.2.3 능수버들군락

국내에는 37종의 버드나무류가 분류되어 있으며, 하변 연목림에는 하천유역, 입지 안정성, 수위 등에 따라 버드

나무류가 우점하는 13개의 식물군락이 발달하고 있다(Lee, 2004). Kim and Lee(1998)는 버드나무류의 식물군락은 

영양번식이 가능하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가지와 뿌리의 생장이 빨라 신속히 토양을 안정화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3.2.3.1 고정조사구 4

능수버들군락 고정조사구 4의 층위별 상대우점치 분석결과 아까시나무가 교목층에서 64.0%, 아교목층에서 

80.8%로 우점하였고, 아까시나무 이외 수종으로 교목층에 능수버들이 23.2%, 버드나무가 12.8%, 아교목층에 층층

나무가 19.2% 출현하였다. 관목층에서는 개나리가 40.2%, 찔레꽃이 29.8%로 높은 우점도를 보인 가운데 딱총나무, 

아까시나무, 구기자나무, 담쟁이덩굴이 함께 출현하였다. 종수 및 개체수 분석결과 9종 108개체로 다양하였으며 이

에 따라 샤논의 종다양도지수는 0.7591으로 능수버들군락에 설정된 다른 조사구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다

(Table 11 참조). 식물군집구조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교목층과 아교목층은 아까시나무로 우점하고 있으며 관목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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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교목성상의 수종이 없어 버드나무와 능수버들이 도태되며 아까시나무림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능수버들군락 고정조사구 5의 층위별 상대우점치 분석결과 교목층, 아교목층은 아까시나무 1종이 상대우점치 

100.0%로 우점하였고 관목층에서는 찔레꽃이 62.6%로 높은 우점도를 보인 가운데 조릿대, 개나리, 딱총나무, 말발

도리가 함께 출현하였다. 종수 및 개체수 분석결과 6종 145개체로 종수는 능수버들군락에 설정된 다른 조사구와 

유사하였으나 개체수는 비교적 많았다. 샤논의 종다양도지수는 0.6263로 타 조사구와 유사하였다(Table 12 참조). 

식물군집구조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교목층, 아교목층에서 아까시나무가 우점하고 있었으며 관목층에 교목성상의 

수종이 없어 아까시나무림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능수버들군락 고정조사구 6의 층위별 상대우점치 분석결과 교목층, 아교목층에서 아까시나무가 상대우점치 

100.0%, 82.9%로 우점하였고 아까시나무 이외 수종으로 아교목층에 복사나무가 17.1% 출현하였다. 관목층에서는 찔

레꽃이 54.6%로 높은 우점도를 보인 가운데 칡, 딱총나무, 까마귀밥나무, 아까시나무, 복사나무가 함께 출현하였다. 

종수 및 개체수 분석결과 6종 106개체로 종수는 능수버들군락에 설정된 다른 조사구와 유사하였다. 샤논의 종다양도

지수도 0.6462로 타 조사구와 유사하였다(Table 13 참조). 식물군집구조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교목층, 아교목층에서 

아까시나무가 우점하고 있었으며 관목층에 교목성상의 수종이 없어 아까시나무림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능수버들군락의 식생 변화 경향을 분석한 결과 목본 종수는 2008년까지 9-12종을 유지하였으나 2012년 3.6종

으로 감소 이후 2016년에는 11종, 2021년 10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2010년 태풍에 의한 풍도목 

발생과 버드나무의 쇠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교목층의 밀도 감소에 따라 유입종들에 의한 종수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층위별 개체수의 경우 교목층과 아교목층은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21년 

Table 11. Plant cluster structure in Plot 4 (Salix pseudolasiogyne) in the World Cup Park slope district (Area: 400m2) 

Division Scientific name
Importance percentag

Canopy layer Understory layer Shrub layer Mean 

Relative ratio (%)

Salix pierotii (버드나무) 12.8 - - 6.4

Salix pseudolasiogyne (능수버들) 23.2 - - 11.6

Rosa multiflora (찔레꽃) - - 29.8 5.0

Robinia pseudoacacia (아까시나무) 64.0 80.8 9.6 60.5

Parthenocissus tricuspidata (담쟁이덩굴) - - 2.6 0.4

Cornus controversa (층층나무) - 19.2 - 6.4

Forsythia koreana (개나리) - - 40.2 6.7

Lycium chinense (구기자나무) - - 4.4 0.7

Sambucus williamsii (딱총나무) - - 13.3 2.2

Amount of species 9

The number of population 108

Shannon’s species diversity index (H') 0.7591

Table 12. Plant cluster structure in Plot 5 (Salix pseudolasiogyne) in the World Cup Park slope district (Area: 400m2)

Division Scientific name
Importance percentag

Canopy layer Understory layer Shrub layer Mean 

Relative ratio(%)

Deutzia parviflora (말발도리) - - 4.5 0.8

Rosa multiflora (찔레꽃) - - 62.6 10.4

Robinia pseudoacacia (아까시나무) 100.0 100.0 - 83.3

Forsythia koreana (개나리) - - 10.8 1.8

Sambucus williamsii (딱총나무) - - 6.1 1.0

Sasa borealis (조릿대) - - 16.1 2.7

Amount of species 6

The number of population 145

Shannon’s species diversity index (H') 0.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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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관목층은 이러한 교목층과 아교목층의 개체수 변화에 따라 상층이 개방되면서 개체수가 

증가하였다(Table 14 참조). 샤논의 종다양도지수는 종수가 급감한 2012년까지 0.4205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16

년 다시 0.8295로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2021년 0.8205로 나타났다(Table 15 참조).

3.3 월드컵공원 사면지구 식생 특성 및 변화 종합

자연발생 외래목본인 아까시나무 세력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자연발생 자생목본인 버드나무와 능수버들은 세

력이 감소하였다. 아까시나무의 경우 태풍 피해로 인해 전체적인 세력이 감소하였으나 아교목층과 관목층에 지속적

으로 발생하여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버드나무류의 경우 지속적인 건조한 환경, 열악한 생육기반 등으

로 인해 쇠퇴가 예측되었다. 사면지역의 자연발생숲은 이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매립지 사면의 식생천이 방향

을 예측할 필요가 있으며, 숲의 안정화를 방해하는 요인인 덩굴식생의 관리와 유입되는 수종으로 인한 종구성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조경수식재지는 2012년 0.8%에 불과하였으나 아까시나무 도복지, 덩굴식물 

분포지, 초본식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7.6%로 증가하였다. 조경수식재지는 상수리나무, 왕벚나

무, 팥배나무, 꽃복숭아나무 등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대체로 생육상태가 양호하였다. 유입종들

Table 13. Plant cluster structure in Plot 6 (Salix pseudolasiogyne) in the World Cup Park slope district (Area: 400m2) 

Division Scientific name
Importance percentag

Canopy layer Understory layer Shrub layer Mean 

Relative ratio (%)

Ribes fasciculatum var. chinense (까마귀밥나무) - - 7.0 1.2

Rosa multiflora (찔레꽃) - - 54.6 9.1

Prunus persica (복사나무) - 17.1 5.6 6.6

Pueraria lobata (칡) - - 16.8 2.8

Robinia pseudoacacia (아까시나무) 100.0 82.9 7.1 78.8

Sambucus williamsii (딱총나무) - - 8.9 1.5

Amount of species 6

The number of population 106

Shannon’s species diversity index (H') 0.6462

Table 14. Changes in the number of trees in the Salix pseudolasiogyne community of the World Cup Park slope district

Division

Individual(tree/100㎡)

Canopy layer Understory laye Shurb layer

’99 ’03 ’05 ’08 ’12 ’16 ’21 ’99 ’03 ’05 ’08 ’12 ’16 ’21 ’99 ’03 ’05 ’08 ’12 ’16 ’21

Salix pseudolasiogyne

community
8.1 6.2 5.6 4.8 3.4 1.3 2.3 7.0 4.4 5.0 3.7 2.9 3.0 4.0 8.0 9.3 11.1 8.7 11.1 15.1 36.0

Table 15. Changes in the biodiversity index in the Salix pseudolasiogyne community of the World Cup Park slope district

Community name Survey year Species number H'(Shannon) J'(evenness) D(dominance) H'max

Salix pseudolasiogyne

community

1999 11 0.6262 0.6013 0.3987 1.0414

2003 12 0.7450 0.6903 0.3097 1.0792

2005 11 0.8085 0.7763 0.2237 1.0414

2008 9 0.7092 0.7432 0.2568 0.9542

2012 3.6 0.4205 0.8161 0.1839 0.5258

2016 11 0.8295 0.7965 0.2035 1.0414

2021 10 0.8205 0.8205 0.1795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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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주변으로부터 유입되는 외래종 아까시나무, 가시박, 단풍잎돼지풀에 의한 위협

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향후 매립지 사면에 적합한 수종 개발, 식생복원기법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아까시나무군락은 2010년 이후 목본 종수 감소 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2년 이후 관목이 성장하면서 

교목과 아교목층 개체수는 증가하였고, 관목층은 개체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아까시나무군락은 아

까시나무림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Wei and Oh(2021) 연구에 따르면 노을공원 사면 아까시나무군락은 뽕

나무가 경쟁종으로 유입이 된 후 상․중층에서 세력이 커지면서 아까시나무의 상대우점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일부 지역에서는 교란이 발생되어 아까시나무와 능수버들의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와 다른 이

유는 조사구 위치 차이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현존식생 조사 결과 뽕나무의 세력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죽나무-아까시나무-참오동나무군락의 경우 목본 종수 및 개체수는 2008년까지 증가하다가 2012년

부터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에서 모두 감소하였다. 현재 교목층 참오동나무와 가죽나무는 도태된 상태로 아까시

나무림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능수버들군락은 목본 종수가 2012년 감소하였다가 2016년부터 증가하였다. 

아까시나무림으로 천이된 상태였으며 일부 조사구에서만 교목층에 아까시나무와 함께 능수버들이 생육하고 있으나 

대부분 쇠퇴한 상태이었다. 향후 능수버들 쇠퇴 후 관목층의 아까시나무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아까시나무림으로 

천이가 예측되었다. 사면지역 주요 군락은 출입통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고사목의 발생과 같이 다른 생물

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인자들은 제거하지 않고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 식생 군락은 월드컵공원 사면지

구의 대표식생으로서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군락별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는 매립지 사면지구의 자연

발생숲의 변화 예측 및 생태계 복원 차원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월드컵공원 사면지구를 대상으로 23년간(1999-2021년)의 현존식생과 식물군집구조 조사를 통해 식생 

현황 및 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자연발생 외래목본인 아까시나무 세력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자연발생 자생목

본인 버드나무와 능수버들은 세력이 감소하였다. 아까시나무는 태풍 피해로 인해 전체적인 세력이 감소하였으나 아

교목층과 관목층에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버드나무류의 경우 지속적인 건조한 환

경, 열악한 생육기반 등으로 인해 쇠퇴가 확인되었다. 아까시나무-능수버들군락의 경우 능수버들이 모두 도태되고 

아까시나무림으로 변화가 예측되었다. 사면지구는 아까시나무, 가시박, 단풍잎돼지풀에 의한 자생식생 교란 위협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향후 매립지 사면에 적합한 수종 개발, 식생복원 기법의 기초자료 구

축이 필요하다.

아까시나무군락은 2010년 이후 목본 종수 감소 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2년 이후 관목이 성장하면서 

교목과 아교목층 개체수는 증가하였고, 관목층은 개체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아까시나무군락은 아

까시나무림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가죽나무-아까시나무-참오동나무군락의 경우 목본 종수 및 개체수는 

2008년까지 증가하다가 2012년부터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에서 모두 감소하였다. 현재 교목층 참오동나무와 가

죽나무는 도태된 상태로 아까시나무림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능수버들군락은 목본 종수가 2012년 감소하

였다가 2016년부터 증가하였다. 아까시나무림으로 천이된 상태였으며 일부 조사구에서만 교목층에 아까시나무와 함

께 능수버들이 생육하고 있으나 대부분 쇠퇴한 상태이었다. 관목층의 아까시나무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아까시나

무림으로 천이가 예측되었다. 사면지역의 자연발생숲은 이후 지속적인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향후 매립지 사면의 식

생형성 방향을 예측할 필요가 있으며, 숲의 안정화를 방해하는 요인인 덩굴식생의 지속적인 관리와 유입되는 수종

으로 인한 종 구성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 월드컵공원 매립지 사면지역 토양과 수목 생육과의 상관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었으며, 기온 

및 강수량과 같은 기상요인에 따른 식생 분포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또한 식생 관리방안은 현황

을 바탕으로 지역별 식생기반 및 식생구조 개선방안을 세부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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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메타버스의 개념이 주목받게 됨에 따라 조경 분야에서 메타버스 활용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메

타버스 플랫폼의 조경 가상공간의 이용자 경험을 분석하여 메타버스의 조경적 활용 가능성과 과제를 밝히는 데 있

다. 본 연구는 현재 가상현실로 구현된 국내의 조경 공간 중 가장 이용도가 높은 로불록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메타

-에버랜드를 대상으로 메타버스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에버랜드 이용 경험이 있는 30명을 대상으로 메타-에버랜드

체험 후 실제 에버랜드를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를 NPS 지수로 평가하여 메타버스의 효용성을 평가한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메타버스 체험 전의 NPS는 –16이었고 체험 후는 –24로 나타나 오히려 메타버스 체험 후 실제 공간

에 대한 추천 의사는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추천 의사가 낮아진 이유는 이용자의 부족, 낮은 그래픽 수준과

조작성, 콘텐츠의 부족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이용자 부족은 다른 두 문제 원인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낮은 그래

픽 수준과 조작성은 기술적인 문제로 단기간의 구조적 해결은 어렵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조경 공간 메타버스의 활

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콘텐츠에 대한 개발이 중심적 과제로 판단되었다. 메타버스의 콘텐츠는 현실과의

정합성을 높이기보다 현실과 연계된 메타버스 고유 콘텐츠의 개발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며 AR, VR 기기

의 결합, SNS적 성격의 소통 기능 강화, 시뮬레이션 검증 장치로서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주제어: 테마파크, 가상공간, 로블록스, NPS, 가상현실

ABSTRACT

As the concept of metaverse has received great attention, interest in metaverse related to landscape architecture 

is also increasing.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potential and tasks of applying metaverse in 

the field of landscape architecture by analyzing the user experience of a metaverse platform. The object of the 

research is Meta-Everland built in the Roblox platform, which has the most users among landscape 

architectural metaverses in Korea. NPS of 30 users who have been to Everalnd was investigated after using 

Meta-Everland with interviews. NPS before the metaverse experience was –16 and NPS after the experience 

was –24. This result means that the promotion level was lowered after the experience of the metaverse. 

There were three causes of lowered NPS: lack of users, low-quality graphics and interface, and lack of 

content. The factor of lack of users was the result of the other two problems. The factor of low technical 

quality is hard to be impro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refore, the main task to improve the metaverse 

is developing better metaverse content related to landscape architecture. It is more appropriate to develop 

metaverse-specific content rather than improve reality issues. Applying AR and VR devices, enhancing 

communication function, and developing potential as a simulation device are needed to be considered.

Keywords: Theme Park, Space, Roblox, NPS, Virtual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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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가상세계 구현 기술이 발전했고,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온라인 활동이 확산됨

에 따라 메타버스는 새로운 소통과 소비의 플랫폼으로 부상하였다. 메타버스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이용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Z세대의 이용과 관심이 집중되는 플랫폼이기도 하다. 이러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으로 교

육, 디자인, 건축,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활용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학술적으로도 메타버스 

관련 연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무적으로 메타버스를 공간 관련 분야에 접목하려는 시도도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다양한 건축, 도시 관련 메타버스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으며, 조경 분야에서도 한강공원, 탑골공원, 부산시

민공원 등 현실 공원들이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 구축되고 있다. 부산시설공단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에 

대한 홍보를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업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상황 속 소비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메타버스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테마파크이다. 

기업들은 에버랜드, 롯데월드와 같은 테마파크 공간을 메타버스 내로 도입하고 있다. 에버랜드는 로블록스 내 “메

타 에버랜드”를 지난 2022년 6월 개장하였으며, 롯데월드는 네이버 제페토 기반의 “롯데월드 맵”을 2021년 10월 

개장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메타버스 플랫폼의 조경 가상공간의 이용자 경험을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메타

버스의 조경적 활용 가능성과 과제를 밝히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화 된 조경공간 중 상대적으로 이용이 활

성화된 테마파크인 에버랜드를 대상으로 메타버스 내의 이용 경험이 실제 이용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NPS 

지수와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다. 연구는 이용자가 실제로 메타버스를 이용한 후 경험을 평가하는 실험 연구의 형태

로 설계되었다. 본 연구는 이용자가 메타버스 내 조경공간 사용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메타버스 공간 활용

방안을 탐색하여 메타버스 오프라인 조경공간과 메타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1.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메타버스 내 조경 공간 이용이 실제 공간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에 

현실에도 실재하는 메타버스 조경 공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가상과 현실 모두 존재하는 국내의 조

경 공간은 한강공원, 탑골공원, 부산시민공원의 공공공간과 에버랜드, 롯데월드의 민간 테마파크 정도가 있다. 연구 

설계를 위해 사전 검증을 한 결과 공공공간은 가상공간의 실제 공간 재현의 수준이 부족하며 메타버스 내의 체험 

요소가 충분치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용자도 민간 테마파크의 메타버스에 비해 공공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으

며 이용자도 주로 어린이 층이라는 문제도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 실험을 위해서는 실험자가 체험이 가능한 콘텐

츠가 풍부해야 하며, 현실의 공간과 정합성이 있어야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메타버스 조경공간 중 메

타버스 내 공간 구현도가 높으며 이용 콘텐츠가 풍부하여 이용자가 가장 많은 에버랜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에버랜드는 1976년에 개장하여 삼성물산에서 운영하는 테마파크로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하고 있다. 에버랜드는 

코로나19 이전의 데이터로 보았을 때 국내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을 보유한 테마파크이다. 삼성물산은 2022년 6월

부터 에버랜드를 로블록스(Roblox)로 가상현실화한 “메타 에버랜드”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삼성물

산, 2022). 실제 에버랜드는 글로벌페어, 아메리칸 어드벤쳐, 매직랜드, 주토피아 유러피안 어드벤처의 다섯 쩨 공

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메타 에버랜드는 유러피안 어드벤처를 중심으로 구현이 되어있다. 메타 에버랜드는 공간적

으로 전체가 구현이 되어있으나 체험은 유러피안 어드벤처에 한정되어 있다. 메타버스 이용 시 높은 곳에서 전체의 

조망은 가능하나 실제 이용은 유러피안 어드벤처의 영역 내로 한정된다. 메타 에버랜드의 대표적인 놀이기구인 티

익스프레스와 회전목마, 페스티벌 트레인, 범버카가 이용가능하도록 구현이 되었으며 중심 이벤트 공간인 포시즌스 

가든, 장미원 등의 에버랜드 내 대표 조경 공간도 구현이 되어있다. 현재 유러피안 어드벤처의 모든 놀이시설이 메

타버스에 구현된 것은 아니다. 이외에도 실제 에버랜드에는 없는 물총 게임과 물총으로 봄버맨을 공격할 수 있는 

이벤트가 마련되어 게임적 요소가 가미되었다(그림 1-4 참조). 

메타 에버랜드의 플랫폼인 로블록스는 전 세계에서 이용되는 메타버스 플롯폼으로 게임 제작 플랫폼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로블록스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가상현실을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로블록스 

기반 메타버스와 게임에서 통용되는 로벅스(Robux)라는 가상화폐를 활용하여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

다. 로블록스는 게임 제작 플롯폼이 기반이므로 공간 및 아바타 꾸미기 중심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비해 게임적 요

소를 도입한 가상 체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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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타버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메타버스의 개념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메타버스는 1992년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의 소설 “Snow Crash”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용어이다. 최근 IT산업과 게임산업에서 메타버스의 개념은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03년 가상현실 기반의 SNS 세컨 라이프(Second Life)는 아바타 기반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다(Tidy, 2021). 2006년 출시된 로블록스는 로블록스 스튜디오 플랫폼을 통해 메타버스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임 기반의 오픈 시스템을 제공한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2017년 VR 회사 알트스

케이프 VR(Altscape VR)을 인수하여 VR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GPU 개발사 엔비디아

(Nvidia)는 실시간 3D 협업 플랫폼인 옴니버스(omiverse)를 통해 기술적으로 한층 발전된 메타버스의 개념을 제시

하였다. 메타버스가 상업적으로 언론에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한 계기는 2021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용자가 많

은 SNS 서비스 중 하나인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기반의 서비스로 전환한다고 밝힌다고 선언을 하면서부터이다

(https://about.meta.com). 페이스북은 2018년 “Metaverse”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메타버스 중심의 SNS로의 

재편 기획을 발표하고(Rodriguez, 2021), 2021년 회사명을 메타(Meta)로 바꾸어 메타버스 서비스에 집중하기 시작

한다. 현재 통계분석기관 스타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가장 이용자가 많은 메타버스 플랫폼은 게임기반의 메타버

스 로블록스로 월 기준으로 2억 회의 유저 접속이 일어나고 있다(Clement, 2022). 소셜네트워킹 측면에서는 기존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메타의 호라이즌 월드(Horizon World)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가상화폐 어더리움(Ethereum)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센트라랜드(Decentraland), 샌드박스(The Sandbox), 엑시 인피

니티(Axie Infinity) 등 실제로 가상화폐거래와 결합된 메타버스 플랫폼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의 메타버스 플랫

폼은 2018년 출시된 네이버 제페토로 약 1,500만 명의 가입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2022년에 출시된 삼성전자의 메

버, 카카오의 오픈스튜디오도 아직 제페토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발전 잠재력을 갖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메타버스는 특정 기술이나 플랫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IT와 게임산업의 다양한 기술의 활용가능성을 개념적

으로 정리한 용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메타버스의 체계화된 개념을 제시한 것은 2006년의 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의 보고서 “Metaverse Road Map(MVR)”이다(Smart et al., 2006). MVR 보고서에서는 메타

버스의 성립조건을 가상적으로 구현된 물리적 실재성과 물리적으로 지속가능한 가상세라고 본다(Smart et al., 

2006: 4) MVR 보고서는 메타버스의 개념을 두 개의 핵심축으로 정리한다(그림 5 참조). X축은 친밀성(intimate)

그림 1. 메타 에버랜드의 티익스프레스
자료: 삼성물산

그림 2. 현실 에버랜드의 티익스프레스
자료: 에버랜드 블로그(https://www.witheverland.com/)

그림 3. 메타 에버랜드의 포시즌스 가든의 무대
자료: 삼성물산

그림 4. 현실 에버랜드의 포시즌스 가든의 무대
자료: 에버랜드 블로그(https://www.witheverl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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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외재성(external)으로 구성되며, Y축은 증강(augmentation)과 시뮬레이션(simulation)으로 나뉜다. 이 두 축에 따

라 메타버스의 종류는 가상현실(virtual worlds), 거울세계(mirror worlds),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라이프로깅

(lifelogging)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라이프로깅은 증강의 정도와 친밀성이 높은 메타버스이며, 거울세계

는 시뮬레이션의 성격과 외재성이 높은 메타버스이다. MVR의 분류는 연속적 스펙트럼을 제시하는데, 메타버스 기

술이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기술로 만들어지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국내외 대부

분의 메타버스 관련 연구는 MVR이 제시한 유형의 분류를 따르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MVR의 기준에 따라 메

타버스를 정의한다. 

2.2 메타버스의 종류

2.2.1 가상현실

가상현실은 현실 세계와 유사한 가상의 맵을 만들어 낸 환경을 의미한다. 가상현실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

진 세계와 몰입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며, 인공현실, 가상환경이라고도 한다. 가상현실은 가장 범용

적인 메타버스의 형태로 가장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메타버스의 개념이기도 하다. 가상현실은 이용자를 가상적으

로 재현한 아바타와 아바타가 활동이 가능한 디지털 세계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아바타의 활동 제약은 현실의 제

약보다 느슨한 형태로 부여되며 가상현실에서 아바타의 사회적, 경제적, 기능적 성장은 현실에 비해 큰 폭으로 향

상된다. 넓은 의미에서 온라인 게임 역시 가상현실의 한 형태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온라인 게임은 규정된 일방

향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게임의 목적이며, 사회적 교류는 목적 달성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외부에서 주어진 목표 

달성이 없이 교류가 목적이 되는 가상현실과 다르다. 증강현실과 혼합현실은 가상환경의 한 형태이나, 플랫폼 내의 

경험이 현실과 분리된 가상현실과 달리 현실 세계에 가상의 대상물을 결합해야 한다. 대표적인 가상현실 플랫폼으

로는 메타의 메타 호라이존(Meta Horizon), 로블록스사의 로블록스, 네이버의 제페토 등이 있다(그림 6 참조).

그림 5. 메타버스 종류 구분
자료: MVR 보고서

그림 6. 가상현실의 예시 - 제페토
자료: GS 리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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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거울세계

거울세계는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복제해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 세계를 말한다. 거울세계는 현실세계를 그대로 반

영할 정도로 정보가 정확하며 풍부한 가상환경이다. 거울세계는 가상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거울세계의 정보는 

현실에 기반을 둔다. 현실을 그대로 재현한 거울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교한 가상 매핑, 모델링 및 주석 도구, 

지리 공간 및 기타 센서, 위치 인식 기술 등이 필요하다. 거울세계는 GIS 분야에서 시작되었으며 GIS 기술에 기반

한 구글어스(Google Earth), Vworld, 네이버 지도, ESRI의 Onemap 등이 대표적인 거울세계 메타버스의 예이다. 

다른 메타버스는 사회교류와 엔터테인먼트의 활용을 중심으로 개념이 발전하고 있으나 거울세계는 다양한 현실적 

도시, 교통, 재난대응 등의 문제를 해결할 도구로 발전하고 있다. 

2.2.3 증강현실

증강현실은 가상의 대상들이 현실 세계의 시각, 청각, 촉각에 중첩되어 정보 흐름을 증가시키는 혼합된 구조로 

정의된다. Caudell and Mizell(1992)은 HMD(head-mounted display) 테크놀로지에 대한 논문에서 증강현실의 개

념을 처음으로 정의한다. Milgram and Kishino(1994)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포함한 혼합현실을 소개하며 현실

에서 가상현실에 이르는 다양한 기술을 분류하였다. 현실과 가상현실 사이에는 가상성의 정도에 따라 현실과 더 가

까울 수도 가상현실과 더 가까울 수도 있다. 가상성은 현실에 가상의 대상물이 얼마나 많이 더해지는가에 따라 가

상환경에 가까워지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정의된다. 이런 정의에 따르면 증강현실은 메타버스 중 가장 현실과 직접

적 연계의 정도가 높은 기술이다. MVR 보고서는 증강현실의 기본 개념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에

서 시작되었다고 분석한다(Smart et al., 2006: 12). 증강현실은 실제 환경에 가상현실을 결합하기 위해 다양한 장

치들이 필요하며 헬멧 형태의 HMD, 헤드셋 형태의 HUD, 디스플레이 형태의 HUD 안경 형태의 증강현실 글라

스, 증강현실 렌즈 등의 하드웨어가 개발 중에 있다.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 GO, 자동차에 적용된 AR HUD가 

대표적인 증강현실 기술이다(그림 7, 8 참조).

2.2.4 라이프로깅

라이프로깅은 디지털로 저장되고 접근 가능한 기록물로 정의된다. 여기서 말하는 기록물이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만들어낸 데이터로 사물과 사람의 기억, 관찰, 의사소통과 행동 등 일상을 기록한 정보를 의미한다. MVR 보

고서에 따르면 라이프로깅은 센서가 수집한 일상생활의 데이터를 수동적으로 수집, 처리, 반영하는 과정으로 정의

된다(Smart et al., 2006: 14). 일상생활 데이터는 주로 사용자가 착용한 웨어러블 센서가 수집하지만, 사용자를 둘

러싼 다양한 센서에 의해서 수집된 데이터도 포함될 수 있다. 라이프로깅은 기록이 자동적, 혹은 수동적으로 이루

어지는 개념이다. 이용자가 직접 기록을 입력하는 방식의 기술은 엄밀한 의미에서 라이프로깅으로 볼 수 없다. 라

이프로깅을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기술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할 스토리지가 있어야 

하고, 이 데이터를 서버에 보내는 통신 기술이 필요하다. 라이프로깅의 대표적 예시로는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 등

의 웨어러블 기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운동 및 건강 관련 서비스, 미아방지를 위한 아동용 서비스 등이 있다.

2.3 메타버스 관련 선행연구

메타버스의 개념과 보편적 특징을 규정하기 위한 연구가 초기에는 많이 이루어졌다. 윤형정 등(2021)은 가능세

계 이론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개념과 유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송원철과 정동훈(2021)은 문헌연구를 통해 

메타버스의 개념을 학술적으로 정리하였다. 이현정(2021)은 실증연구를 통해 메타버스 내 사회적 관계와 현실의 사

그림 7. 증강현실의 예시 ­ 포켓몬 GO
자료: Pokemongolive

그림 8. 증강현실의 예시 ­ AR HUD
자료: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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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관계에 대한 살펴보았고, 김기덕과 전준현(2023)은 인문 콘텐츠의 관점에서 메타버스가 가져온 사회적 동인을 

고찰한 바가 있다. 김상균와 신병호(2021)는 메타버스의 중요한 특징을 연속성(seamlesness), 실재감(presence), 상호

운영성(interoperability), 동시성(concurrence), 경제흐름(economy flow)의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이를 SPICE모델이

라고 명명하였다. 이시한(2021)은 멀티 아바타(multi-avartar), 확장 경제(extend economy), 쌍방향성(two-way 

interaction), 익명성(anomity), 플레이 미션(play mission), 유사현실(in similar lifre), 동시간(at the same time)의 

일곱 가지로 메타버스의 특징을 규정하였다. 이임복(2021)은 메타버스가 다른 게임, SNS와 차별화되는 세 가지 특

징은 자유도, 소셜(소통), 수익화 세 가지로 규정하였다. 최형욱(2021)은 상시연결성, 확장성, 상호작용, 멀티아이덴

티티, 동시간성, 멀티모달, 디지털 가상경제를 메타버스의 핵심요소로 규정하였다. Krishnamurthy et al.(2022)은 마

케팅의 관점에서 메타버스의 특징과 전략을 메세징(messaging), 관계(engagement), 소비경험(consumer journey), 커

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측정(measurement), 기술(technology), 인간(people), 데이터(data), 여덟 가지로 규정

하였다. 이러한 메타버스의 보편적 특징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 메타버스는 학술적으로 먼저 정의된 개념이

라기보다 다양한 가상현실과 관련된 기술을 상업적인 활용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개념이다. 따라서 현

재 메타버스의 범위와 특징에 대해 명확히 합의된 학술적 범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연구자나 메타버스의 개

념을 활용하고자 하는 분야의 특정 관점에 따라 메타버스의 범주와 원칙들은 서로 다르게 제시된다. SNS, 게임 등

의 기존의 상업적 플랫폼의 활용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메타버스를 접근하는 관점과 기술적으로 정보의 정확성과 

엄정성을 요구하는 거울세계의 개념에 근거한 메타버스에 대한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

한편 메타버스의 이용행태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메타버스 연구의 한 축을 이룬다. 고민정과 박지언(2022), 그리

고 이준희와 이보아(2022)는 메타버스 중 하나인 제페토를 이용하는 Z세대를 대상으로 메타버스 이용을 경험을 연

구하였으며, 송원일(2022)은 제페토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서 메타버스 이용행태를 고찰하였다. 오지

희(2022)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이용동기와 만족도를 밝히는 정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양한 분야에

서 메타버스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게임 콘텐츠와 연계된 활용, 교육 플랫폼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건축, 도시, 디자인 분야의 메타버스 활용 방안 연구로 이지헌과 차승현(2022)은 건축디자인에서 메타버스의 활

용가능성을 탐색한 바가 있다. 김기라(2021)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전시공간 제안과 함께 메타버

스 내 전시공간 구축 시 순기능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최은진과 이영숙(2021)은 제페토를 활용한 민화 미술관을 기

획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외에서 역시 공간 관련 분야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Moneta(2020)는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라이프의 연출자로서 건축가의 경험을 토대로 메타버스 내에서 다양한 공간적 구현의 방식과 전통적인 

건축의 기법을 비교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Schumacher(2022)는 메타버스의 건축분야 활용가능성을 진단하면서 사

이버공간을 다룰 때 필요한 건축가의 새로운 능력을 논의하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물리적 공간의 새로운 양태를 예

상하였다. 최근의 메타버스 관련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몇 가지 특징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주로 메타버스 이용자

들이 젊은 세대에 맞추어져 있어서 20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국내에서 가장 활성화된 제페토 

플랫폼을 활용한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 다양한 메타버스 활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공간 관련 

연구는 적었다. 특히 메타버스와 관련된 공간적 연구의 특징은 실증연구보다는 문헌 연구에 근거한 전망과 가능성

에 대한 탐색적, 이론적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실증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특히 조경 공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조경 분야에 한정된 연구는 국내외 연구에서 거의 진행된 바가 없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메타 에버랜드는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메타버스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갖추고 있다고 판

단된다. 경제성의 측면에서 자체적인 상품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홍보와 브랜딩의 수단으로서 경제적 

상품의 가치가 존재한다. 유형적으로 메타 에버랜드는 MVR의 기준에 따라 친밀성이 높으며 시뮬레이션적 성격이 

강한 가상현실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로블록스가 게임 플랫폼임을 고려할 때 게임적 요소를 활용한 참

여적 활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메타 에버랜드는 가상현실에 해당되지만 에버랜드를 그대로 재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거울세계의 특징도 갖는다. 실제 에버랜드의 현실적 조건이나 실제 행사와 연동이 된다면 거울세계

로서 발전될 가능성도 갖고 있다. 

3. 연구의 방법

3.1 실험의 구성

본 연구는 20대 남성 15인, 여성 15인, 총 30명을 대상으로 에버랜드를 구현한 메타버스를 체험하게 한 후 

NPS(Net Promoter Score)에 기반한 설문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여 메타버스 체험의 경험을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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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실험자는 SNS를 통해 3주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여 선발을 했으며, 에버랜드의 실제 방문 경험이 있으며 메타

에버랜드의 이용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모집하였다. 메타버스 참여 실험은 단체가 아닌 개별 실험으로 진

행하였으며 2022년 10월 중 피실험자들과 일자를 조정하여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다. 실험 전 메타버스 이용 전 과

거 경험에 기반한 에버랜드의 긍정적, 부정적 인식을 NPS 지수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기존의 에버랜드 경험에 대한 

내용을 사전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였다. 실험은 5-10분가량의 로블록스 이용 방법과 메타에버랜드 사용 방식에 대

한 설명 후 30분에 제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5분 정도의 메타버스 이용 시간의 차이는 허용을 하였다. 기기는 

기기로 인한 경험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한 기기로 진행하였으며 장소는 메타버스 이용의 특성상 특정 공간으

로 한정하지는 않았다. 기기는 태블렛 PC를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피실험자 참여의 성실도를 관찰할 수 있는 정도

에서 관찰을 진행하되 실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영향은 최대한 배제하였다. 실험 후 다시 에버랜드에 대한 인식

의 변화를 NPS 지수를 통해 조사하였다. 이는 메타버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에버랜드에 대한 추천의 정도를 평

가하였으며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이 실제 에버랜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진행하였다. NPS 지

수 평가 후 에버랜드에 대한 인식 변화의 요인과 메타버스에 경험에 대한 내용을 인터뷰를 통해 파악하였다. 전반

적인 실험과 평가의 구조는 그림 9와 같다.

3.2 NPS 지수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의 경험에 대한 평가를 위해 메타 에버랜드 경험 이전의 에버랜드에 대한 추천지수와 메

타 에버랜드 경험 후의 NPS 지수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NPS는 순고객추천지수(Net Promoter Score)의 약자로 

2003년 미국의 경영컨설팅 회사인 베인앤컴퍼니(Bain & Company)의 파트너 리셸드(Fred Reichheld)가 제안한 평

가 지수이다(Reichheld, 2006). NPS는 단순한 상품의 만족도가 아니라 추천의 정도로 이용자 경험을 측정하는 지

표이다. NPS는 –100에서 100 사이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품의 추천의향이 높다. 응답자는 리커드 

11점 척도로 구성된 항목에 대해서 0점에서 10점 사이에 점수를 선택한다. 0은 절대 추천 안 함에 해당하며 10은 

매우 추천에 해당한다. 9-10점은 적극적 추천을 의미하며, 7-8점은 상품에 만족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천할 의향은 

없는 중립을 의미한다. 0-6점은 비추천을 의미한다. NPS는 추천 이용자의 비율에서 비추천 이용자의 비율을 뺀 수

치이다. NPS 지수에 대한 모식화된 다이어그램은 그림 10과 같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인 만족도가 아닌 NPS를 평가의 지표로 사용한 이유는 메타 에버랜드가 서비스 상품의 성격

이 강하여 단순 만족도로 경험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은 이전에 로블록스 플랫폼의 메타버스를 이

용한 경우가 없으며 실험이 첫 이용 경험이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없어 만족도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또한, 만족

그림 9. 실험 및 분석의 과정

그림 10. NPS 지수의 개념
자료: https://www.b2binternatio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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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물어볼 시 로블록스의 플랫폼에 대한 만족도와 메타 에버랜드, 실제 에버랜드의 만족도가 혼동되기 때문에 상

품의 추천지수에 해당하는 NPS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3.3 인터뷰와 분석

인터뷰는 실험 전과 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기본적 질문지의 구조가 갖추어졌지만 인터뷰 진행에 따라 질문

의 내용과 진행이 변경가능한 반구화된 인터뷰의 방식을 택하였다. 인터뷰 실험 전의 질문은 기존의 에버랜드 경험

에 대한 내용으로 네 개의 주제로 구성하였다. 첫째, 기존의 에버랜드 홍보 효과에 대한 질문으로 에버랜드 홍보와 

관련하여 자주 노출된 매체, 방문 의사를 높인 홍보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에버랜드의 방문 목적

과 동행자에 대한 질문이다. 셋째, 에버랜드에 방문 당시 주로 이용한 시설과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에 대한 질

문이다. 넷째, 향후 에버랜드 방문 시 이용하기를 원하는 시설과 추가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이다. 메

타버스 체험 후의 인터뷰 질문은 메타 에버랜드의 경험에 대한 질문과 메타버스 플랫폼 일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네 개의 주제로 구성하였다. 첫째, 메타 에버랜드 내 흥미가 있었던 프로그램과 흥미 유발 요소에 대한 질

문이다. 둘째, 메타 에버랜드에 대한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이다. 셋째, 메타 에버랜드를 포함한 메타버스의 

현실과 연계의 정도와 연계 방안에 대한 질문이다. 넷째, 메타버스 일반에 대하여 기대하거나 원하는 요소들에 대

한 질문이다. 피실험자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기반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반응에 따라 일부의 질문은 제외하

거나 변경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은 Strauss and Cobin(1990)이 제시한 분석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는 스트라우스(Strauss)와 코빈(Cobin)의 근거이론을 활용한 이론 도출까지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개방 코딩을 

통한 범주화와 개념을 통해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축코딩, 선택코딩의 패러다임 모형까지 적용하지는 않았다. 

인터뷰 내용의 구문 분석은 근거이론 기반의 분석 프로그램인 Nvivo 10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4. 연구결과

4.1 설문조사 결과 

4.1.1 설문조사 구성

설문조사는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20대의 여성과 남성 각 15명으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

과 메타버스의 주 이용자가 10대와 20대로 국한이 되기 때문에 실제 메타버스를 활발히 이용하지 않는 다른 연령

층을 실험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민간 부문에서 구축된 가상현실의 경우 상품 구매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되는 경우가 많아 상품 구매 절차에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미성년

자인 10대는 배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공간의 이용과 메타버스 공간 이용을 비교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모두 

실제 연구 대상인 에버랜드의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실험자를 구성하였다. 대상지인 에버랜드 방문 경험은 10

번 이상이 응답자의 23%, 3번 이상 방문자는 80%로 과반수 이상이 에버랜드를 3회 이상 방문하여 에버랜드의 재

방문 의사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년 이내에 방문한 경험자가 57%, 1년 이내에 방문한 경험자는 

37%로 최근에 방문한 응답자의 비중이 높았다.

4.1.2 재방문의사와 NPS 지수

설문의 기술 통계 자료는 표 1로 정리하였다. 메타버스 체험 전 방문 경험을 토대로 에버랜드의 추천의향에 대

해 0-6점을 선택한 비추천 응답자는 10명, 7-8점을 선택한 중립 응답자는 15명, 9-10점을 선택한 추천응답자는 5

명이었다. 메타버스 체험 후 비추천 응답자는 11명, 중립 응답자는 15명, 추천 응답자는 4명이었다. 전체적인 비추

천, 중립, 추천의 비율의 큰 변화는 없지만 메타버스 이용 후 점수가 변한 응답자는 16명, 변하지 않은 응답자는 

14명으로 메타버스 이용 후 점수의 변화가 나타난 응답자가 더 많았다. 점수가 변한 응답자 16명 중 메타버스 이

용 후 긍정적으로 응답이 변화한 응답자는 9명, 부정적으로 응답이 변화한 응답자는 7명이었다. 추천의 정도가 변

화한 응답자는 9명이며 추천의 정도가 상향된 응답자는 4명, 하향된 응답자는 5명이었다. 메타버스 이용 후 긍정적

으로 변화한 응답자가 더 많았지만, 추천 정도로만 보았을 때는 하향된 응답자가 더 많았다. NPS 지수는 체험 전

의 경우 –16이었으나 체험 후의 지수는 –24로 메타버스 체험 후 더 낮아졌다. NPS 지수의 변화로 판단할 때 현

재 메타 에버랜드는 이용자의 에버랜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중립 응답자 대부분은 체험 후 같은 

수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원래부터 비추천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오히려 메타버스 이용 이후 더 큰 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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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번호 체험 전 점수 체험 전 추천 정도 체험 후 점수 체험 후 추천 정도 점수 차이 추천의 변화

1 7 중립 7 중립 0 -

2 7 중립 7 중립 0 -

3 9 추천 10 추천 +1 -

4 3 비추천 5 비추천 +2 -

5 8 중립 8 중립 0 -

6 6 비추천 8 중립 +2 상향

7 5 비추천 3 비추천 -2 -

8 7 중립 7 중립 0 -

9 7 중립 5 비추천 -2 하향

10 7 중립 7 중립 0 -

11 9 추천 7 중립 -2 하향

12 9 추천 8 중립 -1 하향

13 7 중립 8 중립 +1 -

14 8 중립 8 중립 0 -

15 3 비추천 6 중립 +3 상향

16 3 비추천 3 비추천 0 -

17 7 중립 7 중립 0 -

18 8 중립 8 중립 0 -

19 3 비추천 3 비추천 0 -

20 8 중립 6 비추천 -2 하향

21 8 중립 9 추천 +1 상향

22 9 추천 9 추천 0 -

23 7 중립 8 중립 +1 -

24 3 비추천 0 비추천 -3 -

25 3 비추천 3 비추천 0 -

26 10 추천 7 중립 -3 하향

27 8 중립 10 추천 +2 상향

28 3 비추천 3 비추천 0 -

29 7 중립 8 중립 +1 -

30 3 비추천 3 비추천 0 -

체험 전 NPS: 추천 비율(17%) - 비추천 비율(33%) = -16

체험 후 NPS: 추천 비율(13%) - 비추천 비율(37%) = -24

표 1. NPS 지수 및 설문 결과

점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NPS 지수로는 알 수 없는 점수 선택 요인과 이용객들이 원하는 메

타버스 이용 방향을 알아보고자 심층 인터뷰 진행하여 분석하였다.

4.2 인터뷰 결과

메타 에버랜드를 체험한 피실험자 30명 전원을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 내용을 

전사 처리한 후 줄 단위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Staruss and Cobin(1998)이 제시한 방식에 따라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속성과 차원에 따라 하위범주, 상위범주로 나누어 개념을 범주화하였다. 총 34개의 개념을 도출하였으며, 같은 



윤희진, 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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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가지는 개념끼리 분류하여 14개의 하위범주로 범주화하였다. 이를 다시 6개의 상위범주로 속성에 따라 분류

하였다(표 2 참조).

범주화된 개념이 재방문의사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 11과 같다. ‘현실과의 유사성’, ‘환상적 요소’, ‘낮

은 디자인 품질’은 ‘디자인’이라는 상위범주에 속한다. ‘현실과의 유사성’은 인터뷰 대상자들의 재방문 의도와 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에버랜드와 유사한 메타 에버랜드의 맵 디자인을 체험

하는 과정에서 과거 에버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회상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에버랜드를 다시금 방문하

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고 대답하였다. ‘환상적 요소’ 역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 테마파크는 

비일상적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이기에 인터뷰 대상자들은 환상적 요소의 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한

편, 메타 에버랜드는 현실 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오히려 메타 에버랜드만의 특별한 요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메타버스 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단순 기구 체험과 짧은 퀘스트로 구성되어 메타버스의 경험이 다

양하지 못하다는 점이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메타 에버랜드의 메타버스 유형이 거울세계가 아닌 

가상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용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메타버스 내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고유한 요소들

표 2. 개념 범주화

상위범주 하위범주 개념

디자인

현실과의 유사성 에버랜드와 “메타 에버랜드”의 유사성, 유사성을 통한 경험 회상

환상적 요소 환상적 요소는 테마파크의 기본 요소, 환상적 요소 필요, 비일상적 분위기

낮은 디자인 품질 블록 형태, 몰입감 감소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낮은 사용감, 게임 조작법, 불편한 이동, 아이레벨(eye level), 단편적 경험

하드웨어 체험기기(VR), 넓은 화면을 통한 몰입감 증대

기구
유희성 기구 체험에서 오는 재미, 실제 기구를 타는 것 같은 느낌

동일성 에버랜드와 동일한 기구, 티익스프레스와 같은 시그니처 놀이기구

커뮤니티성

기본 유저 부족 기본 유저가 많은 플랫폼 선정 필요, 유저 부족으로 인한 커뮤니티성 부족

참여 동기 부여 게임성, 수집요소, 보상 제공, 친구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반응 공유 이모티콘, 반응 공유를 통한 즐거움

만족도
재방문 의도 낮은 재방문 의도, 재방문 의도 소폭 증가

만족도 에버랜드 이용의 낮은 만족도, 메타버스의 이용의 낮은 반족도

활용방안
기업 활용방안 테스트 베드, 홍보, 아카이빙

공공 활용방안 교육 분야, 도서관

그림 11. 하위범주 개념이 재방문 의도 및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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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낮은 디자인 품질’은 재방문 의도와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

다. 메타 에버랜드의 플랫폼인 로블록스는 단순한 형태로 맵을 구성하기 때문에, 아바타와 맵 디자인의 현실감을 

살리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로블록스의 그래픽적 수준에 대해 대해 많은 아쉬움을 표현하였

다. 미적 표현이 뛰어나고 현실적인 디자인 구현이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용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위범주인 ‘인터페이스’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하위범주로 범주화된다. 현재 로블록스의 인터페이스는 

시점 조절과 조작감 등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는 유사한 게임 플레이 경험이 많은 인터뷰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인터뷰 대상자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의견이었다. 특히 시점을 사용자가 조절해야 하는 백 뷰 

시스템보다 플레이어가 움직이는 대로 시점이 따라가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하드웨어는 사용자

가 메타버스에 접속을 위해 사용하는 매개체로, 체험 기기를 의미한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실험 시 넓은 화면이 메

타버스 체험 몰입감을 높인다고 언급하였으며, VR로 참여한다면 유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특히 메타

버스 내 주요 요소인 기구 체험의 경우, 실감나는 체험을 원하는 참여자가 많기에 VR 체험을 제공한다면 “메타 에

버랜드”와 에버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재방문 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 유저 부족’, ‘참여 동기 부여’, ‘반응 공유’는 상위범주인 ‘커뮤니티성’의 하위범주이다. ‘기본 유저 부족’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메타 에버랜드의 커뮤니티성을 저해한다. 이에 인터뷰 대상자들은 기존 이용자가 많

은 플랫폼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유사한 게임의 사례를 볼 때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많아야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메

타버스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여 동기 부여’와 관련하여 ‘게임성’과 ‘수집 요소’ 등이 언급되

었다.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서는 게임적 동기와 수집 가능한 아이템이나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커

뮤니티 형성이 목적이라면 보상 시스템이 있을 경우 이용자가 확보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반응 공유’의 범주

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실험의 관찰결과 메타버스 내 다른 이용자를 만난 인터

뷰 대상자들은 이모티콘을 통한 반응을 공유할 때 관심도와 흥미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이용자와 소통하

는 과정에서 반응을 공유하는 것은 방문객들에게 유희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메타버스

를 방문하게 할 수 있는 요소이다. 메타버스의 주 이용자들인 10대와 20대는 SNS를 통한 경험의 공유가 보편적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통한 커뮤니티 형성뿐 아니라 이용자 증가를 위해서도 반응 공유는 결정적

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메타버스의 ‘활용방안’에 대한 하위범주는 ‘기업 활용방안’과 ‘공공 활용방안’으로 나누어진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기업 관점에서 메타버스는 테스트베드, 홍보, 아카이빙의 측면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경우, 기업은 자본과 시간 투자를 줄이면서 고객의 제품에 대한 잠재 선호도를 테스트할 수 

있으며, 홍보 또한 가능하다. 특히 테마파크는 새로운 기구 도입 시 많은 자본을 투자해야 하기에 고객 선호도 파

악이 중요하며, 메타버스 테스트는 이러한 기업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 아카이빙의 측면에서 메타버스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정보와 콘텐츠에 접근하고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은 다양한 제품과 기능을 

메타버스 내에 저장해 고객들이 언제나 제품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게 할 수 있다. 이는 테스트 베드와 마찬가지로 

고객의 선호도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이다. 공공의 메타버스 활용방안은 주

로 교육적 측면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메타버스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현실감 있는 교육 플

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공공시설을 메타버스에 구현할 때 도서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도서관의 경우, 사용자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북(e-book)을 통해 서적을 영구적으

로 보관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메타버스 내 공원 등 자연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현재의 디자인과 기술력

으로는 아쉬움이 많을 것 같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5. 조경공간 메타버스 연계의 전망과 과제 

5.1 메타버스의 유형과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그 목적와 성격에 따라 적합한 메타버스 기술과 플랫폼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인터뷰 결과 한 유형의 메타버스를 다른 유형의 메타버스를 결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피실험자들

은 가상현실에 해당되는 메타 에버랜드의 현실 구현의 정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거울세계가 정밀도가 높은 

대신 범용적이지 않은 메타버스 유형이라면, 가상현실은 현실 구현의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구현된 현실의 범위가 

넓으며 범용적으로 활용가능한 메타버스 유형이다. 메타 에버랜드를 포함하여 현재 조경공간을 메타버스로 구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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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대부분 가상현실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가상현실은 거울세계에 비해 가상공간 구현의 높은 기술적 

수준이 필요 없어 자연물의 구현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술적 문제 이외에도 조경 공간의 메타버스 활용 목

표와 전략이 아직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범용적인 이용자들의 참여가 가능한 가상현실 플랫폼부터 조경 

공간의 메타버스 연계가 실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향후의 기술적 발전을 고려할 때 보다 현실적 상황과

의 일치도가 높은 거울세계의 요소를 점차 기존의 가상현실기반의 메타버스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용자들은 실제 에버랜드와 메타 에버랜드의 경험 공유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메타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라이프로깅의 플랫폼과 결합할 필요가 있었다. 이 경우 가상현실 플랫폼의 조경공간 메타버스의 라이프로깅 

기술이나 플랫폼을 결합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AR과 VR의 경우 조경공간과 연계가 될 수 있으나 아

직 활용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메타 에버랜드 인터뷰 결과 AR과 VR 기술은 가상현실이나 거울

세계의 유형으로 구축된 조경 공간 체험의 현실성과 몰입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보조적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2 메타버스의 효용성

기술적으로 문제 없이 구현되었다 하더라도 이용자가 메타버스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메타버스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구현된 메타버스 중 조경 공간과 관련된 메타버스가 적은 것이나 공공에서 운영 중인 공원 메타

버스의 이용도가 낮은 것도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 제공하는 콘텐츠가 이용자에게 주는 효용이 적기 때문이다. 여

러 조경 관련 메타버스 중 메타 에버랜드가 가장 활성화된 이유는 공간 홍보라는 명확한 목적을 전제로 대기업 차

원의 실행 전략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PS 측정결과 메타 에버랜드는 소기

에 의도한 홍보 효과를 성취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터뷰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메타버스 경험에 대

한 만족도가 낮거나 메타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을 때 에버랜드에 대한 추천의 정도가 더 낮아졌다. 

인터뷰 결과 메타버스 이용 후 NPS가 낮아진 원인은 콘텐츠의 부족, 플랫폼 인터페이스의 불편함, 낮은 그래픽 

수준 때문이었다. 이러한 불만 사항을 고려할 때 메타 에버랜드의 콘텐츠는 실제 에버랜드와 일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들도 가상현실의 경우 메타버스를 통해 얻는 성취감이 현실에 비해 클 때 이용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메타 에버랜드의 목적이 공간 홍보에 있다면 메타버스와 현실의 공간을 연

계할 수 있는 보상 시스템의 제공이 메타버스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코

인 시스템에 관심을 가졌으며 메타버스 이용을 통해 현실 에버랜드 이용의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면 적극

적 참여의 의사를 보였다. 메타 에버랜드의 사례를 모든 조경 공간 연계 메타버스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나, 

메타버스의 성공적 활용을 위해서는 메타버스를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와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메타버스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현실의 구현보다 메타버스의 경험을 현실의 혜택과 연계

할 수 있는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현실적 혜택이 불분명한 공원과 같은 공공공간보다 명확한 현

실의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민간의 공간이 메타버스의 효용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5.3 메타버스의 활용성

메타버스의 활용성은 우선 경제적 수익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 제공자의 입장에서 메타버

스는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이시한(2021)은 메타버스의 수익 모델은 아이템 판매, 공간 판매, 공간 이용료, 메타버

스 이벤트 이용료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석왕헌(2021)은 더 큰 범주에서 메타버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콘텐츠 제작 

판매 수익, 미디어 중개 수수료, 마케팅 수수료, 구독료의 네 가지로 분석한다. 메타 에버랜드의 플랫폼 제공자인 

로블록스는 가상화폐 로벅스를 통해 개발자들과 수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수익 모델을 갖고 있다. 메타(Meta)의 

사업모델은 FoA(familiy of apps)와 RL(reality labs)로 나뉜다. FoA는 앱과 연계한 광고 수익 모델이며, RL은 메

타버스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구매와 이용을 통한 수익 모델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의 소비자는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거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기업이나 기관들, 그리고 메타

버스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들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주로 제품 및 공간 

홍보를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다. 메타버스 콘텐츠를 소비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여가와 커뮤니티 활동을 위

해 메타버스를 활용한다. 메타버스의 경제적 수익창출 수단으로서 활용은 공급자와 소비자의 다양한 관계 설정을 

통해 향후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관점에서 조경과 연계된 메타버스의 경우 조경 공간, 혹은 조경 콘텐츠가 

많은 이용자를 모으고 서비스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인터뷰의 결과 본 연구의 대상인 메타 에버랜드는 공간 홍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지만 향후 메타버스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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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확장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례와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경제적 활용 외의 조경 공간 관련 메타버스 

활용의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뮬레이션을 통한 현실 검증 장치로서 메타버스이다. 메타버스의 가상현실 플

랫폼은 거울세계의 수준은 아니지만 현실에 적용하기 이전 이용자의 반응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

뮬레이션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인터뷰를 결과에 따르면 메타 에버랜드의 경우 실제로 인기가 제일 좋은 놀

이기구가 메타버스에서도 가장 높은 선호도가 있었다. 실제 놀이기구를 설치하기 이전 메타버스를 통해 인기를 예

측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메타버스에서의 반응을 바탕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기술적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시험대로서의 메타버스이다. 인터뷰를 통해 이용자들의 VR과 AR기기와 가상현실의 결합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메타버스는 아직 활용이 범용적이지 않은 VR과 AR기기를 테스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외에도 아직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UAM이나 무인자동차, 가상화폐 

유통, 블록체인 기술 등의 새로운 기술을 가상현실에서 실험해 볼 수 있다. 셋째,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사회적, 정

책적 활용 방안을 기대할 수 있다. 가상현실과 라이프로깅의 플랫폼이나 기존의 SNS 플랫폼과 결합하면 기존의 

SNS나 웹기반의 커뮤니티보다 강력한 연대가 이루어지는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 인터뷰를 통해 메타 버스를 

통한 커뮤니티 교류의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메타버스를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공의 영역에 확

장한다면 경우 가상현실을 통해 정책적인 실행을 현실에 앞서 실행해보고 가상현실 내의 커뮤니티를 통해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도구가 될 수 있다.         

 

5.4 메타버스의 개선 과제

인터뷰의 결과를 분석할 때 메타 에버랜드의 사례를 통해 본 가상현실 기반의 메타버스의 문제는 세 가지로 정

리될 수 있었다. 첫째는 이용자의 부족, 둘째는 낮은 그래픽 수준과 조작성, 셋째는 콘텐츠의 부족이었다. 이용자의 

부족이 메타버스 이용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이유는 메타버스가 SNS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규정된 문제의 해결이 핵심 콘텐츠인 게임과 달리 메타버스는 이용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며 

흥미 요소가 발생한다. 따라서 활동을 공유하거나 소통을 할 이용자가 적으면 메타버스는 활성화되기 어렵다. 첫 

번째 문제는 이용자 부족은 독립된 문제라기보다 두 번째 문제인 낮은 그래픽 수준과 조작성,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인 콘텐츠의 부족의 결과이다. 두 번째 문제인 낮은 그래픽 수준과 조작성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

다. 메타 에버랜드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그래픽의 수준이 낮아 현실과의 유사성이 낮다는 점이었다. 또한, 게

임에 비해 조작성이 떨어져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불만이 함께 제기되었다. 메타버스 이용 후 에버랜드의 추천도가 

떨어진 이용자들의 경우 대부분 실제 에버랜드보다 메타버스의 에버랜드 구현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러나 메타버스가 유사한 성격의 게임과 비교하여 그래픽이 조악하고 조작성이 섬세하지 않은 이유는, 이용자의 동

시 접속으로 인한 데이터 처리 부하가 심하기 때문이다.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기기의 수준을 특정할 수 없는 다

수의 이용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게임의 그래픽과 같이 높은 수준의 운영시스템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데이

터 처리 용량을 줄이기 위해 그래픽은 간소화하고 조작을 단순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콘텐츠의 부족은 조경과 관련된 메타버스에서 기획자와 운영자가 개선할 수 있

는 부분이다. 조경 관련 콘텐츠는 외부공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건축적 공간을 활용하는 다른 공간적 콘

텐츠에 비해 한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가상현실 기반의 메타버스라도 콘텐츠는 특정한 주제에 집중을 해야하

기 때문에 흥미로운 조경 관련 콘텐츠의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 메타버스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임 중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숲이라는 조경적 배경을 중심으로 구성된 메타버스 게임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볼 수 있다. “롤러코스

터타이쿤(Rollercoaster Tycoon)”, “주플래닛(Zooplanet)”과 같이 메타버스 성격이 있는 조경 관련 콘텐츠 게임도 

향후 조경 관련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의 중요한 사례이다. 

6. 결론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이 향후 산업과 문화에서 미칠 영향력에 대해 많은 분야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메타버스의 실용적 활용방안이나 관련 산업의 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메타버스 산업과 생태계가 큰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과 관련된 여러 분야 중 조경의 메타버스 활용에 대한 연구와 실천은 아직 건축이나 도

시에 비해 활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가상현실 메타버스 서비스 중 가장 이용자가 많은 로블

록스 기반의 서비스인 메타 에버랜드를 대상으로 이용자 경험을 분석하였다. 메타 에버랜드는 실제 테마파크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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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랜드의 홍보 효과를 위해 운영하고 있었다. 실제의 메타버스의 이용 만족도를 추천지수로 평가하였을 때 메타버

스 이용 후 에버랜드의 추천 정도는 오히려 낮아져 메타버스는 목적한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의 대상인 메타 에버랜드가 완벽히 구축되지 않은 베타버전임을 감안할 필요는 있으나 

향후 조경공간과 관련된 메타버스 구축과 활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용자들에게 메타버스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플랫폼이라 이용자들은 기존의 유사한 플랫폼 이용 경험을 토대로 메타버스를 온라인 게임과 SNS의 

중간적 성격의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 SNS 활용처럼 많은 유저들과 소통을 중요시하였으며 이

용자가 적다는 점이 큰 불만족의 원인이 되었다. 동시에 게임과 같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게임적 콘텐츠에 대한 

요구도도 높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조경 공간과 연계된 메타버스 활용 시 유용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메타버스 이용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었다. 인터뷰 분석결과 메타버스 콘텐츠가 현실 공간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메타버스의 독자적인 콘텐츠가 이용자를 증가시키고 실제 공간에 대한 

기대치도 높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AR, VR 기기의 활용, 다양한 복합 메타버스 플랫폼의 결합 가능성, 향후 

거울세계 유형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조경과 연계된 메타버스 개발 및 활용 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었다.

본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의 탐색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조경적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

고 향후 플랫폼의 발전과 이용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여러 조경 공간 중 

민간이 운영하는 테마파크를 대상으로 한 메타버스를 연구의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와 피실험자가 20대의 이용자에 

한정되어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향후의 연구에서 여러 플랫폼 유형의 메타버스로 연구의 대상을 넓히고 공공공

간을 구현한 메타버스의 조경적 활용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메타버스가 특정 세대에 이용이 집

중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직 메타버스가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서의 반응과 의견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메타버스는 공공보다는 상업 플랫폼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관점뿐 아니라 공급자와 개발자에 대한 의견

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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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개발로 인한 생태계 서비스 저하가 우려된다. 본 연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경기도 광주시의 중앙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도시공원의 생태계 서비스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계획부터 도시공원 조성 후까지의 생태계 서비스 변화를 복합적

으로 파악하기 위해 시스템 사고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 원인은 

지자체의 재정 부족이었다. 둘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한 도시공원 조성은 초기에는 문화 서비스를 저하시키지

만, 시간이 흐를수록 향상되는 반면, 조절 서비스와 지지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

시공원 조성 후, 생태계 서비스(문화 서비스, 조절 서비스, 지지 서비스) 간에 상충관계(trade-off)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줄일 수 있는 도시공원 조성 계획 및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에 ‘지방재정’, ‘녹지 면적’, ‘생물

다양성’을 주요 전략으로 도출하였으며, 도시공원 경영, 주민참여, 전 과정 평가, 스마트 기술 도입 필요성 등을 제

시했다. 연구결과는 도시공원 조성 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 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환경변화와 생태계 서비스의 영

향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주제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공원 일몰제, 도시공원 계획 및 관리, 트레이드 오프, 시스템 사고

ABSTRACT

As the Private-initiated Park Development Project (PPDP) is being actively implemented,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deterioration of ecosystem services due to the development of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PPDP on the ecosystem services of urban parks by examining 

Central Park, which is PPDP No. 1 in Gwangju, Gyeonggi-do. A study was conducted using system thinking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changes in the ecosystem services due to the PPDP.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irst reason for implementing the PPDP was the local government's lack of financing.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creation of urban parks through the PPDP initially deteriorated cultural services yet 

improved them over time, while the regulating and supporting services continued to decline. Third, trade-offs 

appeared between urban parks' ecosystem services (i.e.., cultural services, regulating services, and supporting 

services).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for planning and managing 

urban parks that can reduce the trade-off between the ecosystem services of urban park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changes and ecosystem 

services over time when establishing urban park creation plans and management.

Keywords: Long Term Unexcuted Urban Park, Park’s Sunset System, Landscape Planning & Management, 

Trade-Off, System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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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건강과 휴식, 정서적 안정성 향상과 여가활동 및 문화활동이 가능한 도시기반 시설로 미세

먼지 저감, 열섬효과 완화, 대기 정화, 생물서식처 제공 등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Ryu and Lee, 2013). 

도시공원이 도시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인프라로 중요성 및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도시공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및 여건 악화로 인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공원은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1일부터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제48조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효력을 잃는 공원 일몰제를 

시행함에 따라 생태계 서비스 저하가 우려된다. 

정부에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난개발을 막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약칭: 공원녹지법)」 제21조의 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를 공표하였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지자체 대신 민간사업자가 사업할 수 있도록 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민간사업자에게는 일정 범위

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되, 일부 범위는 공원 등을 조성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함으로써 녹지의 훼손을 최

소화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즉,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자체의 재정 및 여건이 좋지 않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남아있는 지역의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자체의 공원 보전 및 관리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Kim 

and Kim, 2022), 시민들의 건강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사업시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 대상지역의 

선정 방법, 사업자 간 내부 갈등, 민간 아파트의 고분양, 환경 훼손 등 사업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 등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제적인 부분만 초점을 두고 사업시행이 

추진됨에 따라(Jung, 2015; Kim et al., 2017a; Eom et al., 2019), 지역의 녹지 불균형, 생태계 서비스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Choi et al., 2018; Park et al., 2019; Choi and Lee, 2020; Yang et al., 2020). 이에 앞

선 연구들에서는 주로 근린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원 이용

자 측면에서 이용현황 및 중요도,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거나(Choi, 2019; Gweon et al., 2021; Kim and Kim, 

2022), 사업자와 지자체의 갈등 해결을 통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Hong and Chung, 2016; Kim, 

2022)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반면 일부 연구에서는 민간

공원 특례사업에 따른 녹지 연결성 및 서식종 변화 등 환경변화에 주목하거나(Choi et al., 2018; Kim and Sung 

2019; Lee et al., 2022),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의 입지 특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별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을 제시하였다(Korea Environment Institute, 2020).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잠재

적 생태계 서비스를 추정하거나(Park et al., 201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가 생태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Yang et al., 2020)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기도 하였지만, 민간공원 특례사업 조성 이전부터 도시공원 조성 이후

까지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여 사회생태시스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생태계 서비스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여 도시공원의 생태계 서비스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 생태계의 위

협으로 인한 생태계 서비스 저하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도시공원의 생태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성 전부터 조성 후까지 시

간 흐름에 기반하여 구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도시공원 조성 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도시공원의 생태적, 환경조절적 영향에 대한 사회생태시스템 구조를 시스템 

사고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도시공원의 계획, 설계, 관리 전 과정

에서 대상지를 이해하고,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도시공원의 생태계 서비스 향상 방안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정책 마

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1 연구 방법

1.1.1 공간적 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의 중앙근린공원이다(Figure 1 참조). 경기도 광주시는 총 5곳의 민

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며, 광주시 중앙근린공원은 그중 첫 번째 대상지이다. 경기도 광주시 중앙근린공원은 

1993년 12월 13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었으나,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으면서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

시설로 효력을 상실하는 공원일몰제를 앞두었다. 이에 광주시에서는 2018년 12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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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사업시행 면적 총 448,587m2 중 공원시설 348,587m2(77.71%), 비공원시설 100,000m2(22.29%)

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였다(Gwangju, 2020). 공원시설 내에는 기반시설(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테마숲, 

테마정원 등), 휴양시설(쉼터, 글램핑장 등), 유희시설(물놀이터), 운동시설(다목적운동장), 교양시설(생태학습관, 복합문

화센터 등), 편익시설(주차장, 전망대 등), 녹지 및 기타(녹지-원형보전) 등이 계획되었으며, 시설률은 24.0%이다. 비공

원시설 내에는 1,692세대의 공동주택, 비공원시설 부지 내 공원(환승주차장), 도로 등으로 구성되었다.

대상지는 일부 생태․자연도 3등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생태․자연도 2등급에 해당된다(https://egis.me. 

go.kr/map/map.do).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평가한 보고서(Gwangju, 2020)에 따르면 대상지는 식생보전등급 

Ⅲ등급인 상수리나무 군락, 신갈나무 군락, 상수리나무-신갈나무 군락, 신갈나무-밤나무 군락과 식생보전등급 Ⅳ등

급인 일본잎갈나무 식재림, 리기다소나무 식재림, 잣나무 식재림, 밤나무-상수리나무 식재림이 분포하고 있었다. 또

한, 대상지 내에서 새호리기(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상지에서 약 500m 이격되어 있는 경안천에서 삵(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등의 법정보호종이 보고되었으며, 포유류인 청설모, 고라니, 오소리, 다람쥐 등, 조류인 동고비, 곤

줄박이, 새호리기, 말똥가리, 직박구리 등이 사업지구 내에서 출현이 확인됨에 따라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판

단된다. 다만, 대상지는 현재 묘지, 산책로 등으로 일부 이용되고 있으며, 주변지역은 도로(경충대로, 회안대로 등), 

시설지(아파트, 자동차 정비소, 주유소 등)가 인접하고 있어 생태계교란 생물의 유입과 인간 간섭의 영향을 받고 있

는 곳이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결과, 대상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 시 식물상 감소와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소나무, 신

갈나무, 리기다소나무 등 약 17,061주의 수목 훼손, 이로 인한 동물 서식지 감소 및 회피가 예측되었다. 이에 동․

식물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훼손 수목 이식, 생태 측구 설치, 유도 울타리 설치 등의 저감방안이 수립되었으나

(Gwangju, 2020), 대상지의 특성이나 주변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방안으로 판단되며, 도시공원의 녹지 및 

생태적 가치보다 경제성 높은 시설 중심의 계획 수립으로 인해 도시공원 조성 후, 생태계 서비스 저하가 예상된다.

경기도 광주시는 2021년 기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결정고시 면적 1,135,776km2 중 0%의 집행률을 보임

에 따라 향후 적극적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1호인 중앙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도시공원의 생태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통한 생태계 서비스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1.2 내용적 범위

도시공원의 생태계 서비스를 평가하는 지표는 문화 서비스(오락, 건강, 교육, 문화유산, 경관․미학적 가치 제공 

등), 조절 서비스(대기 정화, 홍수 조절, 소음 감소, 도시열섬 감소, 토양 침식 조절 등), 지지 서비스(생물 다양성, 

서식처 제공 등), 공급 서비스(바이오매스 및 식량, 약초 제공 등)가 있으나(Nowak and Crane, 2002; Gill et al., 

2007; Dobbs et al., 2011; Rocha et al., 2015), 본 연구는 대상지의 지리적, 생태적 현황에 기반하여 도시공원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를 문화 서비스(문화, 경관, 휴식 등), 조절 서비스(대기 정화, 도시열섬 감소), 지지 서비스

(생물다양성, 서식처 제공)로 범위를 한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Land use classification Ratio of area
Park facilities 77.71%

Infrastructure 5.69%
Landscape facilities 7.31%

Recreational facilities 2.43%
Play facilities 0.29%

Sports facilities 1.01%
Educational facility 5.28%

Convenience facilities 1.35%
Management facilities 0.66%
Green areas and others 75.98%

Non-park facilities 22.29%

Sum 100.00%

Figure 1. Study site and land use plan

Source: Gwangju(2020), Rewrit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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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연구 방법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스템 구조를 이해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도시공원이 생태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스템 사고(system thinking)에 기반하여 인과순환지도를 작성하고 구조를 분석했다. 시스템 사고는 

시스템 영역에서 변수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한 과정으로(Sterman, 2000),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량적 분석을 시행하기 이전에 주요 변수 도출, 시스템 

구조 파악 및 주요 전략지점을 발견하기 위한 정성적 방법론이다(Sweeney and Sterman, 2007). 복잡한 변수들 간

의 관계를 파악하여 시스템이 갖는 문제를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Jung and Kim, 2007). 이는 문제 정의 및 시스템의 경계 설정, 주요 변수 도출 및 변수 간의 관계 파악, 개

별 인과순환지도 작성, 통합 인과순환지도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문제 정의 및 시스템의 경계 설정은 보려고 

하는 문제, 관심의 대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의 상태를 고려하여 설정한다(Kim et al., 2001). 둘째, 

주요 변수 도출과 변수 간의 관계 파악은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Jung and Kim, 2007; Ham et al., 2015). 셋째, 변수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는 시각적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인과순환지도를 통해서 시스템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데, 우선 개별 

인과순환지도를 작성한 후 이를 종합하여 통합 인과순환지도를 작성한다. 이때, 연구자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변수가 A와 D일 경우, A → D 간의 관계가 이해된다면 B, C를 제외하고 작성할 수 있다(Jung and Kim, 2007). 

마지막으로 시간의 흐름과 지연을 고려하여 통합 인과순환지도의 시스템 역동성을 파악하고, 전략지점을 도출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Jung and Kim, 2009). 이와 같은 과정의 인과순환지도 분석 방법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 

배경과 이로 인한 도시공원의 생태계 서비스를 분석하는 데 적합한 방법론이라 판단된다. 연구는 도시공원의 생태

계 서비스 중 문화 서비스, 조절 서비스, 지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핵심 변수를 도출하였으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도입 배경 및 도입 이후에 나타나는 시스템 변화와 피드백 루프에 초점을 두고 인과순환구조를 분석했다.

인과순환지도에서 변수들의 관계는 화살표를 통해 방향성을 나타내며 시간 지연이 발생하는 구간은 (⇟)로 표시

하고, 인과관계는 양(+)과 음(-)의 표시를 통해 도식화하여 피드백 루프로 제시한다(Kim et al., 2001). 피드백 루

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스템이 동일한 방향으로 계속 증가 혹은 감소할 경우에는 강화루프(reinforcing 

feedback loop: R), 시스템이 균형 상태를 유지하여 안정화되는 경우에는 균형루프(balancing feedback loop: B)로 

표시하게 된다(Kim et al., 2001). 한편, 현시점, 단편적 관점에서는 변수들이 순환적 관계를 보이지 않더라도, 계획 

등을 통해 시스템이 변화하거나, 대상지의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순환적 관계는 조성될 수 있다. 인과순환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활용된 프로그램은 Vensim PLE X64이다. 

연구는 먼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도입 배경과 공원의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구글 학술검색

(https://scholar.google.co.kr/)과 구글 웹사이트,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서 ‘민간

공원 특례사업, 경기도 광주시 중앙근린공원’에 대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국내 정책보고서, KCI 논문, 신문 기사, 환

경영향평가 보고서 등의 문헌자료를 수집 후 문헌고찰을 통해 주요 변수를 도출하였으며, 이후 단어들 간의 인과관

계를 고찰했다. 다음으로 광주시 중앙근린공원의 생태계 서비스로 범위를 한정하고, 추출된 변수들의 중심으로 민

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른 도시공원의 생태계 서비스 기능에 대해 개별 인과순환지도를 작성했다. 이후 개별 인과순

환지도를 종합하여 통합 인과순환지도 작성한 후, 시스템 사고에 기반하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도시공원의 생태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도시공원의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도입 배경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능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의 절차

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이며,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해당 지역에 도로, 하천, 철도, 광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설치

된다.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은 국민의 생활공간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이익을 증진시키며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 시설이지만, 지자체의 재정적 한계로 인해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장기간

(10년 이상) 미집행 공원으로 방치되고 있다(Kim, 2017).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시․군계획시설 중 

미집행된 시설은 도로(186km2) 다음으로 공원이 높은 비중(158km2)을 차지했다(https://www.index.go.kr/unity/ 

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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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0년 가까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난개발이 우려되며, 

이로 인한 녹지 기능 훼손 및 면적 감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사업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뚜렷

한 대안이 없어 공원일몰제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고, 2016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도시공원 조성 활성화를 

모색했다(Gwangju, 2020). 즉,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의한 공원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

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지자체를 위한 ‘대응 정책’이다. 이는 전체 면적이 5만m2 이상의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30%에 해당하는 부지는 비공원시설(상업지역 및 주거시설 등)로 개발하고 개발 이익

은 민간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70%에 해당하는 부지는 공원시설로 조성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

였다(Gweon et al., 2021). 다만,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대부분 시가지의 녹지공간 훼손을 통해 고밀도 개발이 이루

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생태시스템의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Korea Environment Institute, 2020). 또한 환경․

생태적 요건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성 높은 시설물 위주의 토지개발로 인해 지자체별로 실제 조성되는 공원시설 

조성률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Park et al., 2019; Gweon et al., 2021) 지역별 녹지 불균형이 예상된다. 이로 인

한 녹지 연결성 감소, 도심 생물다양성 저하, 환경문제 등은 결과적으로 생태계 서비스 저하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

다(Kim et al., 2017a; Kim et al., 2017b; Kim and Sung 2019). 한편, 숲세권, 공세권 등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한 아파트의 분양가가 기존보다 급격히 상승하거나, 높은 공시가격을 형성하는 등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http://m.honam.co.kr/detail/joFjOo/641904).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공원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 즉, 경관 개선과 환경 및 관리, 체험프로그램 제공, 시설 

및 서비스 제공, 거주민의 경우 공원 접근성 향상 등의 이유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다

(Kim and Kim, 2022).

2.2 도시공원의 생태계 서비스 

생태계 서비스는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받는 편익을 의미하는 것으로(Costanza et al., 1997;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 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 2012), 도시공원은 도시민들에게 

문화 서비스(교육, 레크레이션, 아름다운 경관 제공 등), 조절 서비스(기후 조절, 대기 정화 및 침식 조절 등 재해 

조절), 지지 서비스(서식처 제공, 에너지 지원 등) 등의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de Groot et al., 2002; Nowak 

et al., 2002; van Berkel and Verburg, 2014; Rocha et al., 2015; Quintas-Soriano et al., 2016; Yi, 2022). 도

시공원의 생태계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는 생태계 서비스들 상호 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Bennett et al., 2009), 이는 생태계 서비스 간에 동반 상승효과(synergy)뿐만 아니라 상충관계(trade-off) 현

상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생태계 서비스 중 특정 서비스가 최적화될 때 반대로 다른 서비스는 감소하거

나, 저하될 수 있다(Carpenter et al., 2006; Bennett et al., 2009). 

대부분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오랜 시간 미집행된 도시공원으로서, 식생의 자연 천이가 이루어지거나 소

생물 서식지로 기능하고 있으나, 사업이 시행되면 개발에 따른 지형변화, 산림 훼손 등으로 인해 생태계 서비스 저하

가 예상된다(Sung et al., 2020). 특히, 도시공원 개발과정에서 대부분 경제적 가치만을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

는 만큼(Eom et al., 2019),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도시공원의 생태계 서비스를 분석하는 것은 생태계 

서비스 향상 방안뿐만 아니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계 서비스를 고려한 공

간 계획 및 관리는 생태계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환경관리 정책을 통해 혜택을 증대시

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Tallis et al., 2008; Haase et al., 2014; Ham et al., 2015; Kabisch, 2015).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개별 인과순환지도

경기도 광주시 중앙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도시공원과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민간공원 특

례사업의 기본 시스템을 인과순환지도로 구축하였다(Table 1, Figure 2 참조). 경기도 광주시 중앙근린공원은 도시

계획시설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광주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원의 기능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비공원시설 및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었다. 공원시설에는 공공시설과 조경녹지 

등을 계획하여 녹지 면적 확보 및 토지 정비,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으며, 비공원시설에는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성 확

보를 위해 아파트단지가 계획되었다. 특히, 공원시설은 훼손 경관 재생,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과 시설 및 서비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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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등을 통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에 따라 사업 활성화가 유도되고 있다(R1).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기존 산림을 훼손하여 공원시설 70% 이상, 비공원시설 30% 이하로 개발되고 있어, 

사업자의 이익과 거주민 요구 등에 따라 공원시설 면적 혹은 비공원시설 면적은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으며(R2, 

B1), 공원시설은 시설물과 녹지로 구성되는 만큼, 이해관계에 따라 시설물 면적 혹은 녹지 면적은 증가 또는 감소

할 수 있다(R3, B2). 반면, 비공원시설에 입지하는 민간 아파트는 높은 분양가와 공시가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주택 가까이에 위치하는 도시공원의 영향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아파트 입지조건의 선호도가 교통 및 교육 조건

뿐만 아니라 자연성 높은 녹지공간과의 인접 및 조망권 확보 등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Rho and Kim, 2007; 

Lee and Choi, 2016; Myoung et al., 2020). 민간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민간 사업자들의 초과수익을 유발함에 

따라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및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높은 개발이익환

수액을 기대하게 한다. 즉, 민간사업자들의 개발이익이 초과될 경우, 이를 지자체가 환수하게 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가격 상승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여건이 

Legend Causal relation

R1

Implementation rate of the Private-Initiated Park Development Project → Area of forest → Area of park facilities → Facility area within park facilities 

→ Park facility utilization rate → Satisfaction of the Private-Initiated Park Development Project → Implementation rate of the Private-Initiated Park 

Development Project

R2 Area of park facilities → Area of non-park facilities → Area of park facilities

R3 Facility area within park facilities → Green area within park facilities → Facility area within park facilities

B1

Implementation rate of the Private-Initiated Park Development Project → Area of forest → Area of non-park facilities → Facility area within park facilities 

→ Park facility utilization rate → Satisfaction of the Private-Initiated Park Development Project → Implementation rate of the Private-Initiated Park 

Development Project

B2

Implementation rate of the Private-Initiated Park Development Project → Area of forest → Area of park facilities → Green area within park facilities →  

Facility area within park facilities → Park facility utilization rate → Satisfaction of the Private-Initiated Park Development Project → Implementation rate 

of the Private-Initiated Park Development Project

Table 1. The Private-Initiated Park Development Project’s causal relation

Figure 2. Basic structure of the Private-Initiated Park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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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지는 지자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아닌 자체적으로 도시림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결과

적으로 경기도 광주시 중앙근린공원 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작점은 지자체의 부족한 재정에 의한 것이며

(Kang et al., 2018), 민간의 높은 개발이익환수액은 지자체의 재정을 증가시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 

일몰제를 저감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높은 분양가와 공시가격이 지속될 경우,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인구유입을 저하시키는 성장의 한계를 보일 

수 있어,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경관의 주요 요소인 녹지에 대한 불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역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녹지조성 계획 전략이 요구된다. 이때 시민 삶에는 다양한 규모의 공원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Kang et 

al., 2018),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 공원의 형태 및 규모의 다양화와 생활권 거리에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

으며, 무엇보다 도시공원의 공간 연계성과 기능 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2 민간공원 조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개별 인과순환지도

3.2.1 문화 서비스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경기도 광주시 중앙근린공원의 생태계 서비스 중 문화 서비스에 대해 분석한 인과

순환지도는 Figure 3과 같으며, 변수들의 관계는 Table 2와 같다. 일반적으로 산림의 규모 및 지형과 고도에 따른 

미적 가치는 문화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주요 요소이지만(Schirpke et al., 2016), 대부분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산

지형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기존의 지형과 산림이 훼손되면서 휴식공간 및 경관 저하 등으로 인해 일

Figure 3. The Private-Initiated Park Development Project and cultural services

Legend Causal relation

R4

Implementation rate of the Private-Initiated Park Development Project → Area of forest → Area of park facilities → Green area within park facilities → 

Landscape quality → Population → Number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 Park facility utilization rate → Satisfaction of the Private-Initiated Park 

Development Project → Implementation rate of the Private-Initiated Park Development Project

B3

Implementation rate of the Private-Initiated Park Development Project → Area of forest → Area of park facilities → Facility area within park facilities 

→ Green area within park facilities → Landscape quality → Population → Number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 Park facility utilization rate → Satisfaction 

of the Private-Initiated Park Development Project → Implementation rate of the Private-Initiated Park Development Project

Table 2. Causal relation of the Private-Initiated Park Development Project and cultur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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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으로 문화 서비스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조경녹지 등 녹지지역이 증가된

다면 지형 정비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형성함으로써 문화 서비스는 다시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Benedict and MacMahon, 2002),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만족

도를 높이는 강화구조를 나타낼 것이다(R4). 또한, 공원시설물의 증가는 다양한 도시공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Brown and Fagerholm, 2015; Tenerelli et al., 2016),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문화 

서비스는 향상되는 구조를 보였다. 이때, 이용객의 만족도에는 공원시설물과 함께 녹지 면적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3). 실제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Kim and Kim, 2022)에 따르면 거

주민 및 비거주민들 모두 경관 향상을 이유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휴식시

설, 조경관리 등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한 도시공원 조성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문화 서비스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유지 혹은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3.2.2 조절 서비스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경기도 광주시 중앙근린공원의 생태계 서비스 중 조절 서비스에 대해 분석한 인과

순환지도는 Figure 4와 같다. 일반적으로 도시공원의 녹지는 대기오염 정화, 탄소 저감, 온도 저감, 홍수 조절 등의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경관적,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기존 산림을 훼손하여 비공원시설로 조성함에 따라 녹지 면적 감소 및 기능 저하로 인해 조절 서비스 저하가 예상

된다(Korea Environment Institute, 2020; Sung et al., 2020; Yang et al., 2020). 또한, 비공원시설에 조성되는 아

파트단지는 인구 유입과 차량 증가 및 전력 소비량 증가,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 등을 통해 탄소 배출을 유발한다. 

나아가 공원시설 내 과도한 시설물 설치는 불투수층 인공지반 증가 및 녹지면적 감소를 유발, 지역 온도 및 도시열

섬 현상을 증가시키는 구조를 나타냈다. 즉,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한 광주시 중앙근린공원 조성은 시간이 흐를수

록 조절 서비스의 기능을 저하시켜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도시계획안이 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 기준, 녹지와 장기미집행 공원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 중 경제적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은 조절 서

비스이며(경제적 가치 약 163억 9,201만 원), 사람들이 인식하는 중요성 높은 생태계 서비스의 우선 순위도 조절 서

비스로 조사되었다(Park et al., 2019; Song and Yoon, 2019).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Figure 4. The Private-Initiated Park Development Project and regulat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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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친환경계획, 재해대응계획 등이 필수 항목으로 제안되고 있는 만큼(Lee, 

2018)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 시 조절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계획 및 관리방안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2.3 지지 서비스

핵심변수에 기반하여 경기도 광주시 중앙근린공원의 생태계 서비스 중 지지 서비스에 대해 분석한 인과순환지도

는 Figure 5와 같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기존의 산림을 훼손하여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도로 등)과 공원시

설(기반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녹지 및 기타 등)로 개발되는데, 이때 공원시설 내 시설물의 

증가는 녹지 및 기타 면적의 감소를 유발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동․식물의 서식지 면적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는 단순 면적 감소 외에도 녹지의 연결성, 서식지 파편화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역의 고유종 감소에서 나아가 

생물다양성 감소를 유발함에 따라(Eppink et al., 2004; Di Giulio et al., 2009), 동․식물상의 서식지 관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공원시설 내 시설물 증가는 이용객의 휴식 및 운동공간을 증가시킴으로써 도시공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주는 요인이 된다(Kim and Kim, 2022). 다만, 시설물 이용으로 인해 사람의 통행이 많아지면 외래종 및 생태계교

란 생물의 유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특히 대상지에는 환삼덩굴, 미국쑥부쟁이, 돼

지풀, 가시상추, 서양등골나물 등의 생태계교란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Gwangju, 2020), 사업시행 

이후에도 외래종 및 생태계교란 종의 유입과 서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도시공원의 지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동․식물의 서식환경에 대한 공원관리가 요구된다. 

3.3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통합 인과순환지도

경기도 광주시 중앙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도시공원의 생태계 서비스를 통합 인과순환지도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Figure 6과 같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도시공원이 조성되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경관 향

상 등 문화 서비스는 향상되지만, 기존 지형 및 산림 훼손으로 인해 생물다양성 저하 및 인간활동에 따른 생태계교

란 생물 증가, 화석연료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조절 서비스 및 지지 서비스는 저하가 예상된다. 즉,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도시공원의 문화 서비스를 증가시키지만, 조절 서비스 및 지원 서비스를 저하시키는 상충관계(trade-off) 현

상을 나타냈다. 따라서 생태계 서비스 간의 상충관계(trade-off)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공원관리 방안이 요구되며, 

Figure 5. The Private-Initiated Park Development Project and supporting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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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 환경적 변화에 대한 인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민간공원 특

례사업이 이루고 있는 피드백 루프는 변수들 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구조인 강화루프(R1)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루프를 이루고 있는 변수가 변화 혹은 외부 교란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 전․후를 모두 고려하여 문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동시에 조절 

서비스 및 지지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도시공원 조성 계획 및 관리 전략이 요구된다.

3.4 생태계 서비스를 고려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 방향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 전․후 생태계 서비스 간의 상충관계(trade-off)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도시공원 조성 

계획 및 관리방안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 진행과 함께 지자체 주도의 공원 조성이 활성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증

가가 중요하다. 또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 후, 조절 서비스 및 지지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공원시설 내 시

설물 면적 관리를 통한 ‘녹지 면적’ 확보와 동․식물의 서식환경에 대한 공원관리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지방재정’, ‘녹지 면적’, ‘생물다양성’을 주요 전략지점으로 도출하였다. 

전략지점을 기반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생태계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제안하는 도시공원 조성 

계획 및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연구 목적 등의 사업들을 대상으로 테스트 베드(test-bed) 등을 조성

할 수 있는 공간을 대여함으로써 공원소득을 창출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유도한다. 이는 식물을 활용한 그린인프라 

기술개발이나 실용정원 기술개발, 인공습지 기술개발과 같이 연구개발 및 실증화가 필요한 교육․연구 사업이 원활

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을 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식물이 활용되는 테스트 베드는 녹지 면적을 증가시

킬 수 있는 만큼 대상지 내 과도한 공원시설물 조성을 줄일 수 있으며, 동․식물상 서식처 제공과 함께 다양한 생

태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가능할 것이다. 이는 나아가 도시열섬 완화와 동․식물상 서식환경 관리 등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어, 문화 서비스, 조절 서비스 및 지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지자체의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은 결과적으로 공원 일몰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전 심사단계에서부터 전문가뿐만 아니라 주민참여를 유도한다. 주민주도의 공원 조성 

및 관리는 훼손 경관의 재생뿐만 아니라 공원 이용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안이며, 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통해 

생태계 서비스 저하를 예방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시민 단체나 민관협력에 의한 공원 운영 및 관리 확대를 

Figure 6. The Private-Initiated Park Development Project and ecosystem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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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경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Dempsey et al., 2014; Sim and Zoh, 2016). 

셋째, 다중 규모를 고려하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 전부터 공원 조성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공간계획 및 관리방안을 수립한다. 특히, 대부분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산림 훼손으로 인해 당초보다 녹

지 연결성이 저하되어(Lee et al., 2022) 생태계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상지 규모에서부터 지역 차원까지 

녹지 연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원의 형태 및 규모의 다양화, 공간 연계성 등을 통한 공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도시 내 산림과 같은 생태자원이 감소할 경우, 벽면녹화, 소규모 공원 등의 녹지 구축을 통해 동·식물

의 서식지 제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체감 녹지율 증가가 권장되고 있는 만큼(Choi et al., 2018), 생태계 기능뿐만 

아니라 경관성 및 심미성 향상을 고려하여 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식재계획 및 식재구조의 다양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생태계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함을 인지하여 녹지의 기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도시 내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을 증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탄

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응계획 및 관리방안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넷째,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한 공원 관리방안을 수립한다. 이는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임에 따라 경제적인 

공원 관리방안이며, 도시열섬, 미세먼지 등을 저감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디지털, 환경, 재료 등의 분야에서 

스마트 기술과 같은 혁신기술을 반영하는 것은 복합적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 기능함으로써(Kim 

et al., 2022), 도시공원의 기능 향상에서 나아가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1호인 중앙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도시공원

의 생태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시스템 사고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도시공원 관리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연구결

과, 첫째, 광주시 중앙근린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광주시의 재정 부족이 민간공원 특례사

업을 실시하게 된 원인이었으며, 비공원시설 내 아파트 분양 등 개발이익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율이 증가될 경우 

지방재정이 좋아져 지자체 주도로 조성되는 도시공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간공원 조성으로 인해 

높아진 주택가격은 장기적으로는 인구수를 저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성장의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도시공원의 생태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문화 서비스는 초기에는 낮아지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공원이 조성될 경우, 정비된 토지 및 녹지로 인해 경관이 

향상되고 운동 및 편의시설, 휴식공간 등의 제공으로 인해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조절 서비스는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업시행 초기, 기존 산

림이 훼손되어 조절 능력의 기능이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시행 후 유입된 인구에 의해 탄소 배출 등이 발생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지 서비스도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시설물 

조성을 위해 기존 산림을 훼손함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훼손, 서식지 파편화 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용객에 

의한 외래종 및 생태계교란 생물 유입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도시공원의 생태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 분석한 결과, 민간공원은 문화 서비스, 조절 서비스, 지지 서비스 

간의 상충관계(trade-off)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 전․후 생태계 

서비스 간의 상충관계(trade-off)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공원 조성 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

을 도출했다. 이에 도시공원 조성 계획 및 관리를 위한 주요 전략지점으로 ‘지방재정’, ‘녹지 면적’, ‘생물다양성’을 

선정하고, 생태계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공원 내 교육, 연구목적의 테스트 베드

(test-bed) 조성 공간 대여를 통해 공원소득 창출, 둘째,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 유도, 셋째, 다중 규모에 대한 고려

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향 분석을 통한 공간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 넷째, 스마트 기술 도입이다. 이와 같은 방

안은 시간의 흐름에 대한 고려와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리질리언스) 개념에 기반한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 경영의 필요성과 함께 주민참여, 전 과정 평가 및 스마트 기술 도입 등의 중요성을 시사했

다. 이는 도시공원의 생태계 서비스 향상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민간공

원 특례사업을 통한 도시공원 조성은 사회생태시스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때, 초과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제도적 기준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Gweon et al., 2021). 연구는 

객관성 높은 선행연구를 통해 타당성, 신뢰성 높은 변수들을 도출한 후 시스템 사고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

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도시공원의 생태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

에서는 시스템 구조에 기반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에 기반하여 정량적으로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인한 도시공원의 환경변화를 보다 과학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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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는 경기도 광주시 중앙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생태계 서비스를 분석한 기초 연

구이며, 향후 연구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갖는 보다 다양한 지리적, 생태적 특성, 공급 서비스 등을 반영하여 

변수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대상지는 도시공원으로 미조성된 개발 예정지임에 따라 사업시행 시 발

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화 및 변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실무진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AHP) 및 이용자의 생태계 서비스 인식 조사를 통해 정성적으

로 파악한 본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는 작업이 요구된다. 나아가 연구방법론의 특성상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만 

파악할 수 있을 뿐, 강도 등은 파악할 수 없음에 따라 네트워크 분석 등을 추가한다면 보다 신뢰성 높은 연구결과

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결과는 지역의 사회생태시스템 회복력 향상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조례 개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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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유기농업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 및 구매행태를 조사하고, 유기농업에 

대한 인식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와 가격 저항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향후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한 조건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기농업의 

환경성/공익성 인식은 친환경 농산물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유기농업의 환경성/공익성 인식은 유기농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농산물 소비 경험은 유기농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를 검증하기 위해 유기농업의 환경적․공익적 요인을 도출하여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기농업에 대한 환

경적․공익적 인식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까지로 이어지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경적․공익적 인식이 

높은 경우 친환경 농산물 소비에 가장 큰 제약 원인인 가격에 대한 저항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환경

적․공익적 인식이 강할수록 유기농업의 확대에 대한 지지와 친환경 농산물 구매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태도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친환경 농산물 소비 

및 유기농업 활성화 대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소비자 인식, 인터넷 조사,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매 의향, 유기농 활성화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ublic’s awareness and purchase behavior of organic farming and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products. This study also analyzed whether awareness affects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products’ consumption and price resistance and support for the revitalizing 

organic farming. This study derived environmental and public interst in organic farming, and a web survey 

was conducted for statistical analysi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awareness of organic farming did not 

affect the consump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products, but in case of high awareness is high, 

the resistance to prices is low.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stronger the public’s awareness, the more 

positive the support for the expansion of organic agriculture and the willingness to purchas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produ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preparing measures to revitalize organic agriculture in the future.

Keywords: Consumers’ Perception, Web Survey, Logistic Regression, Willingness to Purchase, Oranic 

Farming Revit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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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특

히 농촌 지역에서는 과도한 화학 비료 및 농약의 사용 등이 토양 환경에 부담을 일으키며, 농경지 인근의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Bengtsson et al., 2005; 김명현 등, 2016). 이러한 관행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친환경 농업 및 유기농업 등이 시작되었으며, 2013년 제정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에는 친환경 농업 및 유기농, 무농약 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친

환경농어업법 제2조에 따르면 유기(organic)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

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유기농업은 친환경 농업보다 좁은 범위의 농

업으로 화학자재가 아닌 천연자원을 사용하여 건강한 농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 토양 환경의 증진 등

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농업 형태이며,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어 왔다(http://www.nongsaro.go.kr). 유기농업

의 실천은 생물 다양성의 증진, 토양의 질 개선,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저장 등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

명현 등, 2016). 유기농업은 환경적인 기능 외에도 기존의 농업문화의 다양성이나 농촌경제 개선, 농촌 경관의 개

선 등 공익성 측면에서도 그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유진채 등, 2010). 

유기농업의 이와 같은 환경적․공익적 기능으로 인해, 정부에서도 유기농업을 비롯한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위

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정학균 등, 2020). 2021년 수립된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에서는 친환

경 농업의 확대, 친환경농업으로의 쉬운 전환, 집적지구의 구축,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의 구축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2020년 발표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의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

감, 저탄소 농업기술의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 국외에서도 미국(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유

럽연합(Common Agricultural Policy), 독일(Klimaschutzprogramm 2030) 등 각 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환경의 질

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및 유기농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다양하게 수립하고 있다.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개인적 측면에서 환경에 대한 의식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반 

시민들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에 기여하기 위해 가치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였다

(http://www.hani.co.kr; https://www.rda.go.kr). 친환경 농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에 의해 관리되어 엄격한 기준에 맞춰 생산된 농산물로,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이 이에 해당된다.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 및 환경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

비자 태도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유경진과 윤혜현, 2014). 환경 의식과 함께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의 주된 

이유로는 농약으로부터의 안전, 건강에의 유익성에 대한 고려가 큰 영향을 미친다(이상엽 등, 2011; 박효순 등, 2019). 

그러나 국내 친환경 농산물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소비자들의 참여율 또한 감소하고 있다

(윤효실과 윤혜현, 2013; 한국농촌경제원, 2016; 송기옥, 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친환경 농산물의 시

장 규모는 2009년 약 3조 5천억 원이었으나, 2018년 1조 2천억 원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감소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많은 연구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소비를 제약한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되어 왔다(이경미와 이종호, 2018). 친환경 농산물의 구매의도를 높이

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왔으며, 소비자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관심, 친환경 농산물의 품질과 소비만족도 등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

성은과 박철호, 2015; 권을혜 등, 2015; 이종호, 2016; 송기옥, 2017; 이경미와 이종호, 2018; 이종호, 2020).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인식에서 더 범위를 좁혀서 유기농업의 긍정적 기능을 인지하고 있는 소비

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행태와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소비자들의 환경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친환경 농산물의 구매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유기농업의 환경적․공익적 기능이 소비자들의 

구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기농업의 환경적․공익적 

기능을 정립 및 유기농업의 가치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실제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와 유기농업의 활성화를 

지지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하여 유기농업 활성화 정책 마련 및 

주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유기농업에 대한 환경성․공익성 인식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향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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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를 위한 조건이 될 수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기농업에 관한 환

경성․공익성 인식을 포함한 주요 변수들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여부, 가격 저항성 및 유기농업 활성화와 확대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Figure 1 참조). 이외에도 설문을 통하여 친환경 농산물 소비 경험

이 있는 설문대상자를 대상으로 소비과정의 만족도와 신뢰도 등의 체감 수준도 유기농업 활성화 지지에 영향을 미

치는지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유기농업의 환경성/공익성 인식은 친환경 농산물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유기농업의 환경성/공익성 인식이 강할수록 친환경 농산물 구매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유기농업의 환경성/공익성 인식이 강할수록 가격에 대한 저항이 낮을 것이다.

H2. 유기농업의 환경성/공익성 인식은 유기농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유기농업의 환경성/공익성 인식이 강할수록 유기농업 확대를 지지할 것이다.

H2-2. 유기농업의 환경성/공익성 인식이 강할수록 향후 친환경 농산물 구매의향이 강할 것이다.

H3. 친환경 농산물 소비 경험은 유기농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친환경 농산물 소비 경험자의 체감수준(만족, 신뢰)은 유기농업 확대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친환경 농산물 소비 경험자의 체감수준(만족, 신뢰)은 향후 친환경농산물 구매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변수 설정

유기농업의 환경성․공익성에 대한 인식 조사 앞서 변수를 설정하기 위한 선행 연구 검토를 실시하였다. 유진채 

등(2010)의 연구에서는 유기농업 실천으로 인한 공익기능을 5가지로 정의하였으며, 환경오염 감소, 자연생태계 복

원, 문화의 다양성 증진 및 지역사회유지,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소, 경관 개선이 이에 해당한다. 정학균 등( 

2015)의 연구에서는 친환경 농업의 가치평가를 위하여 7가지 항목을 설정하였으며, 생물다양성 유지, 토질 및 수질 

개선, 온실가스 감축, 토양 비옥도 증진, 토양 유실 방지, 효과적인 물 이용, 폐기물의 감소가 이에 해당한다. 김명

현 등(2016)의 연구에서는 유기농업의 비시장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속성에는 생물다양성, 토

양오염도, 토양비옥도, 토양유실율, 온실가스배출량, 수질, 치유기능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성 측면에 해당하는 변수(수질, 토양, 생

물 다양성, 생태적 건강성, 탄소중립 등)와 유진채 등(2010)에서 논의된 바 있는 농촌 경관 개선 변수와 이외에도 

농업환경의 다양성, 농촌 경제 개선 등 유기농업의 공익성 측면을 추가하여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

경적 측면과 공익적 측면을 나눠 변수를 분류하였으며, 유기농업의 환경적 가치 5개와 공익적 가치 3개로 변수를 

도출하였다. 이외에도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배경변수(성, 연령, 소득수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지 여부, 농약오

염의 심각성 인식, 친환경농산물의 건강효과성 인식 등의 변수를 포함하였다(Table 1 참조).

2.3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반 시민들의 유기농업 및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2022년 08월 23부터 26일 동안 인터넷 조사로 진행되었

Figure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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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표본 설계는 지역/성/연령대별 인구비례에 따른 다단계층화추출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유효 표본 1,500표본을 

확보하였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5%로 조사되었다. Table 2는 응답자들의 주요 인구통계학적 특

성을 나타낸 것이다. 조사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로도 활용되었다.

Independent

variables

Socio-economic variables

Gender

Age

Income

Environmental awareness

Water quality improvement

Soil improvement

Biodiversity

Ecological health

Carbon neutrality

Public interest awareness

Diversity of rural culture

Rural landscape

Revitalization of rural economy

Recogni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products

Recognition of pesticide contamination

Recognition of health effects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products

For environment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consumers

Reliability in domestic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products

Reliability in certification system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products

Satisfaction with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products

Dependent

variables

Consump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Price resistance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Revitalization of oranic farming
Support for the expansion of organic agriculture

Intention to buy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products

Table 1. Variables for analysis

Category Frequency Percent(%)

Gender
Male 744 49.6

Female 756 50.4

Age

20 243 16.2

30 228 15.2

40 279 18.6

50 296 19.7

Above 60s 454 30.3

Income

Less than 200 151 10.0

200-400 445 29.7

400-600 439 29.3

600-800 248 16.6

More than 800 217 14.5

Table 2.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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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유기농업의 환경성 인식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관계

유기농업이 환경개선에 미치는 효과성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5개 항목(수질 개선, 토양 개선, 생물 다양성, 생태

적 건강성, 탄소 중립), 농촌지역 발전에 관한 공익성 인식 조사를 위해 3개 항목(농촌 문화 다양성, 농촌 경관, 농

촌경제 활성화)의 신뢰도를 조사하였다. 유기농업의 환경성 인식 항목, 공익성 인식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크론바흐 알파값(Cronbach’s alpha)이 높아 항목 타당성이 확인되었다(Table 3 참조). 환경성 인식 항목과 공익성 

인식 항목은 분석을 위해 평균값을 내어 변수로 활용하였다.

유기농업에 대한 환경성 및 공익성 인식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연령, 소득, 친환경농산물 인지,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심각성 인식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환경 농산물의 건강 효과성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논의처럼 

건강이슈가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참조). 반면 유기농업의 환경성 인식이나 공익성 

인식이 친환경 농산물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유기농업에 대한 가치 인식이 친환경 농산물 구매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확인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가격에 대하여 유기

Category N Mean Std. dev. Cronbach’s alpha

Environmental awareness

Water quality improvement 1,500 3.3586 0.64159

0.902

Soil improvement 1,500 3.4527 0.64613

Biodiversity 1,500 3.3395 0.69657

Ecological health 1,500 3.4184 0.67781

Carbon neutrality 1,500 3.3813 0.71412

Public interest awareness

Diversity of rural culture 1,500 3.1274 0.76440

0.869Rural landscape 1,500 2.9917 0.80286

Revitalization of rural economy 1,500 3.1586 0.74455

Table 3. The results of reliability analysis

Variables b S.E. Wald Exp(B)
95% CI

Lower Upper

Constant -5.203*** 0.536 94.102 0.005 - -

Gender (male 0, female 1) -0.149 0.130 1.306 0.862 0.668 1.112

Age 0.023*** 0.005 25.475 1.024 1.014 1.033

Income 0.255*** 0.051 24.663 1.291 1.167 1.428

Recogni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products (0, 1)
0.314* 0.141 4.981 1.369 1.039 1.803

Recognition of 

pesticide contamination
0.407* 0.121 11.352 1.502 1.185 1.902

Recognition of health effects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products
0.897*** 0.121 55.343 2.452 1.936 3.106

Environmental awareness -0.016 0.162 0.009 0.985 0.717 1.351

Public interest awareness 0.127 0.129 0.972 1.135 0.882 1.462

-2 Log likelihood = 1,488.912

χ2 = 195.751 (df = 8, p = 0.000)

Cox & Snell R 2 = 0.122, Nagelkerke R 2  = 0.181
*p < .05, **p < .01, ***p < .001

Table 4. Effects on consump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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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가치 인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기농업에 대한 환경성 인식과 공익성 인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여 가격 저항성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기농업에 대한 환경성과 

공익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집단의 가격 저항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참조). 환경성 

인식이 높은 집단은 일반농산물 대비 평균 19.37% 비싼 것이 적정하다고 나타났으며, 환경성 인식이 낮은 집단은 

평균 16.60%로 나타났다. 유기농업의 공익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는 집단은 일반농산물 대비 평균 19.78%, 공익성

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은 평균 17.03%로 분석되었다. 현재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제약하는 가장 큰 원인이 가격임

을 감안하면 유기농업의 환경성 및 공익성은 친환경 농산물 가격 저항을 완화시켜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향

후 유기농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 확대를 통하여 활성화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2 유기농업 활성화에 대한 인식

유기농업의 환경성․공익성 인식은 유기농업의 가치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기농업 활성화 지지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유기농업에 대한 확대지지, 수요 측면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구매 의향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환경성 인식과 공익성 인식은 유기농법 확대 지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친환경 농산물 구매의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6 참조). 이외에도 성별(여성), 연령, 농약오염 심각성 인식, 건강효과성 인식 변수들 또한 유기농법 확대 지

지와 친환경 농산물 구매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유기농법 확대

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젊은 층에서는 상대적으로 공감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친환경 농산물 및 유기농업 관련 홍보 시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매체를 활용하는 등 정보 전달 수단 다양

화를 통해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소득수준의 경우 유기농법 확대 지지에 영향을 미쳤으나 

향후 구매의향에는 별다른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가도 전반적으로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환경성 인식에 비해 공익성 인식이 유기농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유기농업의 환경적 가치에 비해 농촌지역에서의 유기농업의 역할이나 

중요성 등이 구체적으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경험한 집단을 대상으로 유기농업에 대한 신뢰, 만족 수준이 유기농업 활성화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Table 7 참조). 조사 결과 유기농업에 대한 신뢰, 만족 수준이 유기농법 확대 지

지와 향후 구매의향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실제 소비과정에서 유기농업에 대해 

형성된 긍정적인 평가가 향후 유기농업 확대를 지지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별(여성), 연령대도 

유기농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소득수준은 유기농법 확대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친

환경 농산물 구매의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유기농업 및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 조사를 수행하여 유기농업에 대한 인

식 수준과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행태, 유기농업에 대한 지지 여부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유기농업이 환경 

및 농촌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기능들이 친환경 농산물의 구매, 향후 유기농업 활성화 지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지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 농업 관련 정책에서도 친환경 농업의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바, 본 연구의 결과가 

유기농업 및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확인함으로써 친환경 농업 및 유기농업의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식조사에 앞서 유기농업의 환경성․공익성 기능을 검토하여 5개의 환경성 인식 변수와 3개의 공익성 인식 변수

Category N Mean Std. dev. S.E t p

Environmental 

awareness

Low 651 16.60 10.676 0.418
-4.415 0.000

High 849 19.37 13.004 0.446

Public interest 

awareness

Low 880 17.03 10.811 0.364
-4.353 0.000

High 620 19.78 13.619 0.547

Table 5. The average acceptance price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products



유기농업에 대한 환경성․공익성 인식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52｜한국조경학회지 제 51권 4호(통권 218호)

a: Support for the expansion of organic agriculture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VIF
b S.E β

Intercept 0.391 0.109 　 3.587

Gender (male 0, female 1) 0.085** 0.028 0.066 3.069 1.027

Age 0.005*** 0.001 0.117 5.208 1.119

Income 0.016 0.010 0.034 1.589 1.014

Recogni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products (0, 1)
0.045 0.031 0.031 1.436 1.039

Recognition of 

pesticide contamination
0.179*** 0.027 0.167 6.580 1.417

Recognition of health effects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products
0.318*** 0.025 0.293 12.703 1.176

Environmental awareness 0.173*** 0.036 0.153 4.770 2.285

Public interest awareness 0.074** 0.028 0.079 2.613 1.998

Model summary R 2 = 0.325, adj R 2 = 0.321, F-value = 89.533 (p = 0.000)

*p < .05, **p < .01, ***p < .001

b: Intention to buy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products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VIF
b S.E β

Intercept 0.580*** 0.100 　 5.833

Gender (male 0, female 1) 0.076** 0.025 0.063 3.001 1.027

Age 0.003** 0.001 0.070 3.174 1.119

Income 0.022* 0.009 0.050 2.373 1.014

Recogni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products (0, 1)
0.027 0.028 0.020 0.962 1.039

Recognition of 

pesticide contamination
0.114*** 0.025 0.114 4.596 1.417

Recognition of health effects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products
0.415*** 0.023 0.410 18.133 1.176

Environmental awareness 0.133*** 0.033 0.127 4.023 2.285

Public interest awareness 0.067* 0.026 0.076 2.589 1.998

Model summary R 2 = 0.353 adj R 2 = 0.349, F-value = 101.485 (p = 0.000)

*p < .05, **p < .01, ***p < .001

Table 6. Effects on the revitalization of organic f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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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pport for the expansion of organic agriculture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VIF

b S.E β

Intercept 1.583*** 0.123 　 12.883

Gender (male 0, female 1) 0.098** 0.031 0.086 3.133 1.001

Age 0.008*** 0.001 0.193 7.004 1.002

Income 0.024* 0.012 0.056 2.033 1.004

Reliability in domestic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products
0.124** 0.037 0.117 3.314 1.653

Reliability in certification system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products
0.132** 0.039 0.124 3.403 1.754

Satisfaction with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products
0.111*** 0.024 0.146 4.535 1.366

Model summary R 2 = 0.150, adj R 2 = 0.146 F-value = 32.982 (p = 0.000)

*p < .05, **p < .01, ***p < .001

b: Intention to buy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products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VIF

b S.E β

Intercept 1.270*** 0.107 　 11.862

Gender (male 0, female 1) 0.060* 0.027 0.056 2.202 1.001

Age 0.005*** 0.001 0.118 4.626 1.002

Income 0.007 0.010 0.017 0.648 1.004

Reliability in domestic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products
0.174*** 0.033 0.176 5.349 1.653

Reliability in certification system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products
0.240*** 0.034 0.240 7.105 1.754

Satisfaction with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products
0.139*** 0.021 0.196 6.557 1.366

Model summary R 2 = 0.271, adj R 2 = 0.267, F-value = 69.326 (p = 0.000)

*p < .05, **p < .01, ***p < .001

Table 7. Effects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products experience on the revitalizaion of organic f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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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출하였다. 환경성 인식 변수에는 수질 개선, 토양 개선, 생물 다양성, 생태적 건강성, 탄소 중립이 해당하며, 

공익성 인식 변수는 농촌 문화 다양성, 농촌 경관, 농촌경제 활성화가 해당한다. 인식조사 결과 유기농업에 대한 일

반 시민들의 환경성․공익성 인식이 아직까지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의 중요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 저항성에 대해서는 유기농업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친환경 농산물 가

격에 대한 저항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기농업에 대한 환경성․공익성 인식이 가격에 대한 저항성을 낮춰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가격으로(이경미와 이종

호, 2018),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의 환경적, 공익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홍보 및 정책 지원을 실시

함으로 그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환경성․공익성 인식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경험이 유

기농업 확대와 친환경 농산물 구매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과정에서 형성된 유기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유기농업 활성화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므로 지속적인 유기농업의 가치 제고를 통하여 친환경 

농산물 및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등 주요 농촌 관련 정책에서는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 농업 및 유기농업의 기술적 측면 외에도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

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에게 유기농업에 대한 가치 인식을 제고하고 유기농업이 환경과 농촌 사회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한 강조가 특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유기농업의 환경성, 공익성 요소

에 대한 공감수준을 보았을 때 유기농업을 통한 환경성 개선에 대한 효과는 공감대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나, 농촌지역에 미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 환

경, 농촌 경제, 농촌 문화 등에 유기농업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보다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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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신안군 반월․박지도는 2019년도 ‘가고싶은 섬’ 사업의 일환으로 지붕과 건축물, 시설물 등을 보라색으로 칠한 컬

러마케팅을 시작했다. 이러한 경관 변화가 ‘위험하지만 아름다운 시도’로 평가되면서 2021년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Best Tourism Village)’로 선정되어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실질적 경관 조성의 주체이

자 향유자인 반월․박지도 주민은 경관 계획 및 사업 추진 단계의 변두리에 위치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새로운 경관이 지니는 의미와 기호를 실존적 내부자인 주민을 통해 읽어내었다. 경관에 담긴 상징적 의미와 기호화

된 이데올로기를 해석했던 신문화지리학의 문화경관 틀을 활용하였으며, 내부자로서의 다층적 환경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총체적 접근을 시도했다. 이로써 섬의 주요 색상인 보라색에 대한 인식, 전체적인 경관과 개별 공간들에 대한

인식, 퍼플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변화를 분석했다. 퍼플섬 사업 이후 마을을 인지하는 주요 감각이 시각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였고, 낙후된 마을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해준 보라색 경관에 만족하고 있었다. 색에

대한 가치판단보다는 부속섬으로서 오랜 시간 경험했던 부정적인 기억이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이다. 또한 장소에 대

한 인식이 사회적이고 보편적 체계를 지닌 상징적 경관(langue)이 관광 기능을 포함하여 세분화 및 재편되었다. 이

는 코스모폴리터니즘(cosmopolitanism) 속에서 등장한 스펙터클 경관의 양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지

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지역 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참여를 통해 새로운 문화경관을 만들어가는 모습 또한

발견되었다. 더불어 반월․박지도 사이의 관계 인식이 관광 기능을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주제어: 문화경관, 신문화지리학, 주민 인식, 컬러마케팅, 총체적 접근

ABSTRACT

As of 2019, for the ‘Island I Want to Visit’ project, Banwol and Bakji Islands, located in Shinan-gun, 

started color marketing to create a tourist attraction by painting roofs, buildings, and facilities purple. As this 

landscape change was evaluated as a ‘dangerous but beautiful attempt,’ it was recognized as the ‘World’s Best 

Tourism Village’ in 2021, drawing attention from domestic and foreign tourists. However, the residents of the 

islands, who created and enjoy the benefits of the landscape, were alienated from the planning stag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anings and symbols of residents’ perceptions of the purple landscape. The cultural 

landscape frame of new cultural geography, which interprets the landscape's symbolic meaning and ideological 

signs, was utilized. In addition, a holistic approach was applied to understand the residents’ perceptions of the 

multi-layered environment. Therefore, the perception of purple, the main color of the islands, the overall 

landscape and individual places, and the general perception of the Purple Island project were investigated. 

After the Purple Islands Project, the main senses for recognizing the villages focused on sight, and the 

residents were satisfied with the purple landscape as it improved the underdeveloped village environment. This 

satisfaction was based on lessening the negative memories experienced as an island rather than a value 

judgment on the purple color. In addition, the perception of the symbolic landscape, which has a social and 

universal system, has been subdivided and reorganized, including for tourism functions. It can be understood 

Received: June 20, 2023 

Revised: July 11, 2023 

Accepted: July 11, 2023 

3인익명 심사필

Corresponding author :

Jong-Sang Sung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08826, 

Korea

Tel.: +82-2-880-1423

E-mail: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간환경디자인

연구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반월․박지도 주민의 인식과 태도를 통해 경관 읽기†

- 퍼플섬(Purple Islands) 사업 전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

Reading the Landscape through the Perception of Residents of Banwol and Bakji Island† 
- Based on the Change before and after the Purple Island -

함연수*, 서화현*, 최유나*, 성종상**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 수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Hamm, Yeonsu*, Seo, Hwahyun*, Cui, Yuna*, Sung, Jong-Sang**

*Ph.D. Candidate,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함연수, 서화현, 최유나, 성종상

한국조경학회지 제 51권 4호(통권 218호) ｜57

as an aspect of the spectacle landscape that appears in cosmopolitanism. However, in the process of 

transforming into a tourist attraction, it was discovered that the residents recognize the value of local 

resources and create a new cultural landscape. In addition, the percep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anwol 

and Bakji has also changed around tourism.

Keywords: Cultural Landscape, New Cultural Geography, Perception of Residents, Color Marketing,

Holistic Approach

1.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도서 및 해양 지역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졌다(Na, 

2020; Ha, 2020). 본 연구의 대상지인 신안군 반월․박지도는 이러한 수요에 응답하듯 도라지와 꿀풀의 자연 자원

이 연출한 보랏빛 경관을 장소마케팅의 전략으로 활용하였다1). 이러한 전략은 성공적으로 작동하여 2019년 

COVID-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주말 기준 약 1,900명이 방문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 퍼플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경관을 만드는 생산자이자 향유자로서 새롭게 변한 경관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주체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관광 사업은 전라남도와 신안군이 주도하였고, 반월․박지도를 보랏빛 경관으로 연출자는 신안군수의 아

이디어 또한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실행되었다. 즉 보라색으로 변한 섬의 경관에는 외부자의 의도와 시선이 개입되

어 있으며, 주민은 수용자이자 계획 단계의 타자로서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경관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주체이자 삶터의 주인인 주민의 시선을 통해 경관의 변화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퍼플섬과 같이 도시 정체성과 장소성을 창조하는 데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색상이 활용된다(Jung and Kim, 

2012). 이는 세계화의 흐름 및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맞물려 브랜딩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도시적 문화 

코드를 생성하기 위한 것이다(Lee and Kyun, 2008). 도시와 국가 수준의 브랜드를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지구적 

무대로 진출하는 작업을 수행(performance)한다고(Urry, 2007) 이해할 수 있다. 지역의 마케팅에 대한 이해와 실천

을 놓고 각 주체가 서로 다른 의미체계를 형성하는데(Lee, 2006),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관광에 대한 성과나 파급

력의 수치적 결과, 관광객의 반응 혹은 콘텐츠 자원에 집중해왔다(Ahn and Yoo, 2011; Go and Kwak, 2017; 

Lee et al., 2018; Jung, 2018; Ha, 2020). 그러나 관광개발로 가장 많이 영향받는 사람들은 거주민이기 때문에 중

요한 주체로 인식하고 개발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ong, 2010; Hwang and Shim, 2014).

반월․박지도의 보라색 경관에 대한 73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2)에 의하면 긍정적 의견은 57%, 부정적 의견은 

22.3%로 긍정적인 반응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시각 감각은 객관적이며 감각장이 넓은 반

면 정서가 깊이 연관돼 있지 않다는 점(Tuan, 2011)에서 장소의 맥락 없이도 직관적인 판단이 용이하다. 근대 이

후 관광과 사진이 긴밀히 결합되면서 ‘관광객의 시선(tourist gaze)’이 갖는 시각적 권능은 더욱 강화되었다(rry and 

Larsen, 2011; Jin, 2005). 퍼플섬의 컬러마케팅은 관광 상품으로서 시각적 권능에 강렬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지역

의 매력도를 높인 사업이다. 미국의 경관계획이 자연 그대로의 섬 경관을 유지하면서 개발을 고려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서 지역의 경관 변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Kim, 2011; 2019). 토지이용의 변화로 촉발된 경관 변화

는 토지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의 변화(Kim, 2019 재인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퍼플섬을 필두로 시각적 감

각에 의지한 관광 상품으로 변해가고 있는 신안 섬들의 경관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한 시점이다.

섬의 경관의 개념과 미래 방안을 논의한 Kim(2019)은 지속 가능한 경관 관리를 위해 거주자의 시각에서 경관을 

바라볼 것, 삶의 터전으로서의 섬 경관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였다. Kim(2000: 133-144)는 도시 경관을 해석할 

때 쌍방향의 복합적 의미를 파악하고, 문화적 차원의 해석과 정치 경제적 맥락에 집중하며, 토착적이고 일상적인 

경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Park and Pae, 2013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적 사업하에 이루어

진 섬 경관의 상품화를 주민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 경관 속에서 공존하는 보랏빛의 ‘스펙타클(spectacle) 

경관’과의 공존 여부를 파악한다. 구체적으로는 퍼플섬 사업 전후로 나누어 보라색과 마을 경관에 대한 인식, 퍼플

섬 사업 과정에 대한 인식 층위에서 결과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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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범위 및 방법

1.2.1 연구 대상지

본 연구는 신안군 안좌도의 부속 섬 반월․박지도이다. 두 섬은 과거로부터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형제섬으로 불

리기도 하였으며, 두 섬 사이에 돌을 놓은 노두길3)을 통해 썰물 시 통행로로 이동하였다. 그러던 중 2008년 안좌도

와 박지도 사이에 약 540m 지상 목교가 건설되어 물때와 상관없이 보도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0년

에는 반월-박지를 연결하는 900m의 구간의 목교가 완공되어 ‘천사의 다리’ 또는 ‘소망의 다리’라고 불렸다4).

신안군 통계 연보(2021)에 따르면 반월도는 57세대, 10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평균연령은 59.7세이다. 박지도는 

19세대, 24명이 거주하며 평균연령 66.1세이다5).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신안군의 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나, 반

월․박지도를 포함한 안좌면의 경우 2015년 이후부터 감소가 둔화․정체되다가 2022년에는 전년 대비 86명이 증

가하였다(전라남도청 주민등록․추계인구, 2022).

전라남도의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비교 우위 자산인 해양자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매력적인 삶터이자 관

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김농오 등, 2016). 이와 더불어 신안군도 2016년부터 5개년 종합계

획을 세우는 등 섬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박우량 군수의 민선 8기 공약 5가지 사

항 중 ‘세계적인 해양 생태 관광중심지 1004섬’은 1004섬을 정원화하는 의지로 시작되었다. 2018년부터 2023년 6

월까지의 섬의 정원화와 관련한 공약 이행 사항은 1읍면 1특성화 공원사업 추진, 사계절 꽃피는 특색 있는 테마섬 

조성, 사계절 꽃 축제 개발이다((www.shinan.go.kr/)). 보라색의 반월․박지도와 노란 수선화 중심의 선도, 튤립과 

홍매화의 섬 임자도와 같이 섬별로 중심 초화류를 선정하여 일관된 색 경관을 연출해 지역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

축하고 있다. 연구의 대상지인 반월․박지도의 퍼플섬은 2018년도부터 전라남도와 신안군에서 각각 20억을 투자해 

조성된 정원화 사업의 결과물이다6).

반월․박지도는 2015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까지 등산로와 둘레길이 조성되고 식당,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의 관광 기반 시설을 갖추었다. 현재는 아스타, 버들마편초, 도라지꽃, 콜라비, 비트, 아네모

네, 자색 고구마 등 보랏빛의 다양한 식물들로 그 종류가 확대되었다. 2019년부터는 각종 시설물과 지붕, 길, 목교 

등을 보라색으로 칠해 지역 전체를 하나의 테마로 관광 상품화하는 본격적인 컬러마케팅이 시작되었다. 사업의 일

환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보라색의 옷과 속옷, 앞치마와 식기를 나누어주기도 했다.

보라색 경관을 연출한 두 섬은 점차 관광객과 매스컴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21년에는 보랏빛 경관이 ‘위험

하지만 아름다운 시도’로 평가되면서 세계관광기구(UNWTO)7)가 선정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8)이 되었다. CNN과 

로이터 통신, 폭스뉴스 등 유수 언론에서 퍼플섬의 독창성을 집중 조명했으며, 2022년 12월에 개최된 제 24회 대

한민국브랜드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동이 감소했던 2019-2020년 사이에 27만 명

이 다녀갔으며, 2021년은 28만 명, 2022년은 38만 명까지 증가하였다(Choi, 2023). 2015년 3만 5천 명의 방문

(Oh, 2022)에 비하면 2022년에는 10배가 넘는 관광객이 방문한 것이다.

1.2.2 연구의 방법

연구는 문헌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반월 박지도 관련 기초조사 및 지자체 관련 사업은 홈

페이지와 각종 통계 데이터, 기사 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질적 연구는 현장의 목소리를 풍부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한다. 인터뷰는 퍼플섬 사업 전후의 인식을 비교하는 방식과 주민 인식을 기록한 맵

핑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된다. 특별히 퍼플섬 사업에 대한 인식은 질적 연구의 하위 방법론인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통해 분석한다.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참여자가 겪은 복잡다단한 현상과 경험을 통해 실제적인 사회현상

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Ryu et al., 2018). 개인의 행동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사회 

과정에서 생각이 구조화되기 때문에 퍼플섬 사업을 둘러싼 주민 인식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입장 변화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 분석 시에는 녹취된 진술을 의미 단위로 코딩하고 개념을 범주화하였다.

반구조화된 인터뷰의 특성상 퍼플섬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었고, 이를 퍼플섬 사업 전후로 나누

어 재구조화하였다. ‘퍼플섬 전후 기억을 비교’한다는 의미를 보다 정확히 설명하면, ’기억․회상’과 ‘현재의 감상’에

의 비교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9). ‘기억’이란 관련 경험이 완결되어 과거지사가 되었을 때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이다

(Assmann, 2011). 따라서 연구자는 인터뷰 참여자들의 구술 내용을 사건 및 시간 순으로 배열하여 생각과 감정의 

변화를 포착하는 과정을 거쳤다. 경관 인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인터뷰 항목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인식론을 다룬 

Kim and Lee(1993)와 Lee(1993)의 설문 항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해당 논문에서는 관광객의 경관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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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함에 있어 환경지각(본다)과 인지 및 가치판단(중요하다), 체험(기억한다)으로 나누어 구성10)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민의 일상 공간을 다루기 때문에 인지와 체험의 구분이 불분명한 측면이 발견되어 두 영역을 통합하

였다. 구체적인 인터뷰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환경지각

퍼플섬 사업 이전(이후)에는 반월․박지도의 어떤 장면이 그려지시나요? 어떤 소리가 들리시나요? 어떤 촉감이 

느껴지시나요?

- 인지 및 체험

보라색으로 마을을 색칠할 때 동의하셨나요? 반월․박지도가 보라색 섬으로 바뀐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

요? 퍼플섬 사업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기도 하셨나요? 이 섬에서 중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퍼플섬 이전과 이

후에 차이가 있나요?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추억을 지닌 장소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주민들이 모이는 장

소는 어디이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2021년 7월 1차, 2022년 5월 2차로 총 3일에 걸쳐 반월․박지도 주민 14명을 인터뷰하였다. 한 사람당 약 1시

간 30분에서 2시간 소요되었으며, 눈덩이 표집(snowballing sampling)과 무작위 표집을 병행하였다. 눈덩이 표집의 

경우 마을 이장이나, 사업 관련자, 공무원으로부터 시작하였고, 무작위 표집은 우연히 만난 주민에게 인터뷰의 취지

를 설명한 뒤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대는 40대 3명, 50대 1명, 60대 3명, 70대 5명, 80-90대 

각 1명이다. 거주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75년으로 편차가 크지만, 평균 38.9년으로 반월․박지도에서 오랜 기간 

거주했던 경험이 있으며, 퍼플섬 사업의 전후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었다. 청장년 시기에 타지로 떠났다가 귀향한 사

람은 8명이며, 카페에 근무하거나 카트 대여를 하는 등 퍼플섬 관광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8명이다(표 1 참조).

1.2.3 연구의 틀

연구는 퍼플섬 사업의 전후로 변화한 주민 인식을 세 가지 층위에서 비교한다. 구체적으로 알아볼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는 섬의 주요 색상인 보라색에 대한 인식, 둘째는 섬의 전체 경관 및 개별 공간들에 대한 인식, 셋째

는 퍼플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다. 때로는 참여자 스스로도 모호한 생각의 흐름을 전개하기 때문에 여러 

층위에서 주민 인식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위 내용을 분석하는 환경 인식론적 틀은 환경지각, 인지 및 체험의 총체

적 접근이다(그림 1 참조).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No. 이름 성별 나이 거주지 거주기간
귀향

여부
직업 관광사업종사

1 A 남 68 박지 24년 O 어업 X

2 B 남 66 반월․박지 44년 O 퇴직 후 소일거리 O

3 C 남 49 박지 25년 O 관광업 O

4 D 남 75 반월 50년 O 관광업 O

5 E 남 53 박지 45년 O 상업(매점) O

6 F 여 71 반월 50년 X 상업(커피숍) O

7 G 여 86 반월 80년 X 농업 X

8 H 여 90 박지 74년 X 무직 X

9 I 남 61 박지 18년 O 퇴직 후 소일거리 X

10 J 여 48 박지 1년 O 사무직 X

11 K 남 68 반월 2년 X 상업(식당) O

12 L 남 76 박지 50년 O 농업 X

13 M 남 78 반월 26년 O 어업, 관광업 O

14 N 남 45 반월 43년 X 사무직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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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신문화지리학의 문화경관 틀로 내부자가 인식하는 경관 읽기

본 논문은 퍼플섬에 나타난 경관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1980-90년대 신문화지리학에서 논의한 문화경관의 의

미를 차용한다.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걸친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을 배경으로 태동한 신문화지리학은 문화

의 개념을 재정의하고(Duncan, 1980), 경관에 담긴 상징적 의미와 기호화된 이데올로기 해석에 관심을 기울였다

(Koo, 2005). Cosgrove and Jackson이 주장한 ‘텍스트로서의 경관(landscape as text)’은 Sauer를 중심으로 구축된 

경관형태론(the morphology of landscape)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가 생산한 상징적 의미를 하나의 텍스트로 이해

하려는 시도이다. Gregory and Ley(1988)가 정리한 문화의 세 영역11) 중 ‘스펙터클’은 소비양식의 변화와 미학적 생

활양식 등을 포함한다는 점(Lee, 2005: 436)에서 퍼플섬으로 소비되는 경관적 현실과 닿아있다.

신문화지리학은 경관의 주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 연구에 도전했다. 전통적 문화경관에 내재된 엘리트

주의적 관점, 지배자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일상성과 보편성을 띤 경관, 잊혀진 민중을 주목한 것이다(권용우 등, 

2012). 내부자 중심의 문화경관을 연구한 Jackson(1986)은 일상생활의 장소, 반복되는 일상과 생활의 감각을 통해 

형성된 경관을 토착 경관(vernacular landscape)이라 칭하며 그 가치의 중요성을 주목했다. Williams(1975)는 문화 

유물론적 측면에서 토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적 배치의 일부로 경관을 인식하며 그 이면에 숨겨진 노동과 노동

자를 주목했다(Jin, 2013). 심미적 풍경 뒤에 가려진 경관의 생산을 위한 노동을 주목한 Mitchell(1996) 또한 문화 

형성과정의 주체를 주목함으로써 연구의 차별적 성과를 이끌었다. 

경관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인 실존적 내부자는 경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체이다

(Park and Kim, 2014).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도시의 문화경관을 살펴보는 최근의 연구들은 경관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근대 산업도시 ‘장항’의 문화경관을 해석한 Park and Kim(2014)은 산업화

를 경험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였고, 압구정․청담동 지역의 소비문화경관을 연구한 Han and 

Shim(2006)은 두 지역의 변화를 직접 경험한 관련자들로부터 의미있는 구술을 얻었다. 

본 연구는 신문화지리학에서 주요하게 논의한 두 가지 측면, 관광 자원으로 재편된 경관의 정치․사회적 배경 

속에서 내부자가 인식하는 경관의 의미를 해석한다. Daniels(1989)가 주장한 것처럼 보는 방식으로서의 엘리트주의

적 경관과 삶의 방식으로서의 일상적 경관 사이의 혼재된 긴장 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더불어 신문화

지리학에서 중요하게 논의했던 사회 유물론적 관점의 상징 해석을 넘어 주민이 만들어낸 파롤(Parole)12)차원의 미

시적 경관을 통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현대 문화지리학의 비재현적(more-than-representational) 실천13)(Jin, 2013)

을 시도하려 한다.

2.2 내부자의 경관 인식 독해를 위한 방법론적 접근

내부자는 단편적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않고, 개인적 경험과 역사․문화적 맥락, 사회 구조의 복합적인 영향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Cosgrove가 내부자에게 있어 풍경과 자아, 대상과 주체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경관이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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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본 것(Jin, 2013: 562)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내부자가 인식하는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방법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본주의 지리학과 신문화주의 지리학을 통합한 

총체적 접근을 시도한다. 인본주의 지리학(humanistic geography)의 대표 학자인 Tuan은 추상적 공간(space)이 인

간의 경험과 지식의 축적, 가치 부여를 통해 장소(place)로 탈바꿈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특별한 장소에서만큼은 내

부자로서의 시각을 가지고 정신과 사고, 감정의 복합을 통해 환경을 인지한다(Tuan, 1995). 전통 문화지리학을 비

판하며 떠오른 신문화지리학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상징적 경관 인식에 걸맞는 연구 방법론을 논의해야 했

다. 이러한 배경에서 Cosgrove는 경관의 생산과 유지 시 주체가 담당하는 상징적 기여를 해석과 기호론적 접근으

로 밝혀냈다. 결론적으로 두 학문은 지리학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펼치기는 하지만 환경 의미를 다중적

(multichannel)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Kim and Lee, 1993)14). 최근의 환경 인식론 또한 실

증적 접근에서 총체적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Lorimer(2005; 2007)은 재현된 이미지나 이데올로기 해석보다는 

육체 경험과 결부된 비재현적 지리학을 피력하였다. 시각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직접적인 경험과 체현적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Jin, 2013). Jin(2013)은 신문화지리학의 경관 연구가 지니는 이분법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

식으로서 현상학적이고 실천 지향적 경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문화지리학의 기호학이 갖는 

일의적 상징의 한계를 보완한 해석학 중심의 인간주의적 관점을 혼합하고자 한다(표 2 참조).

2.3 신안군 퍼플섬과 컬러마케팅 관련 선행연구

반월․박지도는 2016년 ‘가고 싶은 섬’ 사업의 평가 방식 변화를 다룬 Kim et al.(2016)을 시작으로 다양한 관

점에서 연구되었다. 최근 2년 사이에는 반월․박지도를 관광지로 인식해 지역적 매력을 분석하거나 활성화 방안을 

고찰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Do and Suh(2021)은 관광객의 경관 인식을 SNS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주요 

방법은 텍스트마이닝과 경관 파악 모델, 색채분석이다. 섬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나타내는 키워드로 ‘가볼 만한 곳’, 

‘좋다’, ‘아름답다’ ‘섬’, ‘연결’ 등이 도출되어 퍼플섬의 특색과 색채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Jo 

et al.(2021)은 신안군의 섬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방문객의 요구에 맞는 컨텐츠 개발과 섬 자원의 재생, 

주민들의 관광 산업 주체화와 역량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Hwang(2022)는 섬의 마을 공동사업을 통한 이익공유의 

사례와 과제를 고찰하였다. 반월․박지도의 경우, 주민출자 조직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나 정책 사업 종료 후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이익공유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외부 기관과의 협력 운영으로 전환된 한계가 발견되었다.

퍼플섬과 같이 색상을 브랜딩 및 마케팅 수단으로 본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컬러마케팅의 방식과 범위, 대상에 변화가 생겼다. 초기에는 도시브랜드와 연계한 슬로건이나 상징, 사인물에 

도입되는 색상을 중심으로 그 범위가 제한적이었다(Yoon, 2009; Jung, 2012). 그러나 최근 들어 극적인 경험 공간

표 2. 환경-인간 인식론의 주요 접근법과 특징

실증적 접근

(positivistic approach)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

신문화지리학의 기호학적 관점 인간주의적 관점

배경철학 자연과학 구조주의, 언어(분석) 철학 실존철학, 현상학, 해석학

특징
환원적, 요소주의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는 

인과론적 관계
환경 의미전달의 보편적 과정과 법칙 발견 개별적 체험을 기반으로 한 환경 자체의 의미 해석

환경 연구 물리적 배치, 시각 구성, 가시성
작가에 의해 부여되고(encode), 사용자에 의해 

해석되는(decode) 의미의 형식과 보편적 법칙

비가시적 측면 포함(사회적, 경험적, 인지적, 맥락적) 

관계성, 장소(place)

지각적 관점
-형태 지각 원리의 실증적 분석

-경관의 형식 미학적 분석

-주체와 대상의 분리

-시각․이미지 재현에 높은 가치를 둠

-형태 지각에 ‘의미’와 관찰자의 ‘의도’ 개입

-다양한 감각의 재발견

인지적 관점 -환경 이미지를 물리적 요소 위주로 분석
-경관의 재현, 문화적 이미지에 내재된 의미 분석

-집단적인 기호체계와 규약을 대상으로 함
-물리적 이미지 요소에 ‘가치, 의미, 활동’ 영향

체험적 관점

-지각, 인지, 행태 포함

-‘장소’를 성립시킬 수 있는 가시적, 형태적 

조건 중시

-환경의 다중적(multichannel) 이해

-관찰자의 가치나 의도 포함

-개인의 주관적 체험이 반영된 장소

-주관적, 초지각적 차원 강조

자료: Kim and Lee(1993 :144, 154), Lee(1992)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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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하는 방식으로까지 색상을 활용한다. 이는 Lee and Kyun(2008)이 통일된 시각 경관의 그리스 섬 산토리니

와 산타페의 경관 경험과 같이 색을 통해 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경관에 색상을 입히는 파격적인 시도는 2017년 전라남도 장성의 ‘옐로우시티 장성’15)을 시작으로 연구 대상지인 반

월․박지도의 퍼플섬, 노란 수선화를 중심 색상으로 활용하는 신안군의 선도와 병풍도16)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3. 퍼플섬 사업 전후의 경관 인식 비교

3.1 섬의 주(主) 색인 보라색에 대한 인식 비교

퍼플섬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주민들은 개인적인 색상 선호나 취향을 생각할 기회가 없었다. 육지와의 접촉이 

쉽지 않은 부속 섬에서 농어업 중심의 생활을 지속하다 보니 도시 브랜딩이나 기타 문화사업에 노출될 일도 많지 

않았다. 자신이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구체적으로 마을 경관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다른 세상의 이야

기처럼 감이 멀었다고 진술한다. 퍼플섬으로 거듭나기 이전에도 섬 곳곳에 라벤더나 일부 보라색 야생화가 피어있

었지만, 주민들의 기억에 남는 꽃은 노란색 유채나 붉은 양귀비 등 따뜻한 색상 계열이었고, 보라색 꽃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는 주민도 다수였다.

‘보라색을 원래 좋아했다’는 한 명의 응답자를 제외한 8명의 주민들은 ‘어울리기 힘든 색, 이상한 색, 조화가 어

려운 색’이라고 생각했고, 5명은 ‘아무 생각 없었음’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퍼플섬 사업 이후에는 모든 주민이 

보라색을 독특하고 개성 넘치며 차별성 있는 색, 산뜻하고 윤기가 나는 색이라며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보

라색으로 채색된 퍼플교의 야간 조명과 바다 안개가 어우러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며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

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주민L은 보라색을 ‘변화의 색, 힐링의 색, 건강의 색’으로 정의하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종합해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기도 했다. 대체로 특정 색 선호에 대한 의견이 뚜렷하지 않았으나, 

보라색의 상징적 의미를 배우며 새롭게 인지해 나가고 있었다.

“주민들이 처음에는 뭔 보라색을 할까… 그러고 생각했죠. 오로지 보라색만 군에서 강조했는데 해보니까 괜찮더

라구요.” (주민 F)

“제가 기독교 신자인데요, 보라색 역사를 보면 이게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선지자들만 입는 옷 색깔이었어. 그냥 

평민이 입으면 이게 감옥 가고 그랬어요.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보라색이 여행을 하면 정신이, 건강이 

힐링이 되는…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주민 L)

주민의 대부분은 군청에서 확인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님에도 스스로 군에서 나누어준 보라색 옷을 입었고, 선

박을 보라색으로 칠하는 등 주체적으로 개인 소유의 물건에 보라색을 칠했다. 각자의 방식으로 생활공간으로 깊숙

이 들어온 낯선 색상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다.

3.2 마을 경관에 대한 인식 비교

3.2.1 환경 지각적 관점

퍼플섬 조성 이전에는 환경을 지각하는 다섯 가지 지각 요소 중 미각을 제외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관련 진

술이 다양하게 언급되었다. 반면 사업 이후에는 보라색 경관과 도시화된 풍경을 묘사하는 시각적 측면과 청각에 국

한되었다.

과거의 시각 이미지는 ‘수풀에 덮인 비포장길, 오지 풍경, 사라진 유채밭의 기억, 나룻배를 타던 모습’이 언급되

었다. 환경 정비가 되어있지 않아 자연 상태에 가까운 낙후된 섬의 이미지가 주를 이루었고, 연륙(連陸)되지 않은 

환경에서 나룻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던 모습을 묘사했다. 밤이 오거나 풍랑이 닥치면 꼼짝없이 섬에 갇혀있던 장면

을 떠올리기도 했다. 퍼플섬 사업 이후에는 깔끔하게 정비된 마을 환경의 이미지가 묘사되었다.

과거에는 ‘조용한 섬, 물살이 부딪히는 소리’를 떠올렸지만, 관광지로 변모하고 난 뒤에는 외부인의 목소리가 떠

들썩하게 들린다고 구술하였다. 관광객의 소리에 대해서는 활기찬 이미지를 묘사하는 ‘시끌벅적’과 부정적 의미인 

‘시끄러움’이 함께 나타났다.

“도시 살 때 어떤 게 향수가 젖었냐면, 도시 사람들은 갯내라고 그러죠. 어릴 때 이쪽으로 휴가도 많이 오고 했

었는데, 그 향이 그립더라고요. 목포까지만 오면 그 향이 나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이쪽에 사시던 분들

은 그걸 느껴요.” (주민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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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반월․박지도는 고된 삶의 기억이 우세했지만 비교적 다양한 감각이 총체적으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사

업 이후에는 보라색 혹은 정비된 환경이라는 시각 이미지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을 전반에 걸친 경관 변

화가 유발한 현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명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현재 주요 관광지점인 ‘라벤더 정원’은 과거 주

민들에 의해 ‘바람의 언덕’으로 불렸다. 바람이 부는 장소라는 공감각적 경험이 보라색 라벤더라는 시각 이미지로 

치환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발전한 마을에 대한 정서적 만족감이 정돈된 경관 변화와 결합하면서 시각 측면의 변

화를 더욱 강렬하게 체감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3 참조).

3.2.2 인지 및 체험적 관점

3.2.2.1 반월․박지도 섬 인식 변화

과거의 반월․박지도는 ‘별것도 아닌, 보잘것없던 섬, 먹고 살려고 들어온 섬’으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계를 

꾸리기 바빴던 삶의 터전이었다. ‘섬 중의 섬, 오지, 낙도, 낙후된 섬, 외로운 곳’이라는 표현에서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부속 섬으로서 불편한 생활을 해야만 했던 부정적 면모가 두드러진다.

퍼플섬 사업으로 전라남도와 신안군의 경제적․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비포장도로가 아스팔트로 깔리고 

시설물이 정비되는 등 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멀쩡한 섬, 발전, 천지개벽, 관광지’라는 묘사가 나타나기 시작했

다는 점은 그 이전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재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각종 인프라의 부재로 생활에 어

려움이 많았던 거주지가 정상 범주에 들었다고 인식하였다.

“우리 마음대로 육지가 되게 하고, 가고 싶을 때 밤에도 갈 수 있고. 그 전에는요- 주의보가 내리고 바람 불면 

발이 딱 묶여. 못 나갔어요.” (주민 G)

“세상에 우리 부모님들은 고생만 겁나게 하고 이런 다리 한 번 못 건너보고 돌아가셨던 것 같아.” (주민 H)

그러나 개발로 모든 것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과거 ‘가난하지만 정이 있던 마을’에서 ‘인정이 사라지고 각

자 바쁜 삭막한 마을’로 변했다고 느낀 것이다(L, M)17). 현재의 모습을 지역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던 시점과 가장 

대비되는 낯선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다.

3.2.2.2 개별 장소 인식 변화

사업 이전에는 반월․박지도의 중요한 장소로서 ‘당숲(68.75%)’이 압도적으로 언급되었다. 이곳은 온 주민이 참

여하는 정월대보름 축제의 주 무대로서 팽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진 숲이자 신화적 믿음과 관리 규율이 작동하는 장

소였다. 평소에는 동네 아이들의 놀이 공간이자 휴식처로 기능하였다. 공간별로 기능이 분리되어있는 현대도시와는 

다르게 다양한 연령대의 활동이 이루어지던 다기능적 장소이자(Lee et al., 2013), 집단 기억이 밀도 높게 응축된 

장소이다. 박지도의 당은 할머니, 반월도의 두 개의 당은 할아버지와 딸의 역할이 부여되어 섬의 ‘당(堂) 이야기’를 

만들어낸다18). 분리된 섬 주민들의 기억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야기 장소가 되었다. 시대적 변화와 인구 고령화에 

의해 마을 행사는 줄어들었지만 퍼플섬 조성 이후에도 당 숲의 존재감과 상징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

다. 두 개의 당 외에 딸 당(12.5%)과 900년 우물(6.2%), 조상궤(6.2%)와 같이 마을 내 공통의 의미를 지닌 역사적 

표 3. 퍼플섬 사업 전후의 경관 지각(知覺) 변화

오감
사업 이전 사업 이후

내용 빈도 내용 빈도

시각

- 수풀에 덮인 비포장길 2 - 깔끔하게 통일된 경관 2

- 보잘것없는 오지 풍경 3 - 퍼플교의 보라색 야경 7

- 나룻배를 타고 뭍으로 나가던 모습 2 - 도시화 2

- 사라진 유채밭, 보리밭 2 -

청각
- 조용하다, 적막하다 2 - 시끄러움(부정) 2

- 물살이 세게 부딪히는 울둘목 소리 1 - 시끌법적(긍정) 1

후각 - 갯내 1 -

촉각 - 바닷바람이 닿는 느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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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가 중요한 장소로 언급되었다. 현재 천사의 다리(현, 퍼플교)는 1회(6.2%) 언급되었는데, 당시에는 육지로 나갈 

수 있는 교각으로서 중요성을 인지했다.

사업 이후에도 당숲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35%로 우세했지만 이전에 비해 다양한 장소가 언급되었다. 퍼플교와 

라벤더 정원은 과거 응답에 비해 13.75%, 20%가 증가하였고, 노인정(10%)과 해안도로(5%)가 새롭게 언급되었다. 

퍼플교(20%)와 라벤더 정원(20%), 해안도로는 퍼플섬의 주요 사업대상지로서 보라색 경관 이미지와 관광 기능이 

증가한 곳이다. 이 시기에는 일상의 무대로서 개별 장소를 평가하기보다 외부의 관심을 받는 자랑거리이면서 정돈

된 풍경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과거에 천사의 다리로 불리던 퍼플교는 보라색으로 색칠된 뒤에 중요한 장소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이다. 노인정은 오롯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자 교류의 장으로서 ‘우리만의 장소’라는 점

에서 중요성을 인식하게 했다.

퍼플섬 사업 이전에 중요하다고 언급된 장소들은 유년 시절을 중심으로 한 개인적 기억과 마을 행사로 형성된 

집단 기억이 공존한다. 따라서 장소에 얽힌 이야기가 풍성하고 구체적이며, 중요성에 대한 묵언의 합의가 존재한다. 

반면 사업 이후의 장소 인식은 삶터보다는 관광지로서의 의미 부여가 우세하다. 

그 외에 좋아하는 장소나 추억이 있는 장소는 퍼플섬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기억과 유년시절의 추억이 서려

있는 장소를 꼽았다. 갯논이나 개를 팔던 궁몰, 남자 여자 수영장의 역할을 하던 해변가는 과거 주민들의 생활 속

에서 장소와 기능에 대한 필요성이 맞물려 자연스럽게 형성된 지점들이다. 따라서 중요한 장소라는 인식보다는 혼

자 음미하는 방식에 머무르며, 섬 전체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한다. 또한 중요한 장소로 당 숲을 언급한 경우에는 

박지당 숲과 반월당 숲을 묶어 ‘당 숲’이라고 표현했지만 좋아하는 장소나 추억이 있는 장소를 언급할 때는 개별 

당 숲으로 설명한 것이다. 즉 중요한 장소로서의 당 숲은 개별 장소로 인지할 때보다 상징적 의미가 강화된다(그림 

2, 표 4 참조).

4. 주민 인식과 지역적 맥락을 종합한 현상학적 이해

4.1 퍼플섬 사업을 둘러싼 주민 인식과 구조 읽기

앞서 분석한 ‘보라색과 경관에 대한 인식 비교’ 관련 인터뷰와 문헌조사를 종합해 퍼플섬 사업을 둘러싼 주민 

인식 변화를 근거이론19)으로 구조화하였다(그림 3 참조).

 a: 퍼플섬 사업 이전의 중요한 장소  b: 퍼플섬 사업 이후의 중요한 장소

 c: 좋아하는 장소  d: 추억이 있는 장소

그림 2. 주민들의 장소별 언급 빈도 맵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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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퍼플섬 이전과 이후의 개별 장소 인식 비교

번호 장소 위치 증감 퍼플섬 이전 퍼플섬 이후
장소의 성격 변화

(관광 측면)

1
반월당

(할아버지당)
A

(0.33)

-매년 녹두 농사의 성패를 점침

-죄지은 사람을 가둔다는 나무

-아름다운 숲 전국 대회 공존상

-주민들이 모여 청소 및 관리

-관광객에게 방문을 추천

-관광지점으로의 상징성 추가

-지역의 이야기 장소c

2

박지당

(할머니당)
B

-당제(-85년), 소풍, 정월대보름 행사

-소를 묶어놓고 놀던 운동장

-당 할머니께 인사하고 들어감

-신화가 있는 독특한 장소

-물리적 원형 회복 필요

-관광객에게 방문을 추천

귀바위(똥바위) (0.12)
-똥 모양의 너른 바위 놀이터

-추억의 장소 -지역의 이야기 장소

3 딸당 A (0.03) -영험한 기운이 흐르던 곳

4 900년 우물 B (0.06) -음력 14일에 소를 잡아 제사 지냄 -지금도 물이 나오는 자랑스러운 우물

5 중노두(사랑) 길 B 0.06b

-6시/18시는 밀물. 썰물이 시작됨

-이동을 위한 길

-갯벌의 형태가 재미있음

-6시/18시는 밀물. 썰물이 시작됨

-스토리텔링으로 활용 가능한 관광 요소

6 조상궤 B (0.06)

-조상의 무덤, 족보 등 남긴 장소

-12월에는 흙을 만지지 않고 

 봄을 기다려 묘장

-마을의 뿌리가 되는 장소

-마을의 뿌리가 되는 장소

-관광객에게 방문을 추천

7 (구)유채밭/보리밭 B (0.03)
-예쁘고 볼 만한 풍경

-자랑스러움

-그리운 장소

-퍼플섬 사업에 포함되면 좋았을 장소
-자원의 상실

8a
퍼플교

(구)천사의 다리
A/B 0.12b -육지로 나갈 수 있게 해준 다리

-육지로 나갈 수 있게 해준 다리

-섬의 새로운 상징
-관광지점으로의 상징성 추가

-시각 이미지 강화c

9a

라벤더 정원

(바람의 언덕)

(구)뒷전 너머 잔둥

B 0.21b

-해안 풍경을 조망하기 좋음

-연 날리던 기억

-둥근 돌이 있는 ‘호박돌 공원’

-해안 풍경을 조망하기 좋음

-박지도 관광지의 대표 장소

-보랏빛의 통일된 풍경

10a 해안 산책로 B 0.12b -정비되지 않은 길
-새롭게 정비된 길

-관광객에게 방문을 추천
-시각 이미지 강화c

11* (구)공회당/(현)정자 B (0.06)

-사격장이자 축구하던 놀이터

-배구대회, 노래자랑, 이장선거

-구슬나무 아래서 휴식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휴식처

-(행사 시) 마을 장터, 판매장
(길, 공터)

12 (구)분교/(현)보건소 A (0.03)
-형, 동생이 하나의 교실 사용

-오뉴월 소풍
- (생활공간)

13 노인정, 마을회관 A/B 0.06b -모임 공간, 노인의 날, 면민의 날 (교류공간)

14 우리집(고향) B 0.12b -떠나지 못하는 곳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마음이 편안한 곳 (사적공간)

15
나루터, 선착장

(문서구지)
B 0.00 -바다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항상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곳

(생활공간)16
(구)갯논/

(현)수변공원
A (0.09)

-해방 이후의 고생스러운 삶터

-아버지, 젊은 시절의 일터

-말린 고기를 구워 먹던 곳 -

17 (구)갈퀴 A (0.03) -붕어 등 잡고 군것질 하던 곳

18 (구)궁몰/개장터 A (0.03) -홍역으로 죽은 아이, 짐승의 돌무덤

19 노루섬 A 0.00
-세 명이 살던 섬

-사방을 볼 수 있음

-무인도

-조용한 나만의 공간
-관광지로서는 접근성 떨어짐

a: 퍼플섬 사업 대상지, b: 퍼플섬 사업 이전 대비 언급량이 증가한 장소, c: 관광지로의 성격이 증가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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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중심현상

퍼플섬 사업은 관심 있는 일부 주민과 관 주도로 시작되었다. 이장과 일부 관계자를 포함한 2-3명의 주민이 공

무원과 소통하며 사업을 이끌다 보니, 초기 경관 계획 및 사업 추진 단계에서 주민은 변두리에 있었다(B, D). 어업을

중심으로 바쁘게 생활하는 40-50대의 젊은 세대는 섬의 새로운 변화에 더욱 무관심했고(M), 일부 주민은 사업에 

부정적이기도 했다(B). 반면 도시 생활 후 중년이 되어 귀촌한 주민들은 관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광 사

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A, B, C, D, M). 편히 쉬려고 들어온 고향이 낯설게 느껴지는 점은 피할 

수 없었지만, 섬의 변화는 새로운 산업 창출의 기회이기도 했다(A, B, C).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서 낯설지만 

아름다운 풍경에 눈을 뜨게 되었고, 관광객의 긍정적인 반응이 신기했다(D, G, I, M, N). 변화를 체감하자 예산을 

지원해준 관에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고(E, I, M), 조용하던 섬에 찾아온 손님들이 반갑기도 했다(C, E, I).

그러나 잦은 언론의 취재와 인터뷰 동원, 관광객의 마을 환경 훼손은 점차 피로감을 주었다(D). 과거에는 섬을 

내 집처럼 생각에 공터에 생활 쓰레기를 버리기도 했는데 외부인이 들어오면서 역으로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A). 

생활공간인 집 근처까지 다가오는 외부인의 기척에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집 앞 화단에 심어놓은 작물을 

뽑아가는 외부인에게 화가 나기도 한다(A, E, H, J). 목교(木橋)인 퍼플교의 안전성 문제로 이륜 오토바이를 통제한 

것에 대해 관광객이 아닌 주민 중심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A). 관광객을 태우고 섬

을 한 바퀴 도는 카트 사업의 경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일부 주민이 자원봉사 수준으로 일을 떠맡는 경우도 있

었다(L, M).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또한 사업 추진 시의 어려움으로 언급하였다(D, L, M).

4.1.2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s)

해방 이후 반월․박지도는 지역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기초 인프라가 거의 없는 낙후된 섬이었다. 70년대에 이

르러 청년 세대의 도시 이주가 많아지고, 섬에 남은 주민들은 고령화되어 유인도로서의 영속성 불투명한 상황이었

다. 마을에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이를 타개할 현실적 대안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새

로운 사업을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된다.

“60년대부터 70년 우리나라가 5개년 계획 이전에 서울에 구로공단도 생기고 마산 수출공단 생기기 전에 여기서 

농촌에서 뭐 땅이나 파고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 이제 서울 바람이 나가지고 서울 가서 아무리 어렵게 살아

도 공순이 해가지고 여기 보내주면 여기 사람들 땅도 사고. 좀 잘 산 사람들은 자식들 가르치려고 다 도시로 

나가 버리고…” (주민 B)

“노 젓고 돌아다닐 때는 힘들었지. 외롭고. 누가 여길 오겠어... 저녁이 되면 통행이 안 되니까 적막했지.” (주민 E)

4.1.3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s)

반월도는 인동 장씨, 박지도는 박씨 일가가 정착한 집성촌이다. 주민이 가족과 친인척 관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어 지역의 역사적, 사회․문화적 이해도가 높고 공유하는 기억이 많다. 이는 다양한 배경의 이해관계자가 밀도 

높게 모인 도시에 비해 비교적 순탄하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된다. 경조사를 중심으로 한 공감대 형성은 

그림 3. 근거이론으로 정리한 퍼플섬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 변화



함연수, 서화현, 최유나, 성종상

한국조경학회지 제 51권 4호(통권 218호) ｜67

쉬우나, 공과 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이전부터 존재하던 갈등 구조가 사업으로 연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

로 새로운 안건에 있어서 특별히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황을 수용하거나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보라색으로 통일하는 정도는 협조했다.

“한 번도 반대는 안 했어요. 다 찬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협조적이

라고 봐야죠. 이렇게 막 안 된다 막 하고 이렇게 한 거는 아니고, 잘 하다 보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좀 많이 

그렇게 하고 하는데. (집성촌이라는 점이) 장단점이 있어. 이 애경사 이런 부분은 굉장히 단합이 잘 돼. 애사나 

경사 쪽으로 있을 때는 서로 위로하고 하는데 공적인 일로서 사업을 하잖아. 그럼 공과 사가 구별이 좀 덜 돼. 

왜 그러냐 하면 조카 되고 손자 되고 하잖아요.” (주민 M)

4.1.4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

박지도는 돌과 칡넝쿨이 많은 땅이었지만 정원 사업을 통해 상태가 양호해지기도 했다. 환경 개선뿐 아니라 관

광객을 위한 카트 대여, 카페 및 숙박 사업의 기회가 생기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했다.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식당, 카페는 일자리를 창출했고, 제초작업이나 쓰레기 줍기를 통해 소소하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 주

민들이 생겼다. 무엇보다도 귀촌하는 청년과 새롭게 이주하는 사례가 생긴 점은 섬의 큰 변화였다. 주민들은 관광

을 지역의 새로운 산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태도는 섬이 관광지로 변하면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받아

들여 지속적으로 관광 산업을 추진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

“곧 없어질 섬이었어요. (중략) 교통도 좋아지고 관광객 상대로 해산물도 팔고 일자리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퇴

직하고 조금 노력하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귀농 귀촌한다고. 여섯 집 하고 이제 앞으로 올 사람도…” 

(주민 B)

“주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관광지로서 마을 소득을 늘리고, 후대에 자식들 돌아와서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야

죠.” (주민 D)

4.1.5 행위․상호작용(actions·interactions)

주민들은 마을에 생긴 변화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 주체적인 아이디어와 적용을 꿈꾸고 있다. 보라색 섬에 대한 

관광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빛바랜 지붕 색을 더욱 진하게 칠했으면 좋겠다, 마을에 보이는 다양한 보라색을 하

나의 색으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조형물을 더 설치하면 좋겠다’며 사업의 방향에 동조하거나 기존 방침을 강화하는 

태도를 보였다. 서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퇴직 후 귀촌한 한 주민은 ‘라벤더 정원의 담수 시설 확보, 주민 우

선 채용 실시’와 같은 보완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 ‘먹거리와 놀거리 확보, 바람의 정원에 짚라인 설치, 주차

장 확보, 해안도로의 완성, 주민과 관광객과의 도로 분리, 관광 루트 변경’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이는 본

질적으로 퍼플섬 사업을 비판하는 시각이 아니라,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안이다.

“관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 반월도로 들어

와서 박지로 가서 요래 나가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관광객)을 픽업해가지고 안마을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하

면은 이구동성으로하는 얘기가 ‘야 마을이 예쁘다’. 군수님하고도 얘기했지만은 동네 메인은 여기(안마을)잖아

요. 그러면은 관광지로 하면 동네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같이 개발을 시켜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민 M)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의견뿐 아니라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도 한다. 조상궤나 사라진 유채밭 등 주민

들만 아는 개별 장소의 이야기를 외부인에게 공유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해당 장소를 관광 코스

에 포함시키거나 관련 이야기를 팻말에 적어 세워놓기도 했다. 현재 라벤더 정원이 있는 바람의 언덕은 관광지의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과거 연을 날리기도 했던 주민의 기억을 살려 바람을 확인할 수 있는 대형 바람개비 시설물

을 설치하였다. 박지당 숲 정상에 있는 귀바위에는 당산제를 설명하는 글이 다소 투박한 방식으로 적혀있다(그림 4 

참조). ‘마을의 뿌리가 되는 곳, 관광객에게 추천하고 싶은 장소’ 등의 표현에서 지역의 이야기 장소와 자원에 대한 

자랑스러운 감정을 엿볼 수 있다. 한 주민은 퍼플섬의 미래상을 ‘50-60년대 모습의 복원’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중요한 건 지역마다 지명이 있어요. 창고랑이 그런 여기 지역만에 의한 지명이 있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좀 요즘 공무원들도 문장력 있고 한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해서 이걸 팻말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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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미터 가서 또 무슨 무슨 지형이 있다.” (주민 L)

“(당숲이) 옛날에 엄청 멋있었어요. 그래서 당 숲을 개발해야 돼 첫 번째로. 지금 많이 망가졌잖아요. (...) 계속 

개발한다는 말은 얘기 했는데 개발을 한다기보다는 보존, 원형을 복원하고 이런 거지. 반드시 여기 오는 사람은 

그거를 들리게끔···” (주민 B)

4.1.6 결과(consequences)

퍼플섬 사업은 실질적인 소득 연계가 취약하다는 점, 인력 부족, 출근길 혼잡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반월도와 박지도 간의 미묘한 비교와 경쟁이 발동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C, M). 사업 

아이디어를 냈던 반월도는 예산이 두 섬으로 분배되는 것이 아쉽고, 박지도는 인력 부족으로 사업의 한계에 부딪히

기도 한다. 섬에 설치되는 조형물 하나로도 두 섬의 주민은 예민해진다.

풀어야 하는 많은 숙제가 놓여있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많은 관심을 받게 한 퍼플섬 사업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섬의 파격적인 경관 변화와 외부인의 유입은 ‘시대 변화’이기 때문에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A, D, I). 다소 방

관적으로 마을의 변화를 지켜보던 한 주민은 이왕 관광지가 된 김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하자고 다짐한다(A). 평소에 농업에 종사하던 일부 주민은 주말이 되면 관광객을 상대로 재배 작물을 판매하는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익의 기회를 늘린다. 코로나 팬데믹이 잠잠해지자 귀촌한 청년이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마을

의 정취를 감상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로 마을 주변과 섬 외곽을 순환한다. 주민들은 점차 마을 사업에 적응하고 있

었고, 아이디어를 내며 관광지로서의 구색을 갖추고 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 변화하는 거 맞춰야 해…. 관광지 개발이 어떤 식으로든 개발이 되면 어디든지 마찬가

지지만 당연히 기존의 모습은 없어지고 그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주민I)

“난 이제 항상 아쉬운 게 여기가 개발되고 좋은데 그 혜택이 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민한테 와야 되는 거야.” (주민E)

4.2 소결

본 연구는 인터뷰를 중심으로 퍼플섬의 문화경관을 세 켜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주민 인식 변화를 파악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을 인지하는 감각 중 시각이 절대적으로 강화되는 반면 다른 감각 인식은 둔화되었

다. 시각의 특권적 지위에 도전하는 신문화지리학의 경관론으로 보자면 아쉬운 결과이며, 강화된 시각 이미지가 지

역 정체성을 대표하는 풍경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둘째, 삶터의 보랏빛 풍경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보라색은 지역 발전의 도구이자 매개, 고마운 색이자, 자부심

의 색이다. 관광객의 긍정적인 반응 또한 보라색을 더욱 독특하고 차별성 있는 색으로 인식하게 했다. 다른 색상이 

선정되었어도 그에 맞는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냈을 것이다. 즉 주민들에게 보라색과 보랏빛 경관은 독립적인 평가 

대상이 아니라, 주관적 경험을 통해 상징성을 획득한 ‘반월․박지도만의 보라색’이었다. 보랏빛 경관 이면에 내재된 

신안군과 도 차원의 정책적 의도나 사회 구조적인 이데올로기는 중요하지 않다. 이러한 태도는 경관을 계획한 정책 

결정자에 의해 ‘관리’되어 관광객의 시선을 받는 대상으로 변형(Cobin, 1994: 232)되기 쉽다. 중장기의 미래를 내

다보기 위해서는 관광 사업이나 경관에 대한 주민들만의 판단과 담론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이고 보편적 체계를 지닌 상징적 경관(langue)이 세분화 및 재편되었다. 퍼플섬이 범지구적 스케일

의 관광지로 변했기 때문에 ‘외부인에게 소개할 만한 장소’를 기준으로 재평가한 것이다. 사업 이후 ‘바람의 언덕’은 

시각 의미 중심의 ‘라벤더 정원’으로 치환되면서 존재감이 더해졌다. 새롭게 정비된 해안도로와 퍼플교의 사회적 발

 a: 보라색으로 칠한 집 앞 모임 공간  b: 바람의 언덕 상징물  c: 귀바위의 당산제 설명

그림 4. 주민이 직접 만들고 설명한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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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관광 기능의 증가와 함께 강화되었다. 과거 마을 내부의 절대적 상징 공간이었던 당은 공동체 활동과 지역사

회 내의 의미를 중심으로 선정되었으나, 현재는 지역의 이야기 자원 측면에서 가치를 획득하였다. 이로써 관광객이 

이해 가능한 수준의 보편적 언어로 장소 경험의 공유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Forster가 말한 코스모폴리터니

즘(cosmopolitanism) 속에서 토지(land)가 경관(landscape)으로 변하는 스펙터클의 맥락과 닿아있다(Forster, 1931: 243; 

Urry, 2007: 463 재인용). 반면 개인적으로 장소와 조우하는 파롤적 경관20)인식은 양적, 질적으로도 증가하지 않았다.

넷째, 지역 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했고, 참여를 통해 새로운 문화경관을 형성하고자 한다. 주체자로 활동하

는 과정에서 본래의 섬이 지닌 경관적 특성과 역사․문화적 매력을 부각해 관광지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모습을 발

견할 수 있다. 현대에 이르러 900년 우물이나 중노둣길, 조상궤는 기능을 상실하면서 존재감과 의미가 감소했다. 

그러나 지역의 관광 자원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장소의 이야기가 부상하였고, 마을의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

하게 되었다. 관광객이 지역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시선을 끌면서 내부자로서 하고 싶

은 이야기를 전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과 마을을 일체화하고, 반월․박지도의 주민이라는 정체성이 강화되기도 한

다21). 이러한 움직임은 스펙타클에 맞서 고유한 지역성을 끌어내는 활동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하향식 정책 실행

에 대응하는 전략이라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면서 발생하는 미약한 상호작용에 머무른다는 한계를 지닌다.

다섯째, 퍼플섬 사업에 대한 반월․박지도의 입장 차는 두 섬의 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반월․박지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당 숲과 분교 등 두 섬을 통합하는 섬만의 문화가 존

재했지만 시대적 변화와 함께 체험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이 반월․박지도를 분리된 섬으로 인

식하고 별도로 사업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긴장 관계에 놓인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퍼플섬 사업이 두 섬 모두에게 통합적인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하며, 공공에서는 이를 고려해 정책을 계획해야 한다.

5. 결론

도시 경관은 경관을 만든 이의 의도와 보는 사람의 해석이 맞물려 복합적 의미의 텍스트를 만들어낸다(Park and 

Pae, 2013: 123). 이러한 설명은 도시경관뿐만 아니라 퍼플섬의 도서 경관에도 동일하게 작용한다. 퍼플섬은 신안군

의 성공적인 관광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면서 직관적으로 즐길 수 있는 시각 위주의 경관으로 재편되었다. 관 주도로 

진행된 이 사업은 경관 변화뿐 아니라 주민들이 마을과 장소를 경험하고 인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경관의 변화가 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담론 형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론에서 소개한 경관 인

식 설문처럼 경관을 바라보는 외부인의 시선은 미학적이고 시각적이며 합리적․과학적이다. 그러나 주민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문화경관이자 삶의 공간은 다층적인 시간과 경험을 축적한다. 따라서 다양한 감각의 둔화와 

장소에 대한 단편적 인식을 경계하기 위해 주민들의 지역 문화와 일상이 퍼플섬 위에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경관의 변화는 두 섬의 새로운 동력으로 받아들인 관광 산업으로 활용되어 ‘청년이 돌아오는 섬(B)’이 되기는 했

지만, 보라색 옷을 입고 생활하며 외부인에게 경관의 대상이 되는 방식을 미래 세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할 

시점이기도 하다. 퍼플섬 경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거나22) 재정적 지원이 사라지는 시점에 자생력이 발동하지 못

한다면 마을의 상징이었던 보라색이 관리되지 않는 흉물스러운 색으로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장소에 대한 지식과 

체험의 깊이가 남다른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공감각적 장소 경험과 역사적 이야기를 발굴해야 한다. 지역 정체성을 

재발굴하는 주민의 의견이 경관 계획과 관리에 적극 반영되어 공공의 지원과도 적정한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방편으로 장기 거주를 통한 비제도화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퍼플섬

의 경관을 대상으로 인식하는 일회성 관광이 아닌 경험을 통해 장소의 고유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Jeong, 

2017) 방식이다.

본 연구는 경관 인식의 주체로 내부자인 주민을 주목했다. 이는 체험과 만남으로 가치가 더해진 일상적 공간의 

복잡다단한 구조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경관 인식을 총체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경관에 

대한 관광객의 행동과 개별 반응을 기반으로 한 실증․분리형 연구가 담아내지 못하는 다층적 현상을 시나리오로 

구성하여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Kim and Lee(1993)와 Lee(1988)가 추후 도시 경관 연구의 방향으로 제시했던 ‘다

중적 관계성의 주목’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 분석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도서 지역의 경관 활용 사업을 다루었다

는 점에서는 도서․농촌 지역의 경관 계획 시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연구의 한계점은 코로나바이러스의 확대로 반월도 주민의 인터뷰를 많이 하지 못했다는 점, 관광 사업에 참여하

지 않고 농․어업에만 종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수가 적었다는 점이다. 더불어 1960-90년대에 주요하

게 논의되었던 신문화지리학과 인간주의 지리학의 틀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환경 인식의 관점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연구자와 시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평균적 사조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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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14년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에 이어 2021년에도 한 염전에서 임금 체불과 감금을 겪었던 피해자가 사실을 폭로하였

다. 2016년 신안군 흑산도에서 벌어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포함해 신안군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건들이다. 신안군의 

정원화 사업은 지역 이미지 쇄신과도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주 2. 2022년 5월 17-20일에 걸쳐 연구가자 시행한 설문조사로 도시 및 조경 관련 전문가와 관련 학문을 공부하는 준전문가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표 사진을 통한 시각적 평가로 생태적 고려나 공간의 체험적 맥락은 고려하지 않

았다. 컬러마케팅의 시각적 결과물에 대한 도시․조경 관련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응답 결과에 큰 차이가 없으며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단일 경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우에도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지역 이

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괜찮다는 의견이 38.4%를 차지했다.

주 3. 노두(露頭)는 전남지역에서 ‘징검다리’를 부르는 방언이다(국립국어원). 개펄 위에 돌을 놓아 건너다니던 징검다리로 물

이 차면 사라지고 물이 빠지면 모습을 드러낸다(Ryu, 2022).

주 4. 안좌와 반월도를 잇는 문브릿지는 2019년에 조성되어 보행을 통한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했다 (https://terms.naver. 

com/entry.naver?docId=2431868&cid=43737&categoryId=51391)). 

주 5. 이는 신안군 평균연령(55.8세)과 안좌면 평균연령(58.68세)보다 높은 수치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 6. 전 이장의 인터뷰(2021년 7월)에 의하면 반월도 귀촌인이 경작하던 600평 땅의 도라지와 자생식물인 꿀풀에서 신안군

수가 영감을 받아 ‘보라색'을 섬의 상징색으로 선정하였다.

주 7. 전 지구적으로 접근 가능한 관광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로, 관광시장에 대한 지식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을 제시한다. 관광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인센티

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2023년 6월 기준 대한민국을 포함한 159개국의 회원이 있다.

주 8. UNWTO에서 선정하는 최고의 관광마을(Best Tourism Village)은 농촌마을의 경관, 자연․문화 다양성, 지역 미식 등 

지역 가치와 활동과 더불어 농촌 마을을 보호하는 관광의 역할을 고도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주 9. 기억 연구의 대가인 노라는 기억을 역사와 배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역사 기술의 바탕 위에서 논한다. 홀로코스트와 

같은 경험 기억 혹은 집단 기억이 왜곡과 축소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사회적 인정을 받는 이유는 역사적, 사회적 권위를 

지니지 않은 ‘시민들의 기억’을 기록하고 논의할 만한 가치 있는 대상으로 인지했기 때문이며,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미

래의 상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Assmann, 2011). 장소에 거주해온 주민의 기억 또한 앞서 서술한 것과 동일한 

특징을 지닌다. ‘거주민’은 마을의 실존자로서 사건에 대한 기억의 주체로서 의미를 지니며, 현 공동체의 기억을 인정했

을 때 비로소 미래 도서 지역의 경관 계획을 논할 수 있다. 기억이 ‘체험을 바탕으로 한 한 장의 그림’과 같다

(Aristoteles and Assmann, 2011: 202 재인용)는 점에서 특정 상황에 따른 인상의 불연속적 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퍼플섬의 경우 관광 사업이라는 명확한 시점 이후에 경관 및 생활 방식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이러한 큰 

변화와 맞물린 기억 또한 개별적이고 다층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경관 및 도시 분야의 학문적 성과 측면에서도 일

정 시간 이상 장소를 경험한 사람의 기억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설계 및 계획의 근거로서 가치를 지닌다. 도시 경관에

의 지각을 통해 맵핑을 시도했던 Kevin Lynch나 경주시 도시경관 이미지를 파악하려 했던 주 Lee(1993)의 연구 등은 

그러한 성과의 일환이다. 다만 본 연구는 기억이 한 장면에 머무르지 않고 시간성을 갖는다는 점을 전제로 구분되는 시

점을 비교한 것이다.

주 10. ‘환경지각’은 본다, 듣는다, 냄새 맡는다 등 오감을 설명하고, ‘인지 및 가치판단’은 중요하다와 같이 마음속 이미지와 

상징을 의미하며, ‘체험’은 활동에 대한 주관적 기억과 애착을 설명한다. 환경지각, 인지, 체험의 분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목차의 2.2 항목에서 다루었다.

주 11. 세 영역은 경관 개념, 텍스트, 스펙터클이다.

주 12. 신문화지리학의 이론적 기반이 된 언어학자 Saussure의 랑그(langue)는 사회적이고 제도화된 경관으로, 파롤(parole)은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경관 개념으로 연결된다. 그는 파롤보다는 랑그를, 통시적 관점보다는 공시적 관점을, 행위보다는 

구조를 중시했다(Koo, 2005).

주 13. 젊은 문화지리학자 Lorimer는 시각 위주의 감각을 벗어난 다양한 감각의 발견, 직접적인 경험과 체현적 지식 등이 비

재현적 문화지리학의 새로운 연구주제라고 말한다(Jin, 2013: 570).

주 14. Daniels(1988; 1989)와 Cosgrove(1985)는 문화의 역사적․물질적 차원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인간주의 지리학의 반

(反)과학주의․전체론적(holistic) 경관론을 비판했다(Jin, 2013). 이 점에서 신문화지리학의 경관과 인간주의적 관점을 

통합적으로 논하는 본 연구의 이론적 전제 간의 충돌이 발생한다. 그러나 Cosgrove는 연구 후기에 시각 중심의 경관 

연구를 비판하고 현상학적 방법론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인간주의 문화지리학과의 생산적인 결합을 꿈꾸었다(Lee, 

2005; Jin, 2013). Kim and Lee(1993)은 기호학의 일종인 비언어 의미 전달론을 환경의 물리적․사회적 상황과 관찰

자의 가치를 총체적으로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인간주의적 관점과 더불어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으로 이해하

였다.

주 15. 장성군은 2017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특정 색을 관광 자원으로 연결하였다. 도시 전체를 노란색으로 채색하고 옐

로우시티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방식으로 컬러마케팅을 도입하였다(장성군청,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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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6. 선도는 2019년 수선화 축제를 시작하여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축제를 이어오고 있다. 섬 전체가 수선화로 노랗

게 덮어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병풍도도 맨드라미를 소재로 하여 붉은색으로 컬러 마케팅을 시도하며 관광객 유

치를 위해 힘쓰고 있다(소비자평가, 2020).

주 17. 그러나 70년대 이후부터 마을 단위 제사나 단체 행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진술과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미

신 타파 운동(Jo, 2014)은 이러한 마을의 변화가 퍼플섬 사업 때문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주 18. 반월도와 박지도의 당 숲에 관련된 전설은 다음과 같다. 박지도에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살고 있었다. 할머니가 할

아버지에게 바가지를 심하게 긁자 이에 염증을 느낀 할아버지가 홀연 반월도로 건너가 버렸다. 안쓰러움을 느낀 딸도 

반월도로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떠났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할아버지는 반월도의 당신이 되고, 할머니는 

박지도의 당신이 되었다. 아버지를 따라간 딸도 반월도의 딸 당신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주 19. 패러다임의 구성요소 중 ‘인과적 조건’은 현상이 발생한 원인의 역할을 하는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고, ‘중재적 조건’은 

인과적 조건이 현상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를 감소 또는 증가시키는 조건이다. ‘맥락적 조건’은 참여자들의 행동 및 상호

작용이나 연구 현상과 관련된 배경 또는 구조적 상황이고, ‘행동 및 상호작용’은 연구 참여자가 마주한 상황에서 문제를 

다루는 방식과 대응 양상이다. ‘결과’는 행동 및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의미한다. 

주 20. 경관적으로 특별하지는 않지만 어릴적 기억과 경험이 녹아있는 해변가, 노루섬, 이웃집 할머니댁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주민만의 장소이자 파롤적 경관이다.

주 21. “물은 목마름으로, 대륙은 대양을 건너면서 알게 되는”이라는 에밀리 디킨슨의 역설적 설명이 적용될 수 있다(Tuan, 

2011: 159).

주 22. 미술사학자 케네스 클라크는 순수하게 미학적인 시각적 즐거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고 했고, 이푸 투안은 신성한 역사

적 사건이나 지리 구조와 같은 현실이 더해져야 강렬한 풍경도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고 보았다(Tuan, 2011: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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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근거이론 분석을 위한 코딩 및 범주화

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생활의 고통으로 물이 차오르는 바다로 무작정 나가기도 함 해방 이후 섬에서의 고된 삶
생활과 관련한 과거의 힘든 

기억

인과적 조건
낙후된 섬이자 오지, 섬 중의 섬으로 인식 접근이 어려운 보잘것 없는 고향

주목받지 못하던 섬
고령화로 인구 소멸의 위기에 처했던 섬 사람들의 관심과 지역 예산 부족

관광지로 만든다니까 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이 없었음
새로운 지역 산업의 필요성 인식

새로운 지역 산업의 필요성 

공감후대에도 먹고 살 수 있는 섬이 되길 바람

주민 모두가 보라색 옷을 입자 본인도 자연스레 참여 사업에 협조하는 마을 전체의 분위기 이웃과의 밀접한 관계 및 높은 

공동체성 
맥락적 조건

이웃이 협조하면 자신도 협조할 것 이웃의 협조 여부가 본인 의사에 영향을 미침

관으로부터 보라색 관련 용품(양복, 일상복, 그릇, 속옷, 소품 등)들을 받음 무료로 나누어주는 물품으로 경계심 감소
새로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 완화

중심현상1

라벤더 등 보라색 작물을 심는데 투입되는 일부 주민들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

퍼플섬 사업으로 인한 내부적 

변화 양상

관광 사업의 시작으로 일주도로 등 이동 환경 개선, 천지개벽 

퍼플섬 사업으로 인한 마을 경관 및 환경 개선 

체감

퍼플섬 조성 이후 동네가 정리되어 보여 좋음

보라색 작물과 조경 요소의 확대로 새로운 경관 창출

밤이 되면 퍼플교의 조명이 예쁨

외부 관광객들이 보라색 경관이 예쁘다고 칭찬함 외부 및 관광객의 긍정적인 반응 경험
퍼플섬 사업으로 인한 외부적 

변화 양상

오지였으나 유명한 섬으로 각광을 받는 상황에 대한 신기함과 자랑스러움

유명해진 퍼플섬의 일원으로서의 자랑스러움
퍼플섬 사업으로 인한 긍정적 

인식

중심현상2

섬 외부로 외출 시에도 보라색 옷을 입고 나감

마을의 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자부심이 생김

전동차에 탄 관광객들에게 주민들만 아는 주요 경관 지점 소개 지역 경관의 아름다움 인식
마을 경관의 아름다움에 대한 

자부심

당 할머니는 비록 사라졌지만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더 좋음
마을의 상징적 이미지 상실보다 사람들의 

방문이 더 반가움

섬의 경관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수용

변해버린 섬의 모습에 대한 아쉬움, 어색함 섬의 경관 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귀향민의 섬의 경관 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길 잃은 방문객이 밤에 문을 두드린 기억
관광지 조성 이후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함

관광지가 되면서 겪는 불편함, 

어려움

생활공간까지 들어오는 관광객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목교(퍼플교)의 안전성 문제로 오토바이 이용 불가함

관광지 조성 이후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퇴근 시간 주차 시 오래 기다려야 함

관광 동선과 주민 생활 동선 중복 

주민이 심어놓은 농작물을 무단 채취하는 관광객

외부로부터의 전염병 유입에 대한 불안

지나친 인터뷰 요청으로 피로도 높음

사업 관련 담당 직원의 잦은 교체

생활공간에서의 쓰레기 투기에 대한 관광객의 민원 경험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요구하지만, 개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미약
관광 이익 대비 역할의 과중 사업을 이끌어가는

주민들의 어려움
이끌어가는 일부 주민들은 외롭고 힘들게 느껴짐

어업으로 생계가 유지되다보니 관광 사업에 큰 관심이 없음 관광 이익의 부재로 무관심한 주민

관광지가 되어 불편함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음 관광지로서 겪는 불편함에 대한 감수 관광지 개발로 인한 이익이 

생활의 불편함 상쇄 중재적 조건신안군의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 관광 기능 필요 지역 이미지 쇄신에 관광정책 필요

입도하려는 사람들이 생김 인구소멸 예정지였던 마을에 생긴 변화 마을에 생긴 긍정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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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계속

개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마을을 발전시켜주고, 변화를 주도한 군수로 인식 마을 발전으로 군수에 대한 고마움과 신뢰 형성

퍼플섬 사업 방침 강화 요청

행위/

상호작용

더 진하게 보라색을 다시 칠해주었으면 함
보라색 경관에 대한 적응 및 긍정적 태도 형성

다른 섬의 컬러마케팅 색상에 비해 보라색이 예쁨

‘인지도' 중심으로 진행하다보면 주민들의 바램과는 동떨어질 수 있음 현재 사업 진행에 대한 아쉬움
주민 혜택을 고려한 사업의 

방향성 인식

보라색이 지닌 좋은 의미와 역사성 및 상징적 의미 탐색 보라색의 의미적 탐색 및 재정의

사업에 대한 확장적 이해 및 

아이디어 제시

당숲을 잘 가꾸다보면 관광객들이 좋아할 것임

마을의 중요한 장소를 관광객들과 공유하고자 함

반드시 여기에 오는 관광객들은 당숲에 들르게 해야함

당숲과 같이 중요한 곳을 관광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마을의 이야기 공간이 관광 영역으로 편입되고 관광객들이 알기를 원함

조상의 묘가 있는 '조상궤'가 사진에 잘 나올 수 있도록 고민

관광 사업적 지식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협조 새로운 지역 산업의 필요성 인식 퍼플섬 사업에 소극적 협조

결과
이왕 시작되었으니 최선을 다해 최고의 효과를 내고자 함 섬에 시작된 변화에 최선을 다해 이익 창출

퍼플섬 사업에 적극 협조개발로 인한 변화는 어떤 내용이든 받아들여야 함 기존 마을에는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함

시대가 변하면 그에 발맞추어야 함 마을의 변화에 적응 및 적극적 수용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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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도시농업의 기술 중 하나인 수경재배 농법은 공간의 물리적 제약이 다른 도시농업 활동에 비해 적고 재배환경을 

어디든지 쉽게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그 활용 가치가 높지만, 기존의 연구 대부분이 기술 개발에 초점 맞

추어져 있어 도시민의 여가 문화적 가치를 내포하는 도시농업의 문화적 활용성 측면에서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수경재배를 활용한 도시농업 활동에서 학내 구성원이 인식하는 참여제약요인을 파악하고 도시농업 

여가 향유의 관점에서 참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였다. 근거이론과 선행연구 고

찰을 통하여 수경재배 도시농업의 참여제약요인을 3가지 측면으로 나누고, 서울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

사를 수행한 후 R software를 활용하여 요인분석 및 구조모델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로 첫째, 수경재

배를 활용한 도시농업 활동에서의 참여제약요인은 크게 내재적 요인, 대인적 요인, 구조적 요인으로 나뉘었다. 둘

째, 가설 모형 검증 결과로 대인적 제약이 참여자의 참여의지와 기대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옥상이라는 도시공간에서 행해진 수경재배 도시농업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다원적 가치 인식을 파악하였

으며,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도시공간이나 옥상에서 이루어지는 수경재배 도시농업 활동에 더 적극적 참여를 유도

하는 전략에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주제어: 옥상농업, 무토양 재배, 참여제약, 구조방정식, 도시농업의 다원적가치

ABSTRACT

One of the technologies in urban agriculture, hydroponics cultivation, has primarily focused on technological 

development, resulting in a lack of research on urban agriculture's cultural utilization aspects, encompassing 

cultural values associated with urban residents' leisure activitie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participation constraints perceived by school community members when implementing urban farming activities 

using hydroponics and understan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decision-making from the perspective of leisure activities in urban farming. As a result, participation 

constraints in urban farming activities utilizing hydroponics were first categorized into intrinsic, interpersonal, 

and structural factors. Second, the results of hypothesis model verification showed that interpersonal 

constraint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participants' willingness to participate and their expected behavior. This 

study found the multidimensional perceptions of school community members regarding hydroponic urban 

farming conducted in urban spaces, particularly rooftops, and revealed the influence of decision-making 

factors on participation when conducting urban farming activities using hydroponic cultivation.

Keywords: Rooftop Farming, Soilless Culture, User Participation, Participation Constraint Factor,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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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 배경과 목적

필연적으로 고밀도로 개발되는 도시 내의 제한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도시농업 활동은 물리적, 공

간적 한계가 명확하다는 특징이 있다. 수경재배 활동의 경우 참여자가 새롭게 접하는 재배 형태로서 물리적 제약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요자 측면의 검토가 부족하여 그 활동의 과정에서 또 다른 내․외적 제약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경재배를 활용한 도시농업 활동에서 이용자의 제약을 발굴하기 위하여 학내 구성

원을 대상으로 전반적 인식과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 방해요인 등을 통해 제약요인을 도출하였다. 도시농업의 

한 사례 중 수경재배 활동에 참여의사와 기대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확인하고 도시민의 도시농업 및 수경재배 활동 

발전 방향 모색에 있어 참여자 의사를 반영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도시농업의 방식 중 무토양 수경재배 농법을 활용해 옥상녹화를 시도한 사례를 대상으로 이

용자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시행하고, 수경재배를 활용한 도시농업 활동의 교내 적용 가능성을 참여제약의 관

점에서 살펴보았다. 이에 서울대학교 82동 옥상에 교내 구성원이 활동할 수 있는 수경재배 환경을 구축하고 학생들

이 직접 수확 과정을 거치면서 파생되는 다양한 효과와 문제점을 질적 연구방식 중 근거이론 방식을 통하여 참여

자 발화에서 발굴하였다. 이후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앞서 도출된 수경재배 활동에 대한 제약요인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여 참여의지와 기대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도시농업과 수경재배농업

도시농업(都市農業)이란, 도시 행정구역에서 행해지는 모든 농업의 형태를 의미하며, 주체에 따라 자가생산과 상

업적 생산형태를 띠는 농업인의 농업활동, 도시민에게 농업을 활용한 취미 및 생활농업 등 여가 및 교육적 가치를 

주는 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장동헌, 2009; 유학열, 2010). 도시농업의 종류는 크게, 도심에 있는 고층 건

물의 내․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 속의 고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심형 도시농업과 공영도시 

농업농장이나 민영도시농업 또는 도시공원을 활용한 농장․공원형 도시농업, 근린생활권 토지를 이용하는 근린생활

형 도시농업 등으로 구분된다. 도시농업이 전통적 농업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농업 생산 및 생산성 극대화의 관

점에서 벗어나 도시에서의 여가 문화적 활동과 도시민의 향유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농업 한 방법 중 채소의 수경재배는 텃밭 재배와는 달리 토양을 사용하지 않기에 표토의 특성과 장소에 구

애받지 않고 재배 활동이 가능하며, 일 년 중 같은 장소에서 연작(다모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경재배

(hydroponics)는 토양을 대신하여 작물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적정 농도에 녹인 양액(nutrient solution)과 배지

(substrate)를 활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양수분 관리기술을 말한다(Savvas, 2003; Savvas and Gruda, 2018; 농촌

진흥청, 2022). 토양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 무토양재배(soilless culture)라고 칭하기도 하며, 물에 녹인 

무기질 비료를 사용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양액재배(nutriculture)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오로지 수경에 포함된 양분

으로 작물을 생산하기에 생산 자동화에 유리하고 노동력을 절약하여 농업 생산성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기술이다(농

촌진흥청, 2022; 김경현과 한동욱, 2021). 장점을 잘 활용하면 도시 내에서 큰 노동력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작물을 

재배하는 도시농업 활동에 활용될 잠재력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경재배 시 농작물은 용적이 매우 적은 배지에 의존하여 재배되기에 환경 변

화에 민감하여 정밀한 재배관리와 지식이 필요한 기술이다. 양액 조성과 농도 보정, 작물 영양 생리에 전문적 지식

과 경험이 수경재배를 통한 작물 생산에 요구되며, 일반 수요자가 곧바로 도시 내의 공간에서 수경재배 활동을 통

해 작물을 생산하는 데에 제약이 발생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기존 수경재배 연구는 재배를 위한 순환식 수처리 기술 개발 및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박

효현 등, 2019; 이승윤과 김유창, 2019), 수경재배 배양액 농도 조절 및 정화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이예림 등, 

2020; 손진관 등, 2023) 계절 변화와 작물 종류에 따른 배지경별 생식 성장 특성에 관한 연구(이지은 등, 2021; 

정현수 등, 2021; 김원경 등, 2022)가 주를 이루었다. 기술 개발과 상품 생산에 따라, 수경으로 재배된 상품에 대

한 수요자 인식 파악 연구가 최근 드물게 진행되어왔으나(김성휘와 이춘수, 2022; 전수진 등, 2022), 도시농업 수

단의 일환으로서 이용자 측면에서의 수경재배농업의 적용 가능성과 수요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매우 필요

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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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경재배를 활용한 옥상형 도시농업사례와 그 의의

최근 프랑스 파리시의 시장인 앤 이달고(Anne Hidalgo)는 녹색도시 파리(greener city Paris)를 주된 시정목표로 

파리시 도심부 녹화의 방안으로 옥상녹화를 도입하여 100ha의 옥상 면적을 녹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6

년 시작된 Parisculteurs 프로젝트는 지붕, 벽, 지하 부지 등 파리시가 공공주도로 농업 활동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

하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회사, 기업이 주도적으로 도시농업 활동을 전개하도록 소유한 부지를 임대하는 민관합작

형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기준으로 56개의 민간기업, 공기업이 참여하여, ‘파리농장’(la Ferme 

de Paris)을 비롯하여 브뢰이유 대학(Ecole du Breuil)등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가꾸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Figure 1(a)와 같이, Cueillette Urbaine은 Parisculteurs 사례 중 하나로 유휴 지붕, 테라스, 안뜰 공간을 활용하

여 도시농업 및 원예 생산 공간을 설계, 설치 및 운영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의 주요 활동으로는 도시 농장을 활용

하여 커뮤니티 채소밭을 운영하고 제철 요리에 관한 다양한 참여자의 팀 빌딩 워크샵이나 문화 정원 가꾸기 활동

을 수행한다. 공공 보조금 모금을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신청자의 농업참여 활동과 팀 소

속 활동가의 주도적 관리를 통해 생산한 농업 생산물을 인근 레스토랑에 판매하여 부가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본 연구팀은 Figure 1(b)에 제시된 Cueillette Urbaine의 도시 농장을 방문하여, 아래층 레스토랑과 곧바로 연계

된 옥상 환경, 유통업체(슈퍼마켓과 식료품점) 옥상에 설치된 수경재배 농장 환경을 체험하고, 운영진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수경재배 도시농업 활동의 주된 목적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지역 네트워크 구성과 소

비자 주도의 커뮤니티 활동이라고 답하였다. 즉, 수경재배를 활용한 도시농업 활동으로 운영 수익을 창출하고, 발생

한 수익을 또다시 커뮤니티 활동의 자본금으로 활용한다. 이는 적극적 생산 여가활동으로서 수경재배 활동의 긍정

적 가능성을 시사한다.

2.3 참여제약(Participation Constraints)

참여제약은 개인이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Jackson, 1993). 참여제약은 다양한 원

인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Jackson, 1988), 여러 복합요인이 참여활동 및 참여의사 결정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Henderson et al., 1988). 참여제약의 요인들은 크게 내재적 제약요인(intrapersonal constraints)과 대인적 제약요

인(interpersonal constraints), 구조적 제약요인(structural constraints)으로 분류된다(Crawford et al., 1991). 그중 

내재적 제약요인과 대인적 제약요인은 개인적 차원의 제약요인에 속하며, 내재적 제약요인은 개인의 특성 및 심리

적 특성이 참여제약의 주된 요소로 참여 주제에 관한 관심, 신체적 여건, 심리적 성향에 관한 관심을 말한다. 

둘째, 대인적 제약요인은 특정 활동에 있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제약요인으로, 참여할 동반자 유무 및 동

반자의 태도 및 성향 등으로 인한 대인과의 관계성이 주된 요인이 된다. 셋째, 구조적 제약요인은 특정 활동의 선

호와 참여 사이에서 제약을 일으키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활동 공간의 접근성, 참여할 주제

에 대한 정보 및 여가시설의 재정적 자원 등이 속한다(Crawford et al., 1991). 오늘날 도시농업은 탄소저감 정책

의 실천적 대안 및 국민의 여가생활에 대한 방편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도시농업 활동 참여는 불특정 다수와 제한

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에 다양한 참여제약요소가 존재한다. 전문적 수경재배 지식에 대한 제약, 공간 및 

설비에 대한 구조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경재배를 활용한 도시농업 활동의 제약을 밝히기 

위하여 기존에 도시농업이 지니는 문화적 측면의 참여제약요인과 여가활동 참여제약요인들의 공통점을 Table 1과 

a: Air veiw of Cueillette Urbaine b: Current status of Cueillette Urbane

Figure 1. Cueillette Urbaine case among Parisculteurs
Source: www.cueilletteurbaine.com/offres/la-ferme-urb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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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비교하였다. 그리고 도시농업의 여가문화적 측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참여제약이론을 수경재배 활동에서의 참

여 제약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3.1 연구의 대상지 및 연구과정

2021년 9월에서 2022년 8월까지 1년간 서울대학교 교내 융복합 연구과제 지원사업으로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옥상 공간을 대상으로 수경재배 스마트 파밍 기술개발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실제 2022년 서울대학교 82동 

환경대학원 옥상에서 이루어진 수경재배 활동(활동명 Farmup)을 대상으로 한다. Figure 2와 같이, 서울대학교 환경

대학원 옥상에 수경재배가 가능한 타워형 플랜터 6기를 설치하고, 실제 재배 활동을 2022년 4월-2022년 8월까지 

진행하였다. 사업 진행 중 총 6회에 걸쳐 16명의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옥상에서의 수경재배 교육 및 현장 견학, 

수확, 시식 등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인터뷰를 하였다. 이후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구성하고, 

2022년 10월 26일부터 2022년 10월 28일 총 3일의 교내 건강주간 행사 기간에 수경재배 활동을 홍보하는 부스를 

설치하여 총 145명의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Participation constraints Cultural activities in urban farming Recreational activities

Personal

Internal Lack of free time, Lack of interest, Lack of information Lack of free time, Lack of interest, Lack of information

Interpersonal

Lack of companions for urban farming activities

Lack of interest from companions to participate in urban farming 

activities

Lack of companions to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Lack of interest from companions to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Structural

Inconvenience of transportation to the activity location.

Insufficient activity facilities

Lack of activity programs

Facilities and environment for leisure activities

Financial constraints on facility usage

Table 1. Common constraints in urban farming and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a: The site in the rooftop garde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b: Cultivation Environment in the Roof Garde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c: Participation in training during Farmup activities
 d: Interviews and preliminary surveys during Farmup 

activities

Figure 2. Research site and key activities
Source: Development of researchers based on environmental landscape and design draw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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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설문항목 도출

수경재배 활동에 대한 수요자의 전반적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근거이론 방법(ground theory)을 활용하였다. 

수경재배 체험활동 참여 이후 참여자들에게 향후 재배 대상지의 적용 및 확장 가능성, 수경재배 등에 대한 장점 및 

단점, 향후 캠퍼스 내 수경재배 공간이 확대될 시 활동 참여 의사 등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총 16명의 활동 참여

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옥상형 수경재배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인식을 NVIVO-software를 활용하여 

주요 요소로 도출하였다. 주요 요소들을 수경재배를 활용한 도시농업 활동에 대한 기대감, 만족도, 내재적 제약요

인, 대인적 제약요인,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근거이론은 자료(data)에 근거를 둔 질적인 연구방법을 의미하며, 현실에 기반한 자료를 바탕으로 생성된 결과물

을 도출할 수 있다(Glaser, 1998; Glaser and Strauss, 2017; 이종주, 2017). 새로운 형태의 사회현상에 대하여 귀

납적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현상을 맥락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세부 요소들을 도출하고 정리할 수 있다. 

수경재배를 활용한 도시농업 활동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재구조화하여 참여제약요인을 크게 내재적․대인적․구

조적 제약으로 구분하고, 통계적 검증을 통하여 참여제약요인이 기대행동과 참여의지에 끼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고찰과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한 결과를 종합한 결과, 내재적 제약의 측정변수로 개인의 시간적․

심리적 여유의 부족, 개인적 흥미의 부족, 정보 부족을 선정하였으며, 대인적 제약으로 활동에 참여할 동반자 부족, 

동반자의 개인의 문제(시간, 경제, 관심 부족 등), 단체활동 등 동반자들과의 참여 거부를 측정변수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참여제약의 측정변수로는 이동의 불편, 시설의 부족, 프로그램의 부족을 선정하였으며, 설문은 5

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Table 2 참조).

3.3 설문 문항 및 구조방정식

2021년 서울대학교 다양성 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서울대 전체 구성원 모수는 53,737명으로, 학생 42,603명

(79.3%), 교원 및 연구원 7,774명(14.6%), 교직원 3,191명(5.9%), 조교 169명(0.3%)으로 구성되어있다. 그중 학부

생의 비율은 21,509명(50.5%)이며, 대학원생의 비율은 21,094명(49.5%)을 차지하고 있다. 표본의 추출방식은 확률

추출방식 중 층화임의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활용하여, 학생과 교원 및 교내직 모집단의 비율을 8:2

Number Questionnaire

Q1-Q4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Q5-Q6 Intention to participate in urban farming and hydroponic cultivation (pre-awareness)

a1 Lack of free times to participate (in urban farming utilizing hydroponics)
A. 

Internal

Personal participation 

constraints

a2 Lack of interest in participating 

a3 Lack of basic information (space, schedule) 

b1 Lack of accompanying participants to join activities

B.

Interpersonal
b2

Personal issues (time, financial, lack of interest, etc.) of accompanying participants 

to join together

b3 Unwillingness to participate together with accompanying participants

c1
Difficulty participating in urban farming activities utilizing hydroponics due to 

transportation inconvenience
C. 

Structural participation constraints
c2 Lack of facilities for urban farming activities utilizing hydroponics

c3
Insufficient programs for urban farming activities utilizing hydroponics (various events, 

festivals, etc.)

p1 Want to participate in urban farming activities utilizing hydroponics

P.

Willingness to participate 

p2 Desire to participate in urban farming activities utilizing hydroponics

p3
Intend of participating in urban farming activities utilizing 

hydroponics to experience memories

p4 I intend to visit urban farming activities utilizing hydroponics

ep1 I will willingly invest time in urban farming activities utilizing hydroponics
Ep.

Expected behaviorep2
I will make an effort to participate continuously (once a week) 

in urban farming activities utilizing hydroponics

Table 2. Participation restriction questionnaire items selected through prior research and inter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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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질적인 층(stratum)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배분하였으며, 학생 중 학부생과 대학원생 집단의 구성을 5:5로 구

분하였다. 설문 응답 중 응답이 불성실하고, 고정화 현상이 있는 자료를 제외한 137부를 분석에 활용,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 검증에는 R software lavaan package를 활용하였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확인

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시행하고 상관관계와 타당도를 검증한 후 구조모형을 통해 해석하였다. 연구의 검증

을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Figure 3 참조).

3.4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식조사의 응답자 중 분석에 활용한 표본은 137명으로 여성 94명(69%), 남성 43명(31%)이 응답하였으며, 응

답자의 나이로는 20-29세 86명, 30-39세 38명, 40-49세 3명, 50-59세 5명, 60-69세 5명이 응하였다.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중졸 1명, 고졸 4명, 대학 재학 66명, 대학원 재학 6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교내 주요 소속으로는 인문

대학 5명, 사회과학대학 7명, 자연과학대학 7명, 경영대학 1명, 공과대학 3명, 농업생명과학대학 10명, 사범대학 11

명, 생활과학대학 2명, 음악대학 5명, 미술대학 4명, 수의과학대학 9명, 약학대학 6명, 간호대학 3명, 의과대학 1명, 

행정대학 1명, 환경대학 23명, 치의학대학 10명, 교내직 29명으로 구성되었다(Table 3 참조).

4. 연구 결과

4.1 수경재배를 활용한 도시농업 활동에 대한 인식 

근거이론을 통해 옥상에서의 수경재배를 활용한 도시농업 활동을 체험한 16명의 이용자에게서 활동에 대한 전반

적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장점’으로는 깨끗한 위생상태(12), 싱싱하고 맛좋은 채소(12), 생산효율(6), 인력효율(6), 바

로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점(4), 직접 참여하는 활동의 즐거움(2), 높은 생산량과 다양한 품종에 대한 이해(2), 새

로운 정보취득의 기회 제공(1), 수확 환경 청결함(1), 공간효율(1), 적은 비용(1), 접근성 편리(1), 체험의 즐거움(1) 

등이 도출되었는데, 가장 큰 장점으로는 수경재배를 통하여 작물을 키울 때 흙이 손에 묻지 않아 깨끗하고, 물로 

재배된 채소라서 깨끗하다는 인식이 참여자에게 큰 강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용

자들은 직접 수확하여 바로 소비하는 활동 자체에 즐거움을 크게 느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 엽체류 등의 작

물이 수경재배방식으로도 잘 자라고 싱싱한 상태임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었다. 양액을 통한 재배를 처음 접함

에도 불구하고 실제 참여자들은 양액을 활용하는 재배의 생산 효율성 증대에 대해 크게 기대하였으며, 재배 작물에 

따른 양액의 비율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Figure 4와 같이, 기존의 도시농업 활동과 구별되는 장점으로는 낮은 농장 관리 정도에 따른 인력의 효율을 기

대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인식되었다. 활동 참여자의 주요 응답 중 드러난 ‘단점’으로는 노지재배에 따른 재배 작

물의 높은 기후 및 외부요인에 대한 민감성(2), 설치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2), 관리에 드는 노력(3), 전문적 지식에

Figure 3.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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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 Division Frequency Ratio(%)

Sex
Male 43 31.4

Female 94 68.6

Age

20’s 86 62.8

30’s 38 27.7

40’s 3 2.2

50’s 5 3.6

60’s 5 3.6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1 0.7

High school graduate 4 2.9

Enrolled in university college 66 48.2

Enrolled in graduate school 66 48.2

Affiliation

College of humanities 5 3.65

College of social sciences 7 5.11

College of natural sciences 7 5.11

College of business school 1 0.73

College of engineering 3 2.19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10 7.30

College of education 11 8.03

College of human ecology 2 1.46

College of music 5 3.65

College of fine arts 4 2.92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9 6.57

College of pharmacy 6 4.38

College of nursing 3 2.19

College of medicine 1 0.73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1 0.73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23 16.79

School of dentistry 10 7.30

Faculty and staff 29 21.17 

Table 3.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 = 137)

대한 부재(2)에 대한 우려가 도출되었으므로 이용자들은 주로 초기 투자비용이나 외부 환경요인에 대한 작물의 유

지관리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기술 및 관리적 측면에서는 전문적이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내 구성원이 플랜터를 관리하는 데 효율성을 대폭 증대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

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작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는 수경재배를 활용한 도시농업 활동에서 

주된 구조적 제약으로 인식된다.

‘수경재배를 활용한 도시농업 활동의 가능성과 그를 위하여 요구되는 과제’에 관한 문항 응답으로는 지속적인 홍

보(3), 도시 내 공간 확보(3), 체험 행사 및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2), 무료 수확 및 인센티브의 확보(3), 동아리 

형식의 자발적 운영(4), 수확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필요성(2), 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2), 자동화 시

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2), 문화적인 측면에서 도시농업의 강점 강조 및 홍보를 통한 참여유도(2)가 요구된

다고 응답하였다. 앞으로도 체험 행사나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인식 제고에 앞서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

루었으며, 농장을 학내 구성원 누구에게나 소비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채소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인식

이 제고될 수 있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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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경재배를 활용한 도시농업 활동에서의 참여제약

4.2.1 참여의사에 대한 사전인식

수경재배를 활용한 도시농업 활동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참여 의사에 대한 사전 조사에서 도시농업의 사전경험 

여부를 묻는 말에 대한 답변으로, 도시농업 활동을 사전에 경험해 본 적 있다 41명(30%), 없다 96명(70%)으로 응

답하였다. 향후 도시농업 활동에 대한 참여 의사를 묻는 문항에 27명(20%)이 없다고 응답, 110명(80%)이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교내 구성원이 도시농업 활동에서는 긍정적 참여 의사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향후 

수경재배를 활용한 도시농업 활동에 대한 참여 의사를 묻는 문항에 19명(15%)이 없다고 응답, 89명(70%)이 있다

고 응답하였으며, 해당 질문에 대한 무응답은 19명(15%)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통해 조사자 중 30% 정도가 도시

농업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며, 향후 도시농업에 대한 참가 의사가 80%로 높게 나타났으나, 반면 

옥상형 수경재배 활동에 대해서는 참여 의사가 있는 구성원이 전체의 70%로 전통적 도시농업 활동과 비교하면 소

극적 참여 의사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4.2.2 빈도분석

4.2.2.1 수경재배를 활용한 도시농업 참여의 내재적 참여제약요인

내제적 참여제약요인으로는 학내 구성원 조사자의 66.2%가 시간적․심리적 여유의 부족으로 인해 참여에 제약

이 생긴다고 응답한 한편, 반면 흥미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빈도는 전체의 11.3%로 수경재배를 활용한 도시농업 활

동에 대한 흥미보다는 개인의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부족한 점이 주요 참여의 제약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유의 부족’ 측면에 대한 응답으로는 매우 여유롭다 3명(2.1%), 조금 여유롭다 15명(10.3%), 보통이다 23명

(15.9%), 조금 여유가 부족하다 77명(53.1%), 매우 여유가 부족하다 19명(13.1%)의 응답이, ‘흥미의 부족’ 측면에 

대한 응답으로는 매우 흥미있다 27명(18.6%), 조금 흥미있다 58명(40.0%), 보통이다 36명(24.8%), 조금 흥미가 없

다 14명(9.7%), 매우 흥미가 없다 2명(1.4%)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정보의 부족’ 측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4

명(2.8%), 그렇지 않다 14명(9.7%), 보통이다 19명(13.1%), 그렇다 76명(52.4%), 매우 그렇다 24명(16.6%)으로 결

과가 집계되었다. 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로 옥상형 도시농업 활동에 대한 정보의 교류가 부족하다

고 느낀 구성원이 대다수로 드러났다. 

Figure 4. Overall perception of rooftop environment hydroponic cultiva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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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 수경재배를 활용한 도시농업 활동 참여의 대인적 참여제약요인

수경재배를 활용한 도시농업 활동 참여에서 대인적 참여제약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함께할 동반자의 부재’

에 대한 답변으로는 함께할 동반자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6.3%를 차지하였다. ‘함께할 동반자의 부족’ 측면

에 대한 응답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8명(5.5%), 그렇지 않다 31명(21.4%), 보통이다 31명(21.4%), 그렇다 57명

(39.3%), 매우 그렇다 10명(6.9%)으로 나타났으며, ‘함께 참석할 동반자의 개인 문제(시간, 경제, 관심 부족 등)’ 측

면에 대한 응답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2명(8.3%), 그렇지 않다 37명(25.5%), 보통이다 38명(26.2%), 그렇다 38

명(26.2%), 매우 그렇다 12명(8.3%)으로 집계되었다. 대인적 제약요인 설문에서 ‘동반자들과의 참여가 싫음’에 대

한 응답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57명(39.3%), 그렇지 않다 58명(40.0%), 보통이다 16명(11%), 그렇다 5명(3.4%)

으로 집계되어, 동반자와의 참여가 싫다고 응답한 비율도 3.4%로 집단 활동에 대한 반감이 있는 구성원도 있었으

나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4.2.2.3 수경재배를 활용한 도시농업 활동 참여의 구조적 참여제약요인

구조적 참여제약요인에 대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학내 구성원 조사자의 70.4%가 시설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

며, 또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빈도는 전체의 68.3%로 옥상형 수경재배 활동에 대한 주요 구조적 제약요

인으로 옥상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부족을 꼽았다. 구조적 제약 요인 설문에서 ‘학내 이동의 불편’ 측면에 대한 응답

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20명(13.8%), 그렇지 않다 37명(25.5%), 보통이다 34명(23.4%), 그렇다 43명(29.7%), 매

우 그렇다 3명(2.1%)으로 집계되었다. ‘시설의 부족’ 측면에 대한 응답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5명(3.4%), 그렇지 

않다 9명(6.2%), 보통이다 21명(14.5%), 그렇다 79명(54.5%), 매우 그렇다 23명(15.9%)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제

약요인 설문에서 ‘프로그램의 부족’ 측면에 대한 응답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4명(2.8%), 그렇지 않다 13명(9.0%), 

보통이다 21명(14.5%), 그렇다 81명(55.9%), 매우 그렇다 18명(12.4%)으로 드러나 과반수 이상이 프로그램 및 시

설의 부족을 기술적 요인 이전에 구조적 참여제약요인으로 인식하였다. 

4.2.3 확인적 요인분석과 수정모형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한 각 잠재변수에 대한 관측변수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CFA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Table 4 참조). 모형의 표준요인 적재량을 살펴보았을 때, 잠재변수에 대해 A2번, A3번, B3번, C1번 관측변수의 

표준적재치가 0.6 이하로 낮아 요인에 대한 설명력을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설명력이 떨어지는 변수를 제

거하고, 수정모형을 개발하여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Latent factor Indicator Estimate SE p-value SL

A. Internal

participation constraints

a1 1 0 　 0.618

a2 0.745 0.193 0*** 0.460

a3 0.897 0.208 0*** 0.541

B. Interpersonal participation 

constraints

b1 1 0 　 0.822

b2 1.005 0.16 0*** 0.786

b3 0.174 0.09 0.053 0.188

C. Structural 

participation constraints

c1 1 0 　 0.242

c2 3.425 1.413 0.015* 0.991

c3 2.242 0.82 0.006** 0.667

P. Willingness to participate 

p1 1 0 　 0.876

p2 1.255 0.097 0*** 0.871

p3 0.842 0.082 0*** 0.750

p4 0.829 0.078 0*** 0.772

Ep. Expected behavior
ep1 1 0 　 0.773

ep2 1.283 0.16 0*** 0.812

SE: Standard. err, SL: Standardized loadings
*p < 0.05, **p < 0.01, ***p < 0.001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actor loa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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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측정항목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수정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의 결과는 Table 5, 6과 같다. 먼저 초기 제시한 문항 중 개인적 참여제약에 

대한 잠재변수에서 유의한 변수도 있었으나 하나의 요인이 적어도 2개 이상의 잠재요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개

인적 참여제약 요인 중 내재적 참여제약은 분석에서 제거되었다. 또, 표준적재량이 0.6 이하로 나타난 B3번, C1번 

문항도 낮은 표준적재량으로 인해 제거되었다. 이후 남은 문항으로 수정모형을 구성하고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모

든 요인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값은 0.779 이상, 복합신뢰도를 나타내는 CR(composite 

reliability)값은 0.791 이상으로 통계적 기준인 0.7을 상회하고 있어 모든 요인의 잠재변수가 충분한 내부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였음이 나타났다(Nunnally, 1978; 곽기영, 2019; 송자현과 김현정, 2021). 

Table 5에서 op 열의 연산자는 construct 열의 변수와 item 열의 변수 간의 관계를 정의한다. 집중타당도

(convergent validity) 분석결과, 모든 항목의 표준 적재치 SL(standardized factor loading)값이 최소 0.694 이상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01), 모든 요인의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값도 최소 기준값인 0.5 이상 

값이 도출되었다. Table 6에 따르면, 각 요인의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와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을 비교함으로써 판

별타당도 DV(discriminant validity)를 분석 및 확인할 수 있다(곽기영, 2019). 그 결과,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값이 

모든 요인의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값을 초과하여 판별타당도가 충족되었다. 그러나 외생잠재변수인 대인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 사이에 0.347의 공분산 계수(상관계수)값이 측정되었다. 측정 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도, 잠재변수 간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음에도 발생하는 잠재외생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통상 상관계수값이 0.9 이상(변수 간 

높은 상관관계)일 때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더 엄격한 기준의 경우, 0.7-0.8의 상관계수값일 때에도 다중

공산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박승필 등, 2010; 권순동, 2015). 그러나 대인적 참여제약과 구조적 참여제약 사이

에 약한 상관관계(r = 0.349, p-값 < 0.001)가 존재함으로, 다중공산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Anova test로 수정 전후 모델에 대한 카이제곱 차이 검정 결과, 기존 모델과 수정모델 간의 카이제곱 변화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χ = 124.52, p-값 < 0.001). 측정모델 및 구조모델에 대한 모형적합도(model 

fit)의 결과는 Table 7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두 통계적 기준을 충족하여 본 측정모델 및 연구모델이 가설 검증을 

위한 모형으로서 수용 가능한 적합도가 판명되었다.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모델의 적합도 관점

에서 단일 차원성이 확보되었다.

4.2.5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앞서 제시한 참여제약요인과 참여의지, 기대행동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여 결

과를 도출하였다(Table 8 참조). 분석결과, 대인적 참여제약에 따른 수경재배 도시농업 활동의 참여의지를 가정한 

가설 B → P(β = -0.210, p = 0.048)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관계가 도출되어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즉, 

Construct Op Item SL SE p-value CR AVE

1 B. Interpersonal 

participation constraints

(Cronbach’s α = 0.789)

→ b1 0.866 0.083 0***

0.791 0.655
2 → b2 0.753 0.079 0***

3 C. Structural participation 

constraints

(α = 0.807)

→ c2 0.975 0.127 0***

0.833 0.719
4 → c3 0.694 0.101 0***

5

P. Willingness to 

participate 

(α = 0.886)

→ p1 0.885 0.026 0***

0.896 0.686
6 → p2 0.864 0.029 0***

7 → p3 0.757 0.042 0***

8 → p4 0.771 0.04 0***

9 Ep. Expected behavior

(α = 0.779)

→ ep1 0.770 0.05 0***

0.793 0.660
10 → ep2 0.841 0.047 0***

SL: Standardized factor loadings, SE: Standard. err, CR: Composite reliability, AVE: Aaverage variance extracted

Dropped items = a1, a2, a3, b3, c1, *p < 0.05, **p < 0.01, ***p < 0.001

Table 5. Convergent validity: reliability of modification i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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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nterpersonal constraints C. Structural constraints P. Willingness to participate Ep. Expected behavior

B. Interpersonal constraints 0.809a 　 　 　

C. Structural constraints 0.347*** 0.848a 　 　

P. Willingness to participate -0.199 -0.042 0.828a 　

Ep. Expected behavior -0.323** 0.013 0.753*** 0.813a

a: Square root of AVE is on the diagonal. Correlations of paired constructs are on the off diagonal
*p < 0.05, **p < 0.01, ***p < 0.001

Table 6. Discriminant validity of modification model

구분 Fit indices Estimated model Acceptable range References

Absolute fit

χ2 Discrepancy Chi square 66.662 p-값 > 0.05 Wheaton et al. (1977)

RMSEA
Root mean square of error 

approximation
0.098

RMSEA 

< 0.05 - 0.08 Good fit 

< 0.1 recommended fit

Browne and Cudeck (1993)

Rigdon(1996)

GFI Goodness of fit index 0.915 GFI > 0.9 Joreskog and Sorbom (1996)

SRMR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0.055 SRMR < 0.08 Asparouhov and Muthén (2018)

Incremental fit
CFI Comparative fit index 0.943 CFI > 0.9 Bentler (1990)

TLI Tucker-Lewis index 0.911 TLI > 0.9 Bentler and Bonett (1980)

Parsimonious fit χ2/df Chi square/Degrees of freedom 2.298 Chisq/df < 3.0 Marsh and Hocevar (1985)

Table 7. Model fit indices

Hypothesized  paths Coefficient Z p-value Sig

H B. Interpersonal constraints → P. Willingness to participate -0.21 -1.981 0.048 *

H C. Structural constraints →  P. Willingness to participate 0.031 0.309 0.757 　

H B. Interpersonal constraints → Ep. Expected behavior -0.222 -2.457 0.014 *

H C. Structural constraints → Ep. Expected behavior 0.12 1.439 0.15

H P. Willingness to participate  → Ep. Expected behavior 0.713 11.541 0 ***

*p < 0.05, **p < 0.01, ***p < 0.001

Table 8. Estimat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함께 수경재배 활동에 참여할 지인이 없거나, 동반자의 개인적 문제가 심화할수록(즉, 수경재배 도시농업 활동에 있

어서 대인적 참여제약의 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의지(즉, 수경재배 도시농업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낮아지

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인적 참여제약에 따른 수경재배 도시농업 활동의 기대행동을 가정한 가설 B → Ep(β 

= -0.222, p = 0.014)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관계가 도출되어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이를 통해 대인적 제

약요인이 높아질수록 수경재배 도시농업 활동에 대한 기대행동(즉, 참여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거나 1회 이상 방

문 행동할)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구조적 참여제약이 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한 가설 C → 

P(β = 0.031, p = 0.76)와 기대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한 가설 C → Ep(β = 0.031, p = 0.15)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구조적 제약(이동시간의 부족, 활동 공간의 부족)은 기대행동과 참여

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참여의지에 따른 기대행동에 대한 영향을 가정한 가설 P → 

Ep의 경우 p< 0.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β = 0.713, p = 0.0), 이를 통해 수경재배 도

시농업 활동에 대한 참여의지가 높을수록 수경재배를 통한 도시농업 활동에 대한 교내 구성원의 기대행동은 높아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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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도시농업의 기능 중 문화향유와 여가 활성화의 관점에서 교내 유휴지인 옥상에 무토양 수경재배 농법

을 활용해 옥상녹화를 시도한 사례를 대상으로 이용자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시행하고, 활동에서의 참여제약

요인을 발굴하였다. 기존에 여가제약이론과 근거이론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탐색적으로 발굴한 요인을 바탕으로 설

문 조사를 시행하고 교내 구성원의 수경재배 활동에 있어서 각 제약요인이 참여의지와 기대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경재배를 활용한 옥상형 도시농업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향후 도시농업 

활성화에 제약요인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경재배 활동에 있어 대인적 참여제약에 따른 활동 참여의지(β = -0.210, p = 0.048)와 기대행

동 간(β = -0.222, p = 0.014)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관계가 도출되었다는 점이 의미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수경재배 활동에 함께할 동반자의 부족할수록 개인의 참여의지(즉, 수경재배를 통한 도시농업 활동에 참여하

고자 하는 의지)와 기대행동(수경재배를 통한 도시농업 활동을 실제로 경험하고자 시간과 노력을 쏟는 행동)이 낮

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참여의지에 따른 기대행동에 대한 영향(β = 0.713, p = 0.0)이 p< 0.001 수준에

서 유의한 결과를 살펴볼 때, 한 개인의 수경재배 도시농업 활동에 대한 참여의지가 높을수록 기대행동에 대한 인

식도 높아지며, 강한 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수경재배 도시농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인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앞서 사례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Parisculteurs의 Cueillette Urbaine의 도시 농장을 활용한 커뮤니티 활동 및 문화 

정원 가꾸기 활동의 장으로서 수경재배 활동이 중요성을 지닌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하다. 수경재배 도시농업은 도시

농업 활동의 일환으로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여가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즉, 활동을 통하여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민이 교류하는 장을 제공하고 농산물을 직접 소비하게 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대인적 인

간관계를 형성하는 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다시 말해, 옥상에서의 수경재배 활동 또한 지역 네트워크 활동을 촉발하고 소비자 주도의 커뮤니티 활동을 전

개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수요자의 수경재배 도시농업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대

인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재배환경과 인식 조성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수경재배 활동의 

독려를 위해서 함께 활동할 참여자의 장벽을 낮출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 생산한 농산물을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태의 참여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결과적으로 참여 확대를 도모함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커뮤니티 활동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본 연구에서 언급한 내재적 제약 중 ‘활동에 참석할 만한 

개인적 참여 제약요인’에 대하여 유의미한 요인적재량을 확보하지 못해 구조방정식 모델에서는 사용하지 못하였다

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의 시간적, 심적 여유의 부족은 도시농업 활동에 잠재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Figure 5의 결과에서 대인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 사이에 0.35의 공분산 계수(상관계수)가 존재함을 본 연

Figure 5. Path diagram of estimat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andardized solution)
The dashed line represents a path model tha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a significance level of 0.05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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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구조적 제약의 척도에 ‘참여 프로그램의 부재’가 대인적 제약에서 측정하는 측정

변수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측정 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도, 구조모델의 적합도가 확보되었음에도 발

생하는 잠재외생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통상 상관계수값이 0.9 이상(변수 간 높은 상관관계)일 때 다중공선

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두 잠재변수에 대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

러나 차후 고도화된 모델 설정을 통하여 개별 변수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최종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 변수의 

관계성과 변수 간 매게 효과를 명확하게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수경재배를 활용한 도시농업의 여가 문화적 측면을 참여제약의 틀에서 잠재적 요인을 도출

하여 검증한 첫 시도의 연구로서 의미를 지니며, 향후 수경재배를 활용한 도시농업의 참여 인식 연구의 출발점으로

의 의의를 지닌다.

주 1. 곽기영(2019)에 따르면 적합도 지표 가운데 discrepancy Chi Square를 의미하는 χ2(카이제곱)값은 관측된 공분산행렬과 

모델에 의해 예측된 공분산 행렬이 같다는 귀무가설을 검정하므로,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 결과 귀무가설을 기

각하지 못하면(p-값 > 0.05) 모델이 데이터를 잘 적합시켜 모델 적합도가 높다고 평가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카이제곱 

통계량은 보통 표본 크기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커지는 경향이 존재하여 표본크기가 클 경우 귀무가설은 쉽게 기각되므

로 연구에 따라 본 지표는 적합도 평가 항목에서 제외되기도 한다(Joreskog and Sorbom 1996; Hair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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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재 우리나라 건설안전 정책은 설계단계에서 안전성 검토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인지와 태도에도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지만, 조경분야는 현황 파악조차 못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

구는 첫째 우리나라 조경공사 건설사고 현황을 살펴보았고, 둘째 조경시공자와 조경설계자의 조경공종 안전분위기

와 안전행동에 대한 인식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통계분

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1)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접수된 조경공사의 사고는 시설종류와 관련하여 

민간이 발주한 공동주택공사에서, 조경공정과 관련하여 식재공에서 절반 이상 발생하였다. (2) 조경설계자가 조경시

공자보다 조경공종 안전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그중 안전태도, 작업위험, 작업참여, 작업압박 항목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조경설계자들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

하였으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3) 마지막으로, 조경시공자들은 

설계단계에서 안전성 검토에 대한 중요성을 타 항목보다 낮게 인식하였다.

주제어: 조경시공현장, 안전문화, 건설안전관리, 설계안전성검토, 식재공사

ABSTRACT

The construction safety policy of Korea requires safety reviews at design stages, which affect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the workers toward safety. Despite this heightened social interest in safety, there is no related 

research in the field of landscape architecture. This study entails a review of the status of landscape 

construction accidents in Korea and an assessment of landscape engineers' perception of construction safety 

climate and safety behaviors. A survey of landscape constructors and designers was performed, and the 

obtained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The results indicate the following: (1) More than half of the 

accidents which are registered in CSI occurred in apartment houses ordered by the private sector in the type 

of facility and planting works in the landscaping process; (2) Landscape designers were better aware of safety 

than landscape constructors. Among them, safety attitude, work risk, work participation, and work pressu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part from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andscape designer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safety highly but they tended to have a relatively low perception of specific safety behaviors. 

(3) Lastly, landscape constructors attributed less importance to safety review during the design stage compared

to other items.

Keywords: Landscape Construction Site, Planting, Safety Culture,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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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3년 전체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업에서 가장 높은 사망자(44.8%)가 발생하였고 재해자는 작년보다 

9.8% 증가하였다(고용노동부, 2023). 건설 현장의 높은 재해율 때문에 언론은 건설안전에 늘 주목하였고 안전은 우

리 사회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건설안전관리 관련 학문과 정책은 건설작업환경을 안전이라는 목표에 도달시키기 

위해 세 가지 갈래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우선 안전장비, 교육 및 훈련 등을 활용하는 안전관리자 중심, 둘째 위험

성 평가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중심, 셋째 안전제일의 의식과 신념, 태도, 습관, 공유 및 배려 

등 안전문화(safety culture) 조성을 위한 작업자 중심의 안전관리이다(김세훈과 강휘진, 2020). 이러한 접근을 종합

하여 1995년 국무총리실 안전관리자문위원회는 안전을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개인 또는 조직구성원 각자에 충만하

여 개인의 생활이나 조직의 활동 속에서 의식, 관행이 안전으로 체질화된 상태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모든 행동양식이나 사고방식, 태도 등 총체적인 의미”라고 규정하였다(진해경과 권창희, 2016). 

안전에 대한 접근법이 다양해지는 동안 안전관리의 주체도 확장되었다. 오랫동안 안전관리는 시공단계에서 시공

사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으로 추진되어왔다. 그러나 건설업 재해율은 여전히 증가하여 설계단계부터 안전관리체계

를 구축할 필요와 함께 발주자의 책임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더해졌다(신주열, 2017). 이에 따라 국토

교통부는 2016년 ‘설계안전성검토(Design for Safety, 이하 DfS)’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2021.1.16.제정)’을 시

행하였다. 

조경공사도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특성상 중대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박재영, 2022). 우리 정부도 조

경시공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2013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수목식재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작업지침(KOSHA 

GUIDE C_75-2013)을 마련하였고, 2021년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tegrated Information, 이하 CSI)’을 운영하며 조경공사 사고사례를 수집하고 

있고, 동 기관은 2023년 2월부터 ‘건축․안전관리․조경 전문 분야 교육’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우리 조

경분야는 조경공사의 안전 대한 상황 파악도 못 한 상태에서 사고 예방 활동을 일반 건설 안전관리에만 의존하고 

있다. 더불어 관련 연구는 박재영(2022)의 논문이 유일할 뿐이다. 

조경공사안전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을 파악할 필요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조경시공현장의 안전에 대한 우리 조

경기술자들(조경시공자와 조경설계자)의 인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에 대한 ‘근로자의 공유된 태

도와 가치에 해당하는 안전분위기’와 ‘안전규정과 예방활동에 해당하는 안전행동’에 대하여 조경시공자들과 조경기

술자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조경공사의 안전에 대한 문

제 요인을 발견할 것이고 조경기술자들의 인식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데 기초가 될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진행

본 연구는 세 단계로 진행하였다(그림 1 참조). 첫 단계는 조경시공의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CSI에 접

그림 1. 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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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된 조경공사 사고사례를 수집하였다. 사례들은 CSI 조사 항목에 따라 시설종류, 안전관리, 피해사항, 사고유형과 

원인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CSI 사고사례 항목 중 사고분류(프로세스)가 있지만 이것은 건설공사 토목표준품셈을 

따르고 있어 우리는 조경공사에 적합한 사고유형을 파악하는 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사고분

류를 조경공종으로 대체하였고 식재공, 시설공, 포장공, 기타 중에서 사고의 빈도와 경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 단계는 조경시공현장에 대한 안전분위기와 안전행동에 대한 조경시공자들과 조경설계자들의 인식을 분석하

기 위해 관련 연구들이 오랫동안 사용하였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안전분위기에 관한 연구들은 근로자들의 인지

나 태도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Cox and Flin, 1998; Glendon and Stanton, 2000). 안

전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근로자의 불완전 행동 발생 비율을 측정하기 위한 행동을 모니터링하거나(Cooper, 2000; 

홍인기와 백종배, 2016) 안전규칙과 예방활동 참여와 수행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이종한 등, 2011; 신동필과 

이동은, 2013; 신원상과 손창백, 2019)를 시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조경건설에 대한 서로 다른 업역을 

구성하고 있는 집단들의 인식을 분석하기 때문에 안전행동에 관한 인식 부분은 후자의 방식을 선택하였다. 설문 내

용은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구성요소와 우리나라 정부에서 작성 건설 및 조경 관련 안전 매뉴얼을 참고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설문 응답값을 이용하여 조경시공현장에 대한 안전분위기와 안전행동에 관한 조경기술자들의 

인식을 통계분석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통계결과는 유사연구사례를 참고하며 고찰하였다. 

2.2 선행 연구

건설안전 관련 연구자들은 안전분위기와 안전행동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구성요소들을 발굴해 왔다. 우선 

안전분위기에 관한 선행연구로 노르웨이 작업안전 연구자 네트워크(Nordic Network of Occupational Safety 

Researchers)는 조직심리학을 기반으로 NOSACQ-50을 개발하였다. 이것은 경영자의 안전 중시 수준, 경영자의 권

한 위임 수준, 현장관리자의 안전 판단 수준 등 7가지 요소들로 안전분위기를 구성하였다(손승헌 등, 2019). 그러나 

이 요소들은 근로자 자신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배제하여서 안전분위기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조직행위론 측면에서 분위기(climate)란 개념을 안전에 처음 접목한 Zohar(1980)는 안전분위기에 관한 6가지 구

성요소들을 제시하였다(표 1 참조). 그리고 그는 경영자의 태도에서 안전에 관한 지각과 일반적인 생산과정에서 안

전에 관한 지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Griffin과 Neal(2000a)은 안전규칙, 작업위험, 교육훈련 등

을 안전분위기의 구성요소에 추가하였고 일단 안전분위기가 조성되면 구성원들은 안전을 준수하고 위험을 피하고 

예방하려는 동기가 유발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건설현장 안전분위기를 본격적으로 측정한 Mohamed(2002)는 지

원환경과 작업압박을 추가하였고 적극적인 관리와 커뮤니케이션이 바람직한 안전분위기로 이끌 수 있다고 보았다. 

안관영(2004; 2005; 2006)은 예방활동과 안전태도를 추가하였고 경영층의 안전에 관한 관심, 안전교육시간과 안전

비용을 높이면 근로자들의 안전활동 참여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상 안전분위기 관련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안전분위기를 구성하는 총 10개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고 대부분 고정된 변수로 사용되었다(표 2 참조).

다음은 안전행동에 관한 선행연구이다. 신동필과 이동은(2013)은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들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의사소통과 교육훈련이 안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영가치, 직속

상사, 의사소통, 교육훈련 등은 안전동기, 안전지식, 정서몰입을 매개로 안전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진형성과 이동은(2013)은 성실성, 개방성 및 외향성, 스트레스 반응 등 개인적 특성이 안전행동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였다. 위국환 등(2022)은 안전리더쉽이 높을수록 안전행동이 향상할 것이라고 보았고 외국인 건

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동철과 안형환(2021)은 고용근로의 안전성이 그들의 안전행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 

표 1. Zohar의 안전분위기 구성요소와 내용

1. 경영층의 안전 몰입도(이하 관리몰입) 경영진이 안전을 조직의 핵심 가치나 지도 방침으로 여기는 정도

2. 안전규정과 절차(이하 안전규칙) 근로자 개인의 안전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직 자체의 변인(안전 매뉴얼, 관련 법령 등)

3. 안전활동에서 근로자 참여(이하 작업참여) 안전 관련 회의체에 참여, 위험 요소 발굴 및 보고 활동 참여, 안전점검 활동 등

4. 위험에 대한 근로자의 평가(이하 작업위험) 
근로자의 안전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안전태도의 문제

안전문화를 가늠하는 지표

5. 노동조합 활동(이하 조합활동) 관리책임자와 노조의 안전가치에 대한 인지 수준

6. 안전교육훈련(이하 교육훈련) 위험 예지 훈련을 통해 안전 수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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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임을 밝혔다. 건설 설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연구들은 그들의 실질적인 안전행동을 DfS로 한정하였다. 신

원상과 손창백(2019)은 발주기관과 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DfS에 대한 인식을 전문인력 측면, 경제적 측면, 협력체

계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서원경 등(2023)은 국토교통부의 ‘설계 안전성 검토 매뉴얼’을 참고하여 설계사의 DfS에 

대한 인식 현황과 역량을 분석하였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안전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해당 구성요소를 고정하

기보다는 주제에 적합한 새로운 요소들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3 설문 설계와 조사

본 설문은 안전분위와 관련하여 표 2에서 밝힌 구성요소 10개 중 7개의 항목을 인용하였고 조경시공자와 조경

설계자에게 동일 내용으로 질문하였다. 우선 Zohar가 제시한 ‘조합활동’이 제외되었는데, 이유는 후속연구에서 이 

요소가 삭제되었고 소규모 사업으로 운영하는 우리나라 조경건설업의 특성상 노동조합 활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

음은 안전행동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예방활동과 안전규칙을 제외하였다. 안전행동은 시공 현장에 안전을 직접 

유지하는 활동(예: 예방활동)과 간접적인 안전 향상 활동(예: 안전규칙)으로 구분된다(Neal et al,, 2000; 안관영과 

박노국, 2006; 신동필과 이동은, 2013). 즉, 안전규칙과 예방활동은 안전분위기의 구성요소이기도 하지만 응답자들

이 안전행동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기도 하다.

안전행동과 관련하여 본 설문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활동을 실질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지침을 인용하였

다. 또한 설문 응답자인 조경설계자와 조경시공자는 그들의 업역에 따라 안전에 대한 활동과 그 규정의 차이가 있

으므로 관련 설문은 양 업역에 적합하도록 작성되었다. 그래서 조경설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은 서원경 등(2023)

의 연구처럼 국토교통부(2017)가 작성한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중 제4장 설계자 업무의 내용(2.1 건설안

전을 고려한 설계)을 참고하였다. 조경시공자 대상 설문은 2013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수목식재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작업지침’을, 식재 이외의 공종에 대하여 박재영(2022)의 논문에서 제시한 ‘조경공사 공정별 안전관리

항목’을 참고하였다(표 3 참조). 

본 설문조사는 조경설계자들과 조경시공자들을 대상으로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22일까지 실시하였다. 

우리는 조경기술사사무소, 종합엔지니어링 조경레져부, 조경전문건설업체, 건설사 조경부에 설문내용 설명과 응답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는 조경설계자로부터 89부, 조경시공자로부터 50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일부 질문에 응답을 누락한 5부를 제외한 총 134부가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2.4 통계분석 방법

측정문항은 총 31개 문항으로 인구통계에서 1개 문항, 안전분위기에서 7개 문항, 조경시공자대상 안전행동에서 

13개 문항 그리고 조경설계자 대상 안전행동에서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구통계를 제외한 안전분위기 및 안

전행동은 Linkert 5점 척도(1: 중요하지 않다-5: 매우 중요하다)를 사용하였다. 조경시공자와 조경설계자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각각의 설문 응답값은 R(4.2.0)을 활용하였고 t-test를 진행하였다. 

표 2. 선행연구에서의 인전분위기 구성요소

Zohar(1980) Mohamed(2002) Griffin and Neal(2000a) 안관영(2004; 2005; 2006) 임종민 등(2020) 비고

관리몰입 ○ - ○ ○

안전규칙 ○ ○ ○ - 안전행동

- 지원환경 - - -

작업참여 ○ - - -

작업위험 ○ ○ - -

- 작업압박 - - -

교육훈련 - ○ ○ ○

- - - 예방활동 ○ 안전행동

- - - 안전태도 ○

조합활동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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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설문 개요

변수

(설문대상)
세부항목 연번 설문 내용

참고문헌

a b c d

안전분위기

(공통)

안전태도 C1 빠른 시공보다 안전의 중요 ○

작업위험 C2 조경시공의 상대적 안전 ○

관리몰입 C3 안전을 위해 현장관리자의 중요 ○

작업참여 C4 설계단계에서 안전 검토의 중요 ○

작업압박 C5 설계도서에 안전 내용 적용 ○

교육훈련 C6 설계자 안전교육 참여의 필요 ○

지원환경 C7 안전관리비 지원의 중요 ○

안전행동

(조경시공자)

공통

B1 현장 내 신호수 배치 ○ ○

B2 기계와 인력의 공동작업 금지 ○ ○

B3 안전거리와 이동로 확보 ○ ○

B4 안전장비와 시설점검 ○ ○

B5 적재물 하부 작업 금지 ○ ○

B6 작업자 건강 점검 ○ ○

식재공

B7 강풍 시 식재작업 금지 ○

B8 수목정비와 운반 시 2인 공동작업 준수 ○

B9 수목운반 전 준비운동 시행 ○

시설공

B10 시공장비의 전도방지를 위한 지반상태 확인 ○

B11 철근 하역 시 주변 시설물 점검 ○

B12 단치지역 시공재료 적재 시 안전시설 설치 ○

포장공 B13 포장자재 인양 시 노면 평탄화 시행 ○

안전행동

(조경설계자)

D1 안전을 위해 발주자와 협의의 중요 ○

D2 시공방법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제거 ○

D3 최대한 지하굴착 배제의 중요 ○

D4 위험예상지역 내 공장제작품 활용의 중요 ○

D5 시공절차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경시설간 거리 확보 ○

D6 부서지기 쉬운 자재 사용의 최소화 ○

D7 개․보수 공사 시 옹벽 등 기본구조물 존치의 중요 ○

D8 시공기술자 설계과정 참여의 중요 ○

D9 1:3 이하 경사에 조경시설과 식재 최소화의 중요 ○

D10 인력식재공간과 기계식재공간의 구역 구분의 중요 ○

a: 표 2 참고; b: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013); c: 오명호 등(2014), 박재영(2022); d: 국토교통부(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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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고찰

3.1 안전분위기에 대한 개념

안전분위기(safety climate)는 조직문화의 하위개념 중 안전문화(safety culture)의 한 부분이다. 조직문화 연구는 

급변하는 시장 변동에서 조직관리의 한계를 문화적 측면에서 극복하려 한다. 초기에는 근로자들의 안락에 대한 인

식과 관행에 관심이 있었고 후기에는 안전, 윤리 등의 문화측정 연구로 발전하였다(문기섭과 장영철, 2014). 1986

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분석한 IAEA는 위험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안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알렸고 

이후 이 개념은 일반화되었다. 2002년 영국의 핵시설안전자문위원회(ACSNI: Advisory Committee on the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는 안전문화를 “조직의 안전보건관리 문제에 대한 몰입도, 형태 그리고 효율성 등을 결정

짓는 개인과 집단의 가치, 태도, 인지, 역량, 행동 유형”이라고 정의하였다(문기섭과 장영철, 2014). 

그러나 안전문화가 정착하여 효과를 얻는 데 상당 시간이 요구되었고 안전사고 발생의 확률, 강도, 시간도 여전

히 불확실하였다. 이 때문에 경영자들은 안전문화 비용을 손실로 보는 경향이 있어 안전문화 정착이 어려웠다(손승

현 등, 2019). 이러한 안전문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전분위기가 논의되었다. 안전분위기란 “근무지에서 안

전에 대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공유된 인식과 가치와 관련된 것(Cooper and Phillips, 1994; 손승현 외, 2019)”

으로 근무자들의 인지와 태도 등을 반영하는 가시적인 풍조라고 할 수 있다(Cox and Flin, 1998). 이 외에도 “조

직 분위기의 특수한 형태로 작업환경에서 안전문화에 대한 구성원 개인들의 인지도”를 지칭하거나, “안전문화에 대

한 구성원들의 행위와 겉으로 표현된 태도”로도 정의한다(Griffin and Neal, 2000b; 안관영과 박노국, 2006).

3.2 안전행동에 대한 개념

재해 발생에는 두 가지 원인 있다. 하나는 ‘불안전한 상태’ 즉, 사고를 일으키도록 한 상태 또는 사고의 요인이

고 다른 하나는 재해의 요인이 된 사람의 ‘불안전한 행동’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사고 또는 재해에 관한 사고원

인을 규명하는데 대다수 사고는 불안전한 물리적 상태보다 불안전 행동에서 비롯된다(고성석, 2014). 불안전한 행

동은 전형적으로 실책, 사소한 과실, 실수, 의도치 않은 에러, 그리고 취약한 시스템에서 야기된다. 또한 안전절차에 

대한 불복종과 타인의 안전을 증진하는 활동에 참석하지 않은 근로자의 비율이 커질수록 사고의 위험 요소가 증가

한다(신동필과 이동은, 2013). 

안전행동(safety behavior)은 위험에 대해 개인이 사고에 대항하여 예방대책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관련 업무

에 대한 안전지식을 습득하고 안전지침을 지키며 행동으로 기업활동의 동기를 증가시키는 실천 활동이다(이동훈, 

2023). 이러한 개념에 따라 Griffin and Neal(2000b)은 안전행동을 “직접적인 안전 관련 활동으로 작업장의 안전 

유지에 필요한 행동”인 순응행동과 “간접적으로 작업장 안전 향상 활동”인 참여행동으로 구분하였다. 순응행동은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장 안전이 보장된 관리시스템 및 설계의 강화, 안전불안감에 대한 행동의 감

소 및 개선 촉구를 통해 행동한다. 참여행동은 현장에서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의무감을 느껴야 하고 안전 관련

법 및 정책, 장치, 보상체계 등을 통해 보장된 조직의 체계를 공유한다. 이 때문에 앞 2.1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관

련 연구방법은 근로자의 실제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것과(Cooper, 2000), ‘안전 규칙을 잘 준수하는가?’ 또는 ‘안전 

규칙을 얼마나 이해하는가?’ 등의 설문하는 것(신원상과 손창백, 2019)으로 나눈다. 

3.3 조경공사 사고 현황

CSI 업무인 건설사고 사례 수집(국토안전관리원)에서 조경공사는 건축공종 내 소분류에 속한다. 2019년 CSI에 

최초 신고된 이후 2023년 5월까지 수집된 조경공사 사고는 총 54건이었고 건축공종에서 발생한 총 건설사고

(11,080건)의 0.48%에 해당하였다(표 4 참조). 

조경공사 발주 주체에 따라 공공부분에서 23건, 민간부분에서 31건의 사고가 수집되었다. 시설 종류에 따라 공

공부분에서 발주한 공원녹지사업(8건, 34.8%)과 민간부분에서 발주한 공동주택사업(21건, 67.7%)이 절반 이상(29

건, 53%)이었다. 사고사례 중 안전관리계획 32건(59.3%)이 수립되었고 공동주택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부분(23건, 

74.2%)이 공공부분(9건, 39.1%)보다 많았다. 한편 DfS는 공공부분에서만 21건(91.3%, 전체 59.3%)이 시행되었고 

민간부분에서는 시행되지 않았다. 이유는 현행 법규상 DfS가 공공부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피해 사항을 살펴보면, 조경공사 중 총 4명이 사망했는데 건축공종에서 발생한 총 사망사고(520건)의 0.77%에 

해당하였다. 사고유형 중에는 작업자 넘어짐(11건, 20.4%)이, 사고원인 중에는 작업자 부주의(34건, 63.0%)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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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사망사고는 굴착작업 중 깔리거나, 채광창 개부구에서 떨어지거나, 양중작업 중 물체

에 맞거나, 벌목작업 중 나무가 전도되면서 발생하였다. 조경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사례 절반 이상은 식재공(30건, 

55.6%)에서 발생하였다. 대부분 소나무 등 수고가 높은 나무의 전정․전지 및 지주목 설치를 위한 고소작업 또는 

경사지 작업 중이었다. 시설공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금까지 총 10건(18.5%)이 수집되었다. 대부분의 사고는 장비사

용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이 중 4건이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는 자제 절단 작업 중었다. 특히 시설공 사고 빈도는 

민간부분이 많았는데 공동주택과 같은 입체적인 건축 현장에서 양중작업과 고소작업 중에 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포장공에서 총 8건의 사고가 접수되었는데 그중 3건이 데크 설치공사에서 발생하였다. 해당 사고 경위를 보면 자재 

절단 중이거나 적재된 자재가 전도되면서 발생하였다.

현재까지 CSI에 접수된 조경공사 사고사례들을 종합하면 대부분 공동주택 또는 건축시설 등 “대지안의 조경” 공

사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조경공사가 건축생산 과정 중 후발 공정에 속하면서 작업 간 충돌을 피하기 어렵거나, 중

량물을 운반 및 설치하거나, 중장비를 동시다발적으로 투입하기 때문이다(박환표와 한재구, 2019).

4. 분석 결과

4.1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분포

본 연구를 위해 조경시공자 50명 조경설계자 89명 총 139명이 설문에 응답해주었다. 본 설문은 조경 직업군을 대

상으로 한 만큼 남녀 분포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였고 나이 조사보다는 경력 조사로 대체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조경

시공자들은 5년 단위 경력마다 비교적 균등한 분포(20-22%)를 보여주었고 20년 이상 경력자는 16%였다. 조경설계자

들의 경력은 10년 미만에 집중분포(53%)하였고 20년 이상은 15.7%로 조경시공자자와 유사하였다(표 5 참조). 

표 4. 조경공사 사고사례(2019. 01-2023. 05)

시설종류 안전관리 피해사항 사고유형 사고원인 조경공종

구

분

단

위

공원

/

공동

주택

교육

연구 

등 

건축

시설

기

타

안전

관리

계획

설계

안전성 

검토

(DfS)

부

상

자

사

망

자

깔림

및

끼임

넘

어

짐

떨

어

짐

부

딪

힘

절단

및

베임

물체

맞음

작업자

부주의

운전자

자격

관리 

미흡

시공

품질 

미확보

기

타

식

재

공

시

설

공

포

장

공

기

타

공공 건 8 9 6 9 21 22 2 2 4 3 5 4 2 14 2 0 7 14 2 4 3

23

(건)
% 34.8 39.1 26.1 39.1 91.3 8.7 17.4 13.0 21.7 17.4 8.7 60.9 8.7 0 30.4 60.9 8.7 17.4 13.0

민간 건 21 6 4 23 0 30 2 4 7 5 3 4 4 20 2 3 6 16 8 2 5

31

(건)
% 67.7 19.4 12.9 74.2 0 12.9 22.6 16.1 9.7 12.9 12.9 64.5 6.5 9.7 19.4 51.6 25.8 6.5 16.1

전체 건 29 15 10 32 21 52 4 6 11 8 8 8 6 34 4 3 13 30 10 6 8

54

(건)
% 53.7 27.8 18.5 59.3 38.9 11.1 20.4 14.8 14.8 14.8 11.1 63.0 7.4 5.6 24.1 55.6 18.5 11.1 14.8

자료: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https:// www.csi.go.kr(접속일 2023년 5월 20일)

표 5. 설문 응답자 분포

경 력
조경시공자 조경설계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5년 11 22.0 34 38.2

5-10년 10 20.0 19 21.3

10-15년 10 20.0 11 12.4

15-20년 11 22.0 11 12.4

20년 이상 8 16.0 14 15.7

합 계 50 100.0 8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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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안전분위기에 대한 인식

안전분위기 세부 항목으로 설정된 안전태도, 작업위험, 관리몰입, 작업참여, 작업압박, 교육훈련, 지원환경에 관

하여 조경시공자와 조경설계자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경시공자와 조경설계자는 안전분위기에 관한 7

가지 세부 항목 중 안전태도(C1), 작업위험(C2), 작업참여(C4), 작업압박(C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식을 보여

주었다(표 6 참조). 안전태도와 작업위험에 대한 인식 차이는 신뢰수준 99%에서 유의하였고 작업참여와 작업압박

의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시공 현장에서 직접 안전관리 대상자인 조경시공자보다 조경설계자가 안전분위기에 관한 상세 항목에서 높은 안

전인식을 보였다. 그중 안전태도(p<0.01), 작업위험(p<0.01), 작업참여(p<0.05), 작업압박(p<0.01), 항목은 조경기술

자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조경설계자 조경시공자 순서로 각각의 평균값은 안전태도에서 4.44와 4.05, 

작업위험에서 3.65와 3.14, 작업참여에서 3.96과 3.15, 작업압박에서 3.9와 3.45로 나타났다. 그 외 응답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응답값을 기반으로 현장에 대한 경험과 체감이 높은 조경시공자들은 

조경설계자들보다 작업속도에 비해 안전(C1)을 낮게, 조경시공현장의 안전 정도(C2)를 다소 낮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조경 설계단계에서 조경시공에 대한 안전성 검토(C4), 설계도서에 안전 내용 기록(C5), 조경설계

자들의 안전교육 참여(C6)에 관한 인식도 낮았다. 

4.3 안전행동에 대한 인식

다음은 안전행동에 대한 조경기술자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표 7 참조). 주요 응답값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경시공자들은 시설공에서 안전행동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고(m = 4.1), 다음으로 포장공사-일반(공통)-식재공

사의 순이었다. 조경설계자들은 발주처와 협의(D1),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시공법 제시(D2), 부서기기 쉬운 자재 

사용을 최소화(D6)에 관한 인식이 높았다. 

표 6. 안전분위기에 대한 조경설계자와 조경시공자 인식 t-test 결과

세부항목
조경설계자 조경시공자

p
Mean Std. Mean Std.

안전태도(C1) 4.44 0.67 4.05 1.47 0.001

작업위험(C2) 3.64 1.03 3.14 0.64 0.000

관리몰입(C3) 4.62 0.49 4.52 0.73 0.684

작업참여(C4) 3.96 0.99 3.51 0.59 0.033

작업압박(C5) 3.9 1.05 3.45 0.95 0.007

교육훈련(C6) 3.74 1.01 3.62 0.88 0.969

지원환경(C7) 4.4 0.67 3.99 1.04 0.057

표 7. 안전행동에 대한 조경시공자와 조경설계자의 인식 기술통계 결과

조경시공자 조경설계자

구분 Mean Std. 연번 Mean Std. 연번 Mean Std.

공    통 3.58 1.65

B1 3.8 1.69 D1 3.7 0.8

B2 3.06 1.61 D2 3.7 0.5

B3 3.38 1.68 D3 3.0 1.0

B4 3.66 1.66 D4 3.2 1.0

B5 3.9 1.59 D5 3.6 0.9

B6 3.72 1.58 D6 3.7 0.9

식재공 3.34 1.73

B7 3.22 1.67 D7 3.2 0.8

B8 3.64 1.79 D8 3.5 1.0

B9 3.16 1.73 D9 3.3 0.8

시설공 4.10 1.47

B10 4.16 1.47 D10 2.9 0.9

B11 4.24 1.36

B12 3.92 1.59

포장공 3.96 1.53 B13 3.96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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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찰 및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첫째, 우리나라 조경공사 건설사고 현황을 살펴보았고, 둘째, 조경시공자와 조경설계자의 조

경공사 안전분위기와 안전행동에 대한 인식을 각각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결과에 대한 고찰은 아래와 같다.

(1) CSI에 수집된 조경공사의 안전사고는 민간이 발주한 공동주택공사와 식재공에서 절반 이상 발생하였다. 더

불어 통계분석 결과 조경시공자들은 식재공에서 안전행동에 관한 인식이 가장 낮았다. 비록 식재공의 안전행동에 

대한 통계적 유의값을 확보할 수 없었지만, 박재영(2022)도 조경공사 안전관리 항목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식재공

에 대한 평균 이하의 값을 결과로 제시하였다. 더불어 본 설문은 ‘수목식재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작업지침’을 근거로 

작성하였기에 조경시공자들은 관련 지침에 대한 숙지와 이해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공사 현장의 복

잡한 구조와 경사 지형에 의한 식재 작업의 열악한 조건뿐만 아니라 이 공종의 안전을 경시하는 경향은 사고 발생

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조경시공현장의 안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경기술자들이 식재공사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지침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설계단계에서 식재공에 대한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것이 시공단계에서의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군재 외, 2018; 이군재 2020). 

(2) 조경설계자가 조경시공자보다 조경공종 안전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그중 안전태도(C1), 작업위험

(C2), 작업참여(C4), 작업압박(C5)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건설현장의 안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장비 

점검의 노력, 관리자 및 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몰입, 안전시스템 구축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작업자 스스로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가 요구된다. 또한 안전행동과 관련하여 조경설계자들은 안전행동에서 발주처와 협의

(D1)와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시공법(D2) 제시에 가장 높은 인식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

한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서원경 등, 2023). 한편 조경설계자들은 안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이 직접 실천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에 관한 설문일수록 인식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비록 표 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지만, 인력식재공간과 기계식재공간의 구역 구분

(D10), 지하 굴착의 배제(D3), 위험지역 내 공장제작품 활용(D4) 등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 

2017)’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의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조경설계자들이 DfS

에 기초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전행동에 관한 새로운 정보 습득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공사대금과 관계없이 5인 이상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모든 조경설계 사무는 DfS에 대한 인지 향상과 함께 해당 법규에 따라 위험 요인 도출, 유사 사고사례 분석, 

위험성 평가 그리고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설계자들은 이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안전사고 최소

화라는 새로운 작업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신원상과 손창백, 2019; 김동진과 김광희, 2019). 

따라서 조경설계자들이 실질적인 안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교육 지원과 함께 가중되는 업무 부담에 적

정한 대가 산정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3) 건설 재해의 직접 당사자일 수 있는 조경시공자가 조경설계자보다 안전분위기에 대한 인식 부족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조경시공자들이 “작업의 주체로서 요구받는 생산성의 향상과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

며 더욱 예민하게 느껴지는 경제적인 보상 등의 이유와 함께 누적된 경험과 높은 신체적 반응 속도에서 오는 자만

감 등(김세엽 등, 2021)”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전한 조경시공현장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경시공자들의 안전활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 시공 속도보다 안전의 중요성, 

조경공사가 타 공사보다 안전하다는 믿음, 그리고 설계단계에서 안전문제가 반영되었을 때의 조경시공자들의 이익 

등이 안전교육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조경시공자들은 작업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도달하였지만, 설계단계에서 안전을 고려한 

것에 대한 인식(C4, C6)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조경시공현장에서 DfS에 대한 효용성을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값은 (1)항의 고찰 내용의 연장에서 볼 필요가 있으며 DfS에 식재공사의 안전이 포

함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조경시공안전에 대한 설계자와 시공자의 인식 현황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흥미로운 점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던 식재공에서 사고발생률이 높았고 조경설계자

가 조경시공자보다 안전분위기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높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안전에 대한 조경기술자들의 

인식 향상에 필요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안전분위기가 안전행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통계적 유의한 값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한계도 

있었다. 각 설문의 부수량은 정량적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였지만, 전체 시공자와 설계자의 표본을 대표하기에는 부

족하였다. 또한 조경시공자와 설계자 간의 전문 분야의 차이로 인해 안전인식과 행동에서 서로 다른 설문 문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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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인과관계에서는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설문을 설계하는 데 있어 사전에 정성조사

를 시행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후속연구는 안전행동과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던 부분에 대한 추

가로 검증하여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건설안전과 차별한 조경공종의 안전관리에 대한 개념과 framework를 정립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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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팬데믹 기간 동안 도시민의 생활권 공원녹지 이용률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COVID-19의 발생은 도시민들에게 생활

권 공원녹지의 가치와 기능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COVID-19 발생 전․후 시민들의 이동 

및 생활권 공원녹지 이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실증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회․공간적 특성을 살

펴보고자 한다. 분석 방법으로는 첫째, 통신사 시그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활권 공원녹지 모빌리티 변화를 분석하

였다. 체류시간 및 이동량 변화 분석을 통해 COVID-19 발생 이후 나타난 시민들의 이동 특성과 보행 기반의 생

활권 공원녹지 방문량 변화를 살펴보았다. 둘째, 생활권 공원녹지 모빌리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

다.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COVID-19 발생 전․후 시민들의 생활권 공원녹지 방문량에 영향을 미

치는 사회․공간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후 군집분석을 통해 생활권 공원녹지 서비스의 공급 및 관리 관점에서 포

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생활권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생활권 공원녹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 발생 이후 거주지 주변 500m 이내에서의 활동이 증가하였다. 도보생활권에서

의 체류시간과 보행 이동량은 2020년과 2021년 모두 증가하였으며 이는 변화한 도보생활권의 범위를 고려해 공원

녹지의 양적 확보 기준과 유치거리 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둘째, 보행을 통한 생활권 공원

녹지 방문량이 COVID-19 발생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집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 공원녹지 방문량뿐만 아니

라 직장을 중심으로 한 방문량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팬데믹 시대의 공원녹지 정책은 주거지와 상업․업무시설 밀

집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소외지역을 발굴하고, 해당 지역의 공원녹지 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

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원녹지 서비스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보행을 통한 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공원녹지의 확보 기준을 단순 면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보행 접근성 등 시민들의 실제 공원녹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군집분석 결과 팬데믹 시대에 대응한 생활권 공원녹지의 개선 유형

이 다섯 가지로 도출되었다. 이는 앞으로의 공원녹지 정책에서 소규모 생활권 단위의 사회경제적 지위 특성, 공원

녹지 서비스 수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통신사 시그널 데이터 분석, GIS 분

석, 통계분석 등 다각적인 분석 방법론을 활용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생활권 공원녹지 정책 수립의 근거

를 마련했다는 학술적, 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팬데믹, 도시공원 서비스, 이용행태, 빅데이터

ABSTRAC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utilization rate of neighborhood parks and green space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outbreak served as an opportunity to highlight the values and functions of neighborhood 

parks and green spaces for urban residents.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how citizens' movement 

and the use of neighborhood parks and green spaces changed before and after COVID-19 and examine the 

soci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that affected these changes. As a research method, first, people's mobility 

around neighborhood parks and green spaces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were compared using 

signal data from telecommunication carriers. Through the analysis of changes in residence time and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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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the movement characteristics of citizens after COVID-19 and changes in walking-based park visits 

were examined. Second, the factors affecting the mobility change in neighborhood parks and green spaces 

were analyzed. The soci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that affect citizens' visits to neighborhood parks and green 

spaces before and after COVID-19 were examined through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ubsequently, through cluster analysis, the types of living areas for the post-COVID era were classifi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upply and management of neighborhood parks and green spaces services, and 

directions for improving neighborhood parks and green spaces by type were presented. Major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activities within 500m of the residence have increased. 

The amount of stay and walking movement increased in both 2020 and 2021, which means that the need to 

review the quantitative standards and attractions of neighborhood parks and green spaces has increased 

considering the changed scope of the walking and living area. Second, the overall number of visits to 

neighborhood parks and green spaces by walking has increased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The 

number of visits to neighborhood parks and green spaces centered on the house and the workplace increased 

significantly. The park green policy in the post-COVID era should be promoted by discovering 

underprivileged areas, focusing on areas where residential, commercial, and business facilities are concentrated, 

and improving neighborhood parks and green services i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erms. Third,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park green service, the higher the amount of walking movement. It is 

necessary to use indicators that contribute to improving citizens' actual park green services, such as walking 

accessibility, rather than looking at the criteria for securing green areas. Fourth, as a result of cluster analysis, 

five types of neighborhood parks and green spaces were derived in response to the post-COVID era. This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ocioeconomic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living areas and the 

level of park green services required in future park green policies. This study has academic and policy 

significance in that it has laid the basis for establishing neighborhood parks and green spaces policy in 

response to the post-COVID era by using various analysis methodologies such as carrier signal data analysis, 

GIS analysis, and statistical analysis.

Keywords: Pandemic, Urban Park Service, Behavior Pattern, Big Data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COVID-19는 사회, 경제,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도시민의 

이동과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거주지에서의 체류시간은 급격히 증

가하였으며 산책, 운동 등 최소한의 사회적 및 일상적 활동을 위해 생활권 공원녹지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였다. 

구글의 ‘COVID-19 Community Mobility Report’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COVID-19 발생 직후인 2020년 3월 기

준 직장(-8%), 대중교통(-19%) 이용률 등은 감소했으나 공원 이용률은 23% 증가하였다. 이처럼 생활권 공원녹지

는 COVID-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발생 상황에서 정상적인 도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이다(김

인희, 2020). 그러나 현행 생활권 공원녹지 관련 법․제도 및 계획 체계는 팬데믹 시대의 공원 이용행태 변화를 수

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COVID-19로 인해 시민들의 활동 범위는 축소하였으며 생활권이 갖는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으나 실제 시민들의 생활권 이동 범위를 반영한 공원녹지 계획 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도시의 주요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는 생활권 공원녹지가 도시민들의 일상에서 양적 또는 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공급 및 관리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활권 공원녹지의 개선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에서는 COVID-19가 사람들의 행태와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

히 COVID-19 발생으로 인한 사람들의 도시 공공공간 이용행태 변화를 분석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Johnson 

et al., 2020; Ugolini et al., 2020; Venter et al., 2020; Honey-Roses et al., 2021).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의 



최가윤, 김용국, 권오규, 유예슬

한국조경학회지 제 51권 4호(통권 218호) ｜103

도심 공원녹지 방문 및 보행 활동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COVID-19 발생으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행동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정책 및 계획, 디자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관련하여 몇몇 연구에서는 COVID-19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로 및 공공공간의 역할 및 설계 실천방안, 공원녹지 설계․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였

다(Gehl, 2020; MHCLG, 2020; NACTO, 2020).

팬데믹 시대 사람들의 이동행태 변화에 대한 연구(de Palma et al., 2022; Kłos-Adamkiewicz and Gutowski, 

2022; 건축공간연구원, 2020; ㈜카카오모빌리티, 2020)에서는 설문조사, 통신 및 내비게이션 데이터 등을 활용해 

COVID-19 발생 이후 도시 공간에서 나타나는 시민들의 이동성 및 생활방식 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거리두기 

및 감염 위험으로 시민들의 이동성이 크게 감소한 동시에 주요 이동 수단은 개별 교통수단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러

한 변화를 반영한 팬데믹 시대 도시 및 교통계획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COVID-19의 영향 분석 및 대응 전략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근거 기반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COVID-19 종식 후 변화 방향에 대한 예측은 일부 학자들의 주장과 언급

에 의존하고 있어 한계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신사 시그널 데이터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COVID-19 

발생 전․후 시민들의 생활권 이동 특성 변화와 보행 기반의 생활권 공원녹지 이동량 변화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

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지역의 사회․공간적 특성을 살펴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생활권 공원

녹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팬데믹 시대 생활권 공원녹지의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

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 연구의 범위

1.2.1 생활권 공원녹지의 개념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생활권 공원녹지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먼저, 생활권은 ‘거주자가 통학, 

출퇴근, 쇼핑 등 기초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적 범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 측면에서 계획단위 

구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교통․통신의 발달로 계획 단위에 대한 경계가 흐려짐에 따라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생활 범위 정도로 인식된다(백혜선 등,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권의 개념을 ‘COVID-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활동해야 하는 필수 생활 범위’로 정의하였다.

생활권 공원녹지에 대한 개념은 1996년부터 국내에서 진행된 다수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정의하였다(표 1 참

조). 각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이 포함하는 공간의 유형이나 종류에 따라 개념상 정의에 근소한 차이가 있으

나, 공통적으로 ①일상, ②소규모, ③접근성(도보권, 언제나), ④개방성(누구나)의 공통된 키워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 결과가 차례로 축적되어 오면서 최근 연구에서는 단일 공원에 자투리땅, 하천변, 산책로 등 

기타 외부공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정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권 공원녹지를 ‘COVID-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 속에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활

표 1. 생활권 공원녹지 관련 개념

연구과제 개념 정의 유형 일상 소규모 접근성 개방성

유병림(1996) 도시소공원 도시에 입지한 작은 공원 공원 ○

박문호 등(1996) 도시소공원
일상생활권 내에서 가까운 도시 내 소규모 공지에 조성되기 때문에 시가지의 경관향상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일상적인 휴식, 교류의 장으로서 큰 의미

공원, 소규모 공지, 

자투리땅
○ ○

김원주와

신상희(2007)

생활권

공원녹지

이용자들이 근린생활권에서 실제로 접근하기 용이하고

자주 이용하는 녹지를 포함하는 공간 또는 시설

녹지를 포함하는

공간 또는 시설
○ ○ ○

김효정 등(2007)
생활권

옥외여가공간
생활권 거주지역 내에서 일상적으로 접근하여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옥외 여가공간

공원, 생활체육공간, 

수변공간, 도시거리
○

윤주(2009)
생활권 

공공공간

근린생활권 내에 위치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목적으로 하여 

24시간 공공에게 개방되어있는 공간

공원, 산책로, 

하천변, 자투리땅
○ ○ ○

이상민과 

엄운진(2011)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일상생활과 가까이 위치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도시기반시설, 공개공지, 

도시 유휴공간
○ ○ ○

안승홍(2013) 생활공원
도시생활권 내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공원(통산 1만㎡ 이하),

기타 녹지 및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조성된 녹색여가공원

기타 녹지 및 

유휴공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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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야 하는 필수 생활 범위 내에 위치하고, 집이나 상업․업무시설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공간의 이용이 공

적인 녹지 공간 또는 시설’로 정의한다. 따라서 공원녹지와 생활권 공원, 주제공원 그리고 시설녹지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생활권 공원녹지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1.2.2 공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COVID-19 발생 전후 시민들의 이동 및 공원녹지 이용 변화가 도시 유형별로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특히 기성도시와 신도시의 경우, 공원녹지 등 도시 인프라 현황이나 인구 및 주거특성 등에 차이를 

보이며 이에 따른 시민들의 COVID-19 발생 전․후 생활권 이동 특성과 보행 기반의 생활권 공원녹지 방문량 변

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지로는 1)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생활권 공원녹지의 여러 유형을 포함하고, 2)연령, 주

거 유형 등 다양한 계층의 분석이 가능하며, 3)COVID-19 확진자 수 및 공원 방문과 같은 외부 활동이 비교적 많

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기성도시 대상지로는 서울시 송파구를 선정하였다. 송파구는 서울시에서 COVID-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

한 지역으로 COVID-19 발생 전․후 시민들의 모빌리티 변화가 비교적 명확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아파

트, 연립주택, 업무․상업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어 토지이용 특성을 고려한 분석에 적합하였다.

신도시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는 통신사 데이터 활용에 있어 공간적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

로 두었다. 통신사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개별 기지국에 잡힌 이용자의 시그널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지국의 수가 많고, 간격이 좁을수록 정밀한 공간적 분석이 가능하다. 기지국이 촘촘하게 설치된 도심에 비해 지

방이나 외곽 지역은 기지국이 적은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공간 분석을 위한 오차 범위가 커지게 된다. 이를 고려

했을 때 위례신도시는 지리적으로 서울과 근접하게 위치하여 시그널 데이터를 활용한 공간 분석이 비교적 용이하였

으며 주거유형 등 기성도시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 지역으로 판단되어 신도시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3개 행정구역으

로 이루어진 위례신도시는 2013년 첫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 계획 인구의 약 83%가 거주 중이며, 아파트 비중

(90.0%)이 매우 큰 지역이다.

1.2.3 시간적 범위

분석 기간은 국내 코로나 확진자 최초 발생일(2020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COVID-19 발생 직전(2019년)과 

직후(2020년), 1년 후(2021년) 총 3개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세부 분석기간은 시민들의 외부활동 및 생활권 공

원녹지 이용이 비교적 많은 4월과 5월로 설정하였다.

2. 연구 방법

2.1 분석 데이터

분석 데이터 선정을 위해 시민들의 이동과 생활권 공원녹지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공간적 특성 변수

들을 검토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모빌리티 특성과 지리적 특성, 토지이용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교육 수준,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공원녹지 서비스 수준 등의 변수 풀이 구축되었다(표 2 참조).

본 연구에서는 생활권 이동과 생활권 공원녹지 활동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중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변

수들을 최종 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모빌리티 특성, 토지이용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공원녹지 서비

스 수준의 4개 부문에서 총 15개의 변수를 선정하였다(표 3 참조). 모빌리티 데이터는 통신사 시그널 데이터, 토지

이용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공원녹지 서비스 수준 데이터는 각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QGIS 3.10을 이용하여 공

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지 내 250m × 250m1) 격자별로 변수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2.1.1 모빌리티

모빌리티는 흔히 사회적 이동․유동성 개념과 유사하게 사용되며 한 집단의 잠재적 이동을 의미한다(임재빈 등, 

2010).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신사 시그널 데이터는 기존의 유동․유입인구 데이터와 비교할 때, 거주지나 직장을 

기반으로 특정 개인의 생활권과 이동 범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갖는다. 기지국 단위로 수집되

는 모바일 송․수신 정보와 이동통신사(KT) 고객 정보를 결합하여 통신사 시그널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

를 바탕으로 ①거주지로부터의 거리와 체류시간, ②체류시간 및 고유인원, ③총 이동량, ④주요 공원녹지 방문객 데

이터로 구분하여 모빌리티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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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 데이터 선정을 위한 사회․공간적 특성 변수 검토 결과

분류 주요 분석 변수
생활권

이동

생활권 

공원녹지 활동

데이터 구득 

가능여부
연구(과제)명

모빌리티 특성
․ 통신사 이동 데이터 ● ● ● 장요한 등(2020), Pullano et al.(2020) 

․ GPS 기록 데이터 ● ● 고영호 등(2020)

지리적 특성 ․ 지형, 경사도 등 ● ● 박소현 등(2006), 최이명(2013)

토지이용 특성

․ 용도 분포(주거, 상업, 공업, 녹지) ● ● ●
최이명(2013), 정병화와 김준우(2019), Handy et al.(2006), 

Matthew and McDonald(2006)

․ 주거 유형(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 ● ● 최이명(2013), 장진영 등(2015), 정병화와 김준우(2019)

․ 근린시설 분포(행정·교육·사회복지· 근린생활시설) ● ● 박소현 등(2006)

인구․사회학적

특성

․ 인구밀도(총 인구 및 연령대별) ● ● ●

최이명(2013), 박소현 등(2008), 장진영 등(2015),

김용국과 조상규(2019), 정병화와 김준우(2019),

Menendez and Higueras Garcia(2020) 

․ 인구구조 특성(노인인구비율, 유소년비율 등) ● ● ●
김용국과 조상규(2019), 정병화와 김준우(2019),

윤정미와 서경천(2009). Menendez and Higueras Garcia(2020) 

․ 세대수 및 세대원수 ● 박소현 등(2008), 정병화와 김준우(2019)

경제적 특성

․ 지가 ● 정병화와 김준우(2019)

․ 차량등록대수 ● ● 장진영 등(2015)

․ 직주비율 ● 장진영 등(2015)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비율 ● ● 김용국과 조상규(2019)

․ 재정자립도 ● ● 김용국과 조상규(2019)

교육 수준 ․ 초․중․고등교육 인구비율 ● ● 김용국과 조상규(2019), 정병화와 김준우(2019)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개수 ● ● 박소현 등(2006), 최이명(2013), 장진영 등(2015), Yip et al.(2021)

공원녹지

서비스 수준

․ 공원 오픈스페이스 면적 및 분포 ● ● ● 박소현 등(2006), Menendez and Higueras Garcia(2020)

․ 공원녹지 서비스 수준(1인당 공원녹지 면적, 공원녹지 

서비스면적, 서비스 범위 내 공원 개수 등)
● ● ● 김용국과 조상규(2019), 국토교통부(2020)

표 3. 분석 데이터 종합

구분 변수 내용 데이터 속성

모빌리티

거주지로부터의 거리와 체류시간 격자별 1인 평균 누적 체류시간 및 체류 인구수(연월, 성별, 연령, 평일/휴일) ․ KT 통신사 시그널 데이터

․ 2019-2021년 4월과 5월 데이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및 위례 신도시

체류시간 및 고유인원 격자별 1일 평균 누적 체류시간 및 고유 인구수(연월, 성별, 연령, 평일/휴일)

총 이동량 격자 내 이동량 및 보행 이동량(세션 및 이동 타입별)

주요 공원녹지 방문객 주요 공원녹지 방문객 수 및 체류시간

토지이용

아파트 면적(m2) 격자 내 아파트 지역 총 면적 ․ 통계자료(공공데이터포털, 

국가공간정보포털)를 바탕으로 GIS 

공간데이터 구축

․ 2021년 데이터

연립․다세대주택 면적(m2) 격자 내 연립․다세대주택 지역 총 면적

상업시설 면적(m2) 격자 내 상업시설 총 면적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밀도(명/km2) 격자별 인구밀도(1km2당 인구수)

․ 통계자료(국토통계지도-인구)를 

바탕으로 GIS 공간데이터 구축

․ 2021년 4월 데이터

영유아인구비율(%)
격자 내 영유아인구비율*

*(3-7세 인구 수 / 총 인구수) * 100

청소년인구비율(%)
격자 내 청소년인구비율*

*(8-19세 인구 수 / 총 인구수) * 100

노인인구비율(%)
격자 내 노인인구비율*

*(65세 이상 인구 수 / 총 인구수) * 100

공원녹지 서비스 

수준

공원녹지 면적(m2) 격자 내 공원녹지 총 면적

․ 통계자료(공공데이터포털, 

국가공간정보포털) 데이터를 

바탕으로 GIS 공간데이터 구축

․ 2021년 데이터

공원녹지 개소수(개) 격자 내 공원녹지 중심점 개수

공원녹지 서비스 면적(m2)(버퍼 분석)
공원 유형별 유치거리에 따른

개별 격자 내 공원서비스 권역 면적을 중첩하여 산출

공원녹지 서비스 면적(m2)(네트워크 분석) 
보행로 등 네트워크 환경을 반영하여, 

공원 유형별 유치거리에 따른 개별 격자 내 공원서비스 권역 면적을 중첩 산출



COVID-19 발생 전․후 생활권 공원녹지 모빌리티 변화 분석

106｜한국조경학회지 제 51권 4호(통권 218호)

첫째, 거주지로부터의 거리와 체류시간 데이터는 COVID-19 발생 전․후 시민들이 거주지로부터 몇 m 반경에

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용하였다. 거주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체류시간과 각 거리 구

간에 체류한 인구수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COVID-19 발생 전․후 시민들의 생활권 범위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체류시간은 각 거리 구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머물렀는지 계산한 수치로 1인 기준 하루 평균 

체류시간을 의미한다. 체류장소는 통신 시그널이 잡히는 기지국의 위치로 보았으며 시간대별 체류장소를 고려하여 

주간 상주지와 야간 상주지를 추정하였다. 통상적인 업무시간인 낮 시간대에 주기적으로 오래 체류하는 곳을 직장, 

새벽 시간대에 오래 체류하는 곳을 거주지로 추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주거유형 등 지역 특성에 따른 

COVID-19 발생 전․후 이동 행태 변화를 살펴보고자 행정동 거주자별 체류장소 및 체류시간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앞에서 추정한 거주지를 바탕으로 거주자의 행정동을 구분하고, 행정동 거주자별 거주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누적 체류시간값을 각 행정동 인구로 나누어 격자별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둘째, 체류시간 및 고유인원 데이터를 연계 분석함으로써 COVID-19 발생 전․후 나타난 시민들의 이동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고유인구 수는 해당 장소에 체류했던 사람들의 수를 중복 없이 기록한 값으로, 대상지 내 체류

시간 격자수와 고유인원 격자수 비교를 통해 사람들의 이동이 단일 목적지 중심인지, 다수의 장소를 경유하는 형태

인지 등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주지의 경우 고유 인구 대비 체류시간이 길고, 여러 사람들이 거쳐 가는 곳은 

고유 인구 대비 체류시간이 짧게 나타난다. 체류시간 분석에서는 격자별 1인당 체류시간이 300시간 이상인 격자를 

분석 대상으로 보았으며, 고유인원 분석에서는 체류시간과의 비교를 위해 격자수가 비슷한 정도를 검토하여 격자별 

고유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격자를 분석 대상으로 고려하였다.

총 이동량 데이터는 시민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디로, 얼마나 멀리 이동했는지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전 

체류장소에서 출발한 시각을 이동시작 시각, 다음 체류장소에 도착한 시각을 이동종료 시각으로 보았다. 체류 장소

는 거주지(H), 직장(W), 기타(E)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HH(집 → 집), HW(집 → 직장), WH(직장 → 

집), WW(직장 → 직장)의 4개 세션과 9개의 세부 이동으로 구분하였다. 세션의 종류는 개인이 어떤 목적을 가지

고 이동했는지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COVID-19 발생 전․후 도보생활권의 범위 및 보행 기

반의 생활권 공원녹지 이용량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총 이동량 데이터를 토대로 보행 이동량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보행 이동의 특성을 정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집에서 출발해 집으로 도착한 여정 중 개별이동 기준 

1회 이동 거리가 1,000m 이내, 소요시간은 59분 이내이며 세션 기준 최장거리는 1.99km 이내, 소요시간은 2시간 

59분 이내인 이동을 보행 이동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주요 공원녹지 방문객 데이터를 통해 COVID-19 발생 전․후 주요 공원녹지로의 보행 이동량 변

화를 분석하였다. 각 공원녹지에서 20분 이상 체류하며, 단순 체류가 아닌 하나의 여정에서 해당 공원녹지를 거쳐 

갈 경우만을 방문객으로 고려하였다. 방문객은 한 달간 누적 체류시간 값을 집계하여 추출하였으며, 각 공원녹지에

서의 누적체류시간이 300시간 이상일 경우만을 고려하였다.

2.1.2 토지이용

토지이용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변수로는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의 면적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주거시설 유형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그리고 기타로 분류하였다. 송파구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다양

한 주거유형이 혼재되어 있으며 위례신도시는 전체 주거유형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상업시설은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업무시설로 한정하여 분석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2.1.3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로는 인구밀도와 영유아인구 비율, 청소년인구 비율, 노인인구 비율 데이터를 사용하였

다. 영유아와 노인은 보행 기반의 생활권 공원녹지 이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며, 따라서 COVID-19 

발생 이후 이들의 이동행태 변화를 고려하여 팬데믹 시대 생활권 공원녹지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위례신도시 인구의 약 7배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영유아인구 및 청소년인구 비율은 송파구보다 위례신도시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거주민의 대부분이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위례신도시 내 영유아와 청소년 인구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인근 아파트 단지에 가장 많으며, 송파구 내에서는 다수의 초․중․고등학교가 함께 위치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

다. 노인인구 비율은 송파구(14.28%)가 위례신도시(11.50%)보다 더욱 높으며,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격자를 포함하

는 지역에는 대부분 연립․다세대주택 또는 비교적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밀집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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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공원녹지 서비스 수준 

공원녹지 서비스 수준 데이터로는 공원녹지 면적 및 개소수, 공원녹지 서비스 면적(버퍼분석, 네트워크 분석) 등 

총 4개 변수를 사용하였다(그림 1 참조). 

첫째, 공원녹지 면적 변수는 대상지 내 개별 격자가 포함하는 공원녹지의 총 면적을 누적 합산하여 구축하였다. 

올림픽공원 등 대규모 공원녹지를 포함한 격자들의 수치가 가장 높았으며 주로 소규모 공원녹지가 위치하고 있는 

삼전․가락․장지동 내 격자들은 5,000m2 미만의 수치를 보였다.

둘째, 공원녹지 개소수 변수에서는 각 공원녹지의 중심점을 포함하고 있는 격자를 표시하였다. 이를 공원녹지 면적 변

수와 비교했을 때, 면적 대비 개소수가 높게 나타난 지역에는 소규모 공원녹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 서비스 면적 변수는 데이터 구축에 앞서 각 공원녹지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적 범

위를 설정하기 위해 공원녹지 유치거리를 고려하였다.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하는 공원녹지 유형별 유치거

리를 준수하였으며, 소공원 등 유치거리 제한이 없는 공원녹지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유치거리 기준을 조작적으

로 설정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또한, 버퍼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의 두 종류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는데, 

이를 통해 보행로 등 공원녹지로의 네트워크 수준이 공원녹지 서비스 면적(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a: 격자별 공원녹지 면적(m2) b: 격자별 공원녹지 개소수(개)

c: 공원녹지 서비스 권역(버퍼 분석) d: 격자별 공원녹지 서비스 면적(버퍼 분석)(m2)

e: 공원녹지 서비스 권역(네트워크 분석) f: 격자별 공원녹지 서비스 면적(네트워크 분석)(m2)

그림 1. 공원녹지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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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버퍼 분석을 통한 공원녹지 서비스 면적 변수는 공원녹지 유형별 유치거리 기준만을 고려하였으며 GIS 분

석을 통해 폴리곤(polygon)별 서비스 권역(buffer)을 생성하고, 격자별로 중첩된 공원녹지 서비스 권역의 면적을 모

두 합산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수치가 클수록 공원녹지 서비스 수준이 높다고 보았으며 분석 결과 선형공원이

나 중․소규모 공원녹지가 고르게 분포한 지역에서 공원녹지 서비스 면적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공원녹지 서비스 면적 변수에서는 공원녹지 유형별 유치거리와 함께 네트워크 연결성과 

경로를 분석하였다. 공원녹지 방문을 위한 주요 이동 경로를 보행로로 보고, 공원녹지 유형별 유치거리 및 인근 보

행 경로를 고려하여 개별 공원녹지로의 실질적인 접근성과 이용 권역을 분석하였다. 이때, 양방향 접근을 가정하여 

최단거리보간법(interpolation)을 활용하였으며 최소 보행시간은 30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보행 반경 내 여러 유형

의 공원녹지가 존재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10m 단위 레스터값을 250m 간격으로 재할당하고, 등간격의 폴리곤으로 

변환하여 중첩면적을 산정하였다. 

분석 결과, 방법(버퍼, 네트워크)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를 보이는 지역이 있었으며 버퍼 분석에 비해 네트

워크 분석에 따른 공원녹지 서비스 면적이 대상지 내에 더 고르게 분포하였다. 기성도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버퍼 

분석을 통한 공원녹지 서비스 수준은 낮은 반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공원녹지 서비스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해

당 지역은 개별 생활권 공원녹지로의 보행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지역으로, 유치거리에 따른 공원녹지 면적

은 동일하더라도 실질적인 공원서비스 수준은 더욱 높게 나타난 것이다. 반면, 신도시의 경우에는 버퍼분석을 통한 

공원녹지 서비스 수준이 가장 높았던 일부 지역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공원녹지 서비스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은 공원녹지의 총 면적이나 개소수는 많을 수 있으나 보행로 등의 네트워크 연결성과 접근

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으로 실질적인 공원녹지 서비스 수준은 낮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공원녹지 서비스 면적은 공원녹지의 유치거리와 단순 면적만을 고려한 버퍼 분석보다는 해당 공원녹지로

의 연결성과 접근성을 함께 고려한 네트워크 분석을 했을 때 대상지 내에 더 넓고,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동일한 면적의 공원녹지라도 보행로 등 주변 네트워크 환경에 따른 연결성과 접근성 정도에 따라 공원녹지 서

비스 수준이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내 공원녹지의 양적 확충만큼이나, 기존 공원

녹지로의 접근성 향상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권 공원녹지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2.2 분석 방법

2.2.1 생활권 공원녹지 모빌리티 변화 분석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하여 COVID-19 발생 전․후 시민들의 거주지로부터의 체류시간 및 보행 이동량 변화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체류시간 분석을 통해서는 COVID-19 발생 이후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보내

는 시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거주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체류시간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

한, 체류시간과 고유인원값의 연계를 통해 COVID-19 발생 이후 나타나는 생활권 이동 특성의 변화를 비교․분석

하였다. 둘째, 생활권 공원녹지를 방문하는 주요 수단을 보행으로 보고, 총 이동량 데이터에서 보행으로 추정되는 

이동만을 추출하여 보행 이동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COVID-19 발생 전․후 시민들의 보행 이동행

태와 도보생활권 범위, 생활권 공원녹지 방문량 변화를 실증 분석하였다(표 4 참조). 

표 4. 분석 방법에 따른 세부 내용

분석 방법 세부 분석 방법 내용 활용 데이터

생활권 공원녹지

모빌리티 변화 분석

체류시간 변화 분석
․ COVID-19 발생 전․후 거주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체류시간 변화 분석 

․ 체류시간-고유인원 연계: COVID-19 발생 이후 나타나는 생활권 이동 특성 변화 비교․분석

모빌리티보행 이동량 변화 분석 ․ COVID-19 발생 전․후 보행 이동량 변화 분석 

보행 기반 생활권 공원녹지 

방문량 변화 분석

․ COVID-19 발생 전․후 보행을 통한 생활권 공원녹지 이동량 변화를 보행 타입별(HH, HW, 

WH, WW)로 분석

생활권 공원녹지 모빌리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 변수 간 관계성 분석 ․ 모빌리티(보행 이동량)

․ 토지이용

․ 인구․사회학적 특성

․ 공원녹지 서비스 수준

다중회귀분석(regression) ․ 보행 이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공간적 특성 분석

군집분석(clustering)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생활권 공원녹지 개선 유형 도출 및 개선방향 제시



최가윤, 김용국, 권오규, 유예슬

한국조경학회지 제 51권 4호(통권 218호) ｜109

2.2.2 생활권 공원녹지 모빌리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요인 분석에서는 보행 이동량 데이터와 함께 시민들의 이동 및 생활권 공원녹지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

단되는 사회․공간적 특성을 구축․활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보행 이동량과 토지이용, 인구․사회학적 특

성, 공원녹지 서비스 수준 데이터를 250m × 250m 격자별로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Version 21)를 활용하여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한 변수가 변화할 때 다른 변수의 변화 정도와 방

향을 의미하는 상관관계는 0에서 ±1 사이에서 나타나며 절댓값이 클수록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

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보행 이동량(종속변수)과 독립변수들 간 인과관계를 검정하고, 보행 이동량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도출하였다. β값은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과 정비례하며 t값이 ±1.96 이상일 때 

독립-종속 변수 간 상관도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개별 격자들의 유사성을 바탕으

로 대상지를 몇 개의 동질적인 군집으로 분류하고, 군집별 특징을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COVID-19 발생 이

후 나타난 보행 이동량의 변화를 토지이용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공원녹지 서비스 수준과 연계하여 고려함으로써 

팬데믹 시대 생활권 공원녹지의 개선 방향을 유형별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3. 분석 결과 

3.1 생활권 공원녹지 모빌리티 변화 분석

3.1.1 체류시간 변화

COVID-19 발생 직후인 2020년에는 하루 중 거주지로부터 500m 이내에서의 체류시간이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 내 활동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해인 2021년에는 거주지 주변 500m 이내에

서의 체류시간이 2020년 대비 소폭 줄었으나 COVID-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에는 여전히 하루 중 많은 시간

을 거주지 주변에서 보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COVID-19 발생 이후 거주지로부터 500m 이내 체류시간은 

대상지 내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며 행정동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아파트 비중이 큰 행정동은 대체로 

COVID-19 발생 이후 거주지 주변 500m 이내에서의 체류시간 증가폭이 매우 큰 반면, 연립․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은 발생 이전 대비 체류시간 증가가 크지 않았다. 주거 유형별 외부환경을 고려했을 때, 단지 내에 소규모 조경 및 

운동시설, 편의시설 등이 위치한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외부활동이 감소한 COVID-19 발생 이후에는 여러 일상 활

동들을 단지 내에서 수행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은 산책, 운동 등의 외부활동을 위

해서는 양적․질적 여건에 따라 거주지 인근의 중·소규모 공원녹지를 방문하거나 거주지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지로부터의 구간별 체류시간 범위가 상대적으로 더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

체류시간 및 고유인원 연계 분석 결과, 2020년에는 체류시간 대비 고유인원의 격자수 감소폭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들 개개인이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감소함과 동시에 여러 장소를 방문하는 형태의 이동은 더

욱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COVID-19 발생 직후 사람들은 집 밖에서 다수의 장소를 경유 및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목적지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행태의 변화

는 COVID-19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2021년부터는 어느 정도 회복 추세를 보였으며 팬데믹이 잦아들고, 방역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 현재로서는 사람들의 이동 행태가 COVID-19 발생 이전으로 회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으로 보인다.

3.1.2 보행 이동량 변화

COVID-19 발생 이후인 2020년과 2021년 모두 거주지로부터 250-500m 구간 내 총 이동량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대중교통이나 차량이 아닌 걸어서 이동이 가능한 도보생활권 내 이동이 많아졌음을 시사한다(그림 2 참조). 

또한, 거주지로부터 250m의 짧은 구간 내 이동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보아 COVID-19 발생 이후 보행을 통한 

이동이 점차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거주지로부터 500m 이상의 구간에서는 보행 이동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그림 3 참조), 특히 노인이나 어

린이 등 상대적으로 보행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연령층에서는 보행을 통한 이동거리 범위가 더 좁게 나타날 것으

로 예상된다. 연도별 보행 이동량을 비교한 결과, 2021년 거주지로부터 750m 구간까지의 보행 이동량이 2019년 

거주지 인근 500m 구간 이내에서 나타났던 보행 이동량의 84%까지 근접하게 나타났다. 즉, COVID-19 발생 이

후에는 도보생활권이 확장되어 사람들이 걸어서 더 멀리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팬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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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거리 구간별 총 이동량 분포

그림 3. 거주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보행 이동량

믹 시대 생활권 공원녹지의 개선을 위해 보행을 통한 공원녹지로의 접근성과 연결성을 양적․질적 측면에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보행 이동을 4개 세션(HH, HW, WH, WW)으로 구분하여 총 이동량과 비교․분석한 결과(그림 4 참조), 

COVID-19 발생 직후 총 이동량은 감소한 반면 보행 이동량은 거의 모든 유형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COVID-19 발생으로 인해 원거리 이동이 위축되고, 집 주변으로의 근거리 보행 이동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되

며 2021년에는 회복된 총 이동량이 근거리 이동에 집중되면서 보행 이동량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총 이동량 및 보행 이동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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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유형별로는 집을 중심으로 한 이동(HH)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직장을 중심으로 한 이동(WW)의 

경우, 평일 총 이동량에서는 가장 비중이 낮았던 반면 보행 이동량은 HH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OVID-19 발생 이후 거주지 주변뿐만 아니라, 직장 근처에서도 충분히 많은 보행 활동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카페 내부 테이블 이용이 전면 제한되면서 점심

시간 등에 직장인들이 근처 공원이나 산책로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공원녹지 이용에 있어 생활권의 개념을 거주지 주변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직장 주변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공원녹지 경험 및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그림 5는 COVID-19 발생 전․후 거주지로부터의 거리구간에 따른 보행 이동량 변화를 주거 유형이 비슷한 행

정동별로 그룹핑하여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모든 유형에서 COVID-19 발생 이후 보행 이동이 거주지로부터 

500m 및 750m 구간까지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2019년 500m 구간까지의 보행 

이동량이 2021년에는 750m 구간까지 250m 정도 확장된 반면, 아파트는 그 절반인 125m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비중이 매우 높은 위례신도시 역시 COVID-19 발생 이후 750m 구간까지 보행 이동이 어느 정

도 확장되었으나, 연립․다세대주택만큼의 확장성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이는 COVID-19 발생 이후 연립․다세대

주택 거주자들이 아파트 거주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멀리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3.1.3 보행 기반 생활권 공원녹지 방문량 변화

COVID-19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공원녹지의 이용량 변화를 추정2)하기 위해 개인의 거주지를 바탕으로 주요 

공원녹지 방문 및 누적 체류시간 변화를 분석하였다(그림 6 참조). 주요 공원녹지로는 비교적 규모가 큰 공원녹지

를 위주로 송파구의 잠실한강공원과 올림픽공원, 성내천, 장지천, 문정근린공원과 위례신도시의 위례근린공원을 선

정하였다. 

잠실한강공원, 올림픽공원 등 대규모 공원녹지의 경우, 강 건너편 지역을 포함하여 비교적 먼 지역에서의 방문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공원녹지로의 주요 방문 수단은 대중교통이나 차량일 가능성이 높으며, 산책과 

같은 일상적 활동보다는 나들이 등 목적성이 뚜렷한 방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형공원의 성격을 지닌 성내천은 여러 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방문객들의 거주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대체

로 인근 주민들의 방문과 체류시간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치천과 문정근린공원 역시 성내천에 비해서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선형녹지로, 앞에서의 세 공원녹지에 비해 COVID-19 발생 이후 인근 주민들의 방문이 더욱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례근린공원의 경우 대부분의 방문객이 인근 주민들이었으며 COVID-19 발생 이후 주변 지역 거주자들의 체

류시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례근린공원은 공원녹지 수와 유형이 많지 않은 위례신도시 내에서 비교

적 규모가 크고, 인근 창곡천을 따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COVID-19 발생 이후 방문 

및 체류시간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주거유형별 거주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보행 이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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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거주지별 누적 체류시간(2020년) 체류시간 증감(2020년 - 2019년)

잠실 한강공원

올림픽공원

성내천

장지천

문정근린공원

위례근린공원

그림 6. 주요 공원녹지 체류시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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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생활권 공원녹지 모빌리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3.2.1 상관관계분석

연도별 보행 이동량은 토지이용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공원녹지 서비스 수준의 모든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5 참조).

첫째, 토지이용 특성은 보행 이동량과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상업시설과 다소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상업 면적이 넓을수록 보행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파트 변수

는 유일하게 COVID-19 발생 이후 보행 이동 증가량(’21 - ’19)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이는 아파트가 

많이 분포한 지역일수록 COVID-19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행 이동이 많은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또한 보행 이동량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구밀도와 비교적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인구밀도와 영유아인구비율, 청소년인구비율 변수는 2019년 대비 2021년의 보행 이동 증가

표 5. 상관관계분석 결과

구분 2019년 보행 이동량 2020년 보행 이동량 2021년 보행 이동량
보행 이동 증가량

(’20 - ’19)

보행 이동 증가량

(’21 - ’19)

2019년 보행 이동량
Pearson coeff. 1

Sig.

2020년 보행 이동량
Pearson coeff. .901** 1

Sig. .000

2021년 보행 이동량
Pearson coeff. .861** .942** 1

Sig. .000 .000

보행 이동 증가량

(’20 - ’19)

Pearson coeff. -.082* .357** .312** 1

Sig. .036 .000 .000

보행 이동 증가량

(’21 - ’19)

Pearson coeff. -.046 .284** .469** .754** 1

Sig. .239 .000 .000 .000

아파트 면적 비율
Pearson coeff. .208** .217** .249** .050 .128**

Sig. .000 .000 .000 .203 .001

연립․다세대주택 면적 비율
Pearson coeff. .300** .281** .303** .000 .074

Sig. .000 .000 .000 .999 .059

상업시설 면적 비율
Pearson coeff. .479** .469** .459** .045 .069

Sig. .000 .000 .000 .253 .081

인구밀도
Pearson coeff. .407** .402** .430** .046 .138**

Sig. .000 .000 .000 .246 .000

영유아인구비율
Pearson coeff. .215** .209** .240** .017 .098*

Sig. .000 .000 .000 .673 .013

청소년인구비율
Pearson coeff. .245** .245** .267** .035 .098*

Sig. .000 .000 .000 .376 .012

노인인구비율
Pearson coeff. .222** .193** .219** -.034 .043

Sig. .000 .000 .000 .383 .274

공원녹지 면적
Pearson coeff. -.199** -.179** -.201** .018 -.048

Sig. .000 .000 .000 .649 .225

공원녹지 개소수
Pearson coeff. .096* .124** .157** .077* .141**

Sig. .014 .002 .000 .049 .000

공원녹지 서비스 면적

(버퍼 분석)

Pearson coeff. .269** .292** .306** .090* .132**

Sig. .000 .000 .000 .021 .001

 공원녹지 서비스 면적

(네트워크 분석)

Pearson coeff. .388** .412** .432** .113** .175**

Sig. .000 .000 .000 .004 .000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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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도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공원녹지 서비스 수준 변수에서는 공원녹지 면적을 제외한 3개 독립변수가 보행 이동량과 정(+)의 상관관

계를 나타냈다. 즉, 생활권 내에 공원녹지의 면적보다는 개소수가 많고, 공원녹지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일수록 

보행 이동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공원녹지 서비스 수준이 보행 이동

량과 더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보행환경 등 공원녹지로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고려한 분석 방법

이 생활권 공원녹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시 합리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2.2 다중회귀분석

2019년과 2020년, 2021년의 보행 이동량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갖는 변수는 상업시설 면적

과 인구밀도, 공원녹지 서비스 면적(네트워크 분석)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상업시설이 많이 분포하고, 인구 밀도

가 높으며, 공원녹지로의 보행 접근성과 연결성이 우수한 지역일수록 보행 이동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편, 개별 공원녹지로의 네트워크 요소를 배제하고 공원녹지 유치거리 기준에 따른 서비스 권역만을 고려한 공원녹

지 서비스 면적(버퍼분석)은 COVID-19 발생 전․후 모두 보행 이동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 COVID-19 이후 증가한 시민들의 보행활동이 단순히 생활권 내 공원녹지의 유무나 유

치거리에 따른 서비스 면적이 아닌, 공원녹지로의 보행 접근성과 연결성에 비례하여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팬데믹 시대에 대응한 생활권 공원녹지 관련 정책 및 계획 수립 시, 공원녹지로의 실질적인 보행 접근성과 연

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네트워크 환경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생활권 공원녹지를 활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2.3 군집분석

팬데믹 시대에 대응한 생활권 공원녹지 개선방안을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로 제시하기 위해 군

집분석을 실행하였다. COVID-19 발생 이후 보행 이동 증가량 및 생활권 공원녹지 이용과 관련된 11개 변수를 바탕

으로 하였으며 군집별 케이스 수 분포 등 분석의 적합도를 판단하여 총 5개의 군집을 도출하였다(표 7, 그림 7 참조).

군집1은 공원녹지 면적에 비해 유치거리에 따른 공원녹지 서비스 권역 면적이 작고, 공원녹지 개소수가 대상지 

평균보다 낮은 지역이다. 즉, 소수의 대규모 공원녹지가 분포한 지역으로 대표적으로는 잠실한강공원과 위례근린공

원이 군집1에 포함된다. 군집1은 보행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공원녹지 서비스 면적이 5개 군집 중 가장 낮으며 따

라서 소규모 공원녹지 위주의 양적 확충과 공원녹지로의 보행 접근성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원녹지의 

양적 확충을 위해서는 신규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공공공지나 공개공지 등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군집2는 공원녹지 면적과 버퍼분석을 통한 공원녹지 서비스 면적은 상대적으로 큰 반면, 보행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공원녹지 서비스 면적은 작은 특성을 지닌 지역이다. 또한 공원녹지 개소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이를 종합해

봤을 때 군집2는 중규모의 공원녹지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분포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원녹지 네트워크를

표 6.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2019년 보행 이동량 2020년 보행 이동량 2021년 보행 이동량

β t값 β t값 β t값

아파트 면적 .047 .848 .055 .993 .098 1.781
연립·다세대주택 면적 .062 1.284 .034 .684 .068 1.411

상업시설 면적 .370 10.267** .355 9.736** .331 9.203**

인구밀도 .218 3.388** .200 3.075** .168 2.619**

영유아인구비율 .006 .142 -.018 -.437 -.003 -.074
청소년인구비율 -.048 -1.071 -.014 -.317 -.014 -.314
노인인구비율 .110 2.896** .071 1.839 .092 2.425*

공원녹지 면적 -.041 -1.207 -.023 -.648 -.041 -1.183
공원녹지 개소수 -.100 -2.844** -.073 -2.061* -.043 -1.240

공원녹지 서비스 면적(버퍼 분석) .040 .995 .060 1.472 .046 1.157
공원녹지 서비스 면적(네트워크 분석) .111 2.520* .147 3.301** .152 3.484**

R-square 0.3609 0.3472 0.3658
주)Durbin-Watson(d) 1.894 1.913 1.953

* p < 0.05, ** p < 0.01
주) 변수 간 오차항의 자기상관 검정을 위해 Durbin-Watson test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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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군집분석 결과

변수
군집

전체 평균
1 2 3 4 5

보행 이동 증가량(’20 - ’19) 3.32 36.25 128.00 122.54 163.89 102.28

보행 이동 증가량(’21 - ’19) 27.32 98.30 267.83 300.35 295.48 211.65

아파트 면적 426.53 1,332.43 2,566.46 4,216.13 2,558.90 2,183.76

연립․다세대주택 면적 12.80 373.36 2,278.03 2,049.23 5,249.98 2,462.57

상업시설 면적 165.05 235.50 1,581.78 1,634.22 3,408.51 1,689.86

인구밀도 2,016.77 8,935.34 19,447.57 20,017.49 28,126.03 17,410.67

영유아인구비율 0.52 1.65 3.22 4.05 3.46 2.67

청소년인구비율 1.32 3.70 4.66 2.28 5.85 3.98

노인인구비율 2.01 2.66 4.96 2.07 5.44 3.90

공원녹지 면적 13,168.11 10,961.79 12,725.27 6,056.90 6,094.32 9,811.46

공원녹지 개소수 0.02 0.09 0.31 0.57 0.72 0.07

공원녹지 서비스 면적(버퍼 분석) 90,237.13 198,822.98 171,849.65 371,398.68 265,748.12 211,123.04

공원녹지 서비스 면적(네트워크 분석) 49,895.74 64,628.38 212,462.22 196,385.57 233,239.52 166,353.74

각 군집의 케이스 수 124 85 169 75 195 -

그림 7. 대상지 내 군집 분포

강화해 기존 공원녹지로의 보행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공원녹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는 도보로 접근이 

쉬운 공원녹지를 신규 조성하여 공원녹지 서비스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군집3은 5개 군집 중 유일하게 공원녹지 면적과 개소수, 버퍼분석 및 네트워크분석을 통한 공원녹지 서비스 면

적이 모두 높은 지역이다. COVID-19 발생 이후 생활권 내 보행 이동이 증가한 지역이며, 다양한 이용 계층을 고

려하여 기존 공원녹지의 정비나 이용자 관리 등 질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영유아와 노인인구 비

율이 전체 군집 평균보다 높은 것을 고려하여 보행 취약계층을 위한 공원녹지로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

군집4는 단순 공원녹지 면적 대비 공원녹지 서비스 면적이 크고, 공원녹지 개소수가 많은 지역으로 중․소규모 

공원녹지가 다수 분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인구밀도가 높고, 아파트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COVID-19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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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이후 보행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인근 주민들의 공원녹지 이용이 많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용 밀도

를 고려한 감염 관리 등 개별 공원녹지의 질적 개선을 통해 이용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높은 영유아

인구 비율을 고려해 공원녹지 정비 시 주 이용자 계층의 이용행태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군집4가 네

트워크 분석을 통한 공원녹지 서비스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고려하여 공원녹지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

가 있다.

군집5는 5개 군집 가운데 대상지 내 가장 많은 격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군집4와 비슷한 특성을 지닌 지역이다. 

연립․다세대주택과 상업시설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비교적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이 생활권 공원녹지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군집5는 여러 계층의 이용을 고려하여 다목적 공간이나 다

양한 프로그램 등 기존 공원녹지의 개선과 함께 이용밀도를 고려한 감염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COVID-19 발생 이후 직장 근처 공원녹지의 이용이 증가하였으므로 상업시설, 특히 업무시설 인근 공원녹지로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보행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통신사 시그널 데이터를 활용한 모빌리티 데이터와 토지이용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공원녹

지 서비스 수준 데이터를 활용하여 COVID-19 발생 전․후 생활권 공원녹지 모빌리티 변화를 분석하고, 생활권 

공원녹지 모빌리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 발생 이후 거주지 주변 500m 즉, 도보생활권 내에서 시민들의 활동이 증가하였다. 2020년과 

2021년 모두 도보생활권 내 보행 이동량과 체류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변화한 생활권의 범위를 고려해 공원녹

지의 양적 확보 기준과 유치거리 등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공원녹지를 포함하여 일상 활동을 

위한 인프라 여건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연립․다세대주택의 정주환경을 고려하여 생활권 공원녹지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보행을 통한 생활권 공원녹지 방문량이 COVID-19 발생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거주지 중심뿐만 

아니라 직장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 공원녹지 방문량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팬데믹 시대의 공

원녹지 정책은 주거지는 물론 상업․업무시설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소외지역을 발굴하고, 해당 지역의 공원

녹지 서비스를 양적 및 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생활권 공원녹지 이용을 활성화

하는 정책과 함께 감염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설계․관리적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원녹지 서비스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보행 이동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권 내 공원녹지

의 수나 면적보다 개별 공원녹지로의 접근성 수준이 시민들의 보행 활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원녹지는 도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 중 하나이며 생활권 내에서 누구나 쉽게 걸어서 공원녹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생활권 공원녹지로의 보행 네트워크 연결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원녹지 이용 권역을 넓힐 필요가 있으며, 공원녹지의 확보 기준을 단순히 면적이나 개소

수로 보는 것이 아닌, 보행 접근성 등 실제 공원녹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지표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의 인구특성과 토지이용 특성, 네트워크 연결성 등에 따라 팬데믹 시대 생활권 공원녹지의 개선 유형

이 다섯 가지로 도출되었다. 향후 공원녹지 정책 또한 소규모 생활권 단위의 사회․경제적 지위 특성과 공원녹지 

서비스 수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기능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공원녹

지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통신사 시그널 데이터 분석과 GIS 분석, 통계분석 등 다각적인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COVID-19 

발생 전․후 생활권 공원녹지 모빌리티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팬데믹 시대 생활권 공원녹지 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

적 근거자료로서 학술적, 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한 통신사 시그널 데이터의 경우, 이용자의 

거주지를 추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개인의 생활권과 이동 범위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

성을 가진다. 그러나 특정 통신사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타 통신사와의 가입 비율을 적용하지는 못하였으며, 시

그널 데이터의 특성상 소규모 공원녹지의 모빌리티 변화 분석을 위한 공간적 정밀도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GPS 

분석이나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등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COVID-19 발생 전․후 미시적 공간 범위에서의 생활

권 공원녹지에 대한 인식 및 이용행태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데이터 확보의 한계로 공간적 범위를 

송파구와 위례신도시, 시간적 범위를 2019년-2021년의 4-5월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수도

권을 포함해 지방 중․소규모 도시 등 다양한 지역 특성을 지닌 도시 유형별로도 COVID-19 발생 전․후의 생활

권 공원녹지 모빌리티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공원녹지를 포함하여 교통, 물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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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기반시설의 팬데믹 시대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주 1. 본 연구에서 활용한 통신사 데이터는 개별 기지국에 잡힌 이용자의 시그널 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이를 고려했을 때 

분석이 가능한 최소 공간 단위는 250m이며 이를 반영하여 대상지를 250m × 250m 격자별로 세분화하여 데이터를 구

축하였다.

주 2. 분석을 위한 최소 공간단위가 250m × 250m인 것을 고려했을 때, 개별 격자에 체류한 이용자가 해당 격자 내에 위치

한 소규모 생활권 공원녹지를 방문했는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비교적 규모가 큰 공원녹지에 대한 보행 

방문량 변화를 통해 생활권 공원녹지 이용량 변화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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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oo, Choi, Hyeyoung 저자의 “User Hot Spots of Urban Parks Identified Using Mobile Signaling Data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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